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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xos 2018 베르비에 페스티벌 25주년 하이라이트 공연 DVD + BD

ICA 20세기의 위대한 솔리스트들이 펼친 마법의 순간들 4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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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ner Phil. 키릴 페트렌코와 베를린 필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SACD

NAXOS New Releases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 이중 협주곡
티안와 양(바이올린), 가브리엘 슈바베(첼로),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안토니 비트(지휘)

기대했던 만남, 기대 이상의 호흡
최근 낙소스 레이블에서 가장 기대되는 연주자 3인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보리스 길트부르크, 티안와 양, 가브리엘 슈바베의 이름은 반드시 언급되지 
않을까 싶다. 이 중 생상스 관현악 작품 시리즈에서 ‘엇갈림에서 어울림으로’ 
나아가는 ‘뮤즈와 시인’의 인상을 탁월하게 표현한 티안와 양과 가브리엘 슈바베가 
진정한 어울림의 향연, 브람스의 ‘이중협주곡’에서 호흡을 맞췄다. 안토니 비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탄탄한 뒷받침 속에서 기대했던 만남, 
기대 이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두 사람의 연주는 신의 섭리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 
되는 남녀의 인상 - <창세기> 한 장면을 떠올릴 만하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에서 보여준 티안와 양의 카리스마는 여전하다.

8573772 [추천음반]

조너선 레쉬노프: 교향곡 4번(‘헤켈
로스’) & 기타 협주곡 & 스타버스트
제이슨 비오(기타), 내쉬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지안카를로 게레
로(지휘)

우주의 신비로운 인상, 강렬하고 독
보적인 반향

8559809

도메니코 스카를라티: 건반 소나타 
22집
에일람 케셰트(피아노)

짧지만 강렬한 반향, 
포르테피아노의 질감을 살린 연주

8573713

프란츠 리스트: 피아노 작품 52집
와이 인 웡(피아노)

오베르와 베르디 오페라 편곡 작품
들

8573714

기타 이중협주곡 작품집
미구엘 트라파가 & 테레사 폴기에
라(기타), 앙헬 루이스 카스타노(아
코디언), 페르난도 아리아스(비브라
폰), 오비에도 필라모니아(연주), 올
리버 디아즈(지휘)

두 대의 기타 그리고 다양한 악기
의 결합으로 탄생한 스페인의 인상

8573816

뱅상 당디:  메데아 & 카라덱 
모음곡 & 교향시 ‘소제플뢰리’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대럴 앙(지휘)

프랑스 민속 음악과 그레고리오 
성가 그리고 바그너의 결합으로 
탄생한 독창적인 우아함

8573858

파야: 사랑은 마술사(1915년 오리지
널 버전) & 미스터 피터의 인형극
에스페란차 페르난데즈(칸토라), 제
니퍼 제틀란(소프라노), 호르헤 가
르차(테너), 알프레도 가르시아(바
리톤), 퍼스펙티브스 앙상블(연주), 
앙헬 힐-오르도네즈(지휘)

고색창연한 반향, 파야 음악 언어의 
원형을 되살린 호연

8573890

베토벤: 피아노 변주곡(WoO. 65 
& 69 & 72 & 75), 피아노 소나타
(WoO. 51)
레리 웡(피아노)

다른 작품들에 가려진 베토벤의 피아
노 작품 모음집

8573939

하버갈 브라이언: 교향곡 7 & 16번, 
<땜장이의 결혼> 서곡
국립 뉴 러시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알렉산더 워커(지휘)

문학에 대한 지극한 관심으로 탄생
한 작품들, 예측불허의 변화무쌍한 
색채

8573959 

알레한드로 코르도바: 기타 리사이
틀
알레한드로 코르도바(기타)

2017 베니카심 타레가 국제 기타 
콩쿠르 우승 기념 음반

8573972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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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피츠너: 가곡 작품 3집
브리타 스털마이스터(소프라노), 타
냐 아리안느 바움가르트너(메조 소프
라노), 프라이부르크 그리스도 교회 
성가대(합창), 클라우스 심슨(피아노)

방황과 망설임의 인상, 자연과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이 배인 
피츠너의 가곡 작품들

8573081

C Major 번스타인의 '젊은이들의 콘서트' 3집 실황 DVD +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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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해설가이자 지휘자인 번스타인을 

우리 집으로! 1962~72 실황

- 번스타인의 ‘젊은이들의 콘서트’ 3집 (18편 수록)

1958년부터 1972년까지, 번스타인/뉴욕 필은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를 진행했고 CBS를 통해 52편의 프로그램

이 제작·방영되었다. 2018년, 탄생 10주년을 기점으로 C major 레이블을 통해 나온 1집(1958~63)과 2집(1960~70)

년의 뒤를 잇는 3집으로 1962~72년의 18편 영상을 담고 있다. ‘젊은이의 콘서트’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파울 힌

데미트(BD1), 찰스 아이브스·베토벤·바흐·리하르트 슈트라우스(BD2), 코플랜드·리하르트 슈트라우스·리스

트·홀스트(BD3) 등에 대한 해설은 심도 있고 정격 교과서로도 손색이 없다. 해설지(25쪽 분량/영·독·일어)에는 

번스타인의 해설과 연주가 소제목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1968년 스무살의 김영욱이 번스타인의 지휘와 함께 들려

주는 생상 바이올린 협주곡도 만날 수 있다.

[핫, 추천영상]

어른이 보아도 재밌고, 아이들에겐 유익하다.

초심자에겐 좋은 교재로 추천한다.

‘명연’과 ‘명해설’이 함께 하는 살아 있는 음악교과서

최고의 해설가이자 지휘자인 번스타인을 우리 집으로! 

1962~72 실황 - 번스타인의 ‘젊은이들의 콘서트’ 3집(18편 수록)

번스타인(지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젊은 연주자’ 편에 김영욱(바이올린) 출연)

[보조자료]  흑백영상이 전반을 차지한 1집과 달리 컬러 텔레비전 시대

로 넘어오면서 진행되었기에 2집과 3집은 대체적으로 컬러 영상으로 

현장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집·2집과 마찬가지로 

BD1·2·3은 번스타인이 직접 해설과 지휘를 맡았고, BD4는 청소년들

이 협연자로 등장한다. 특히 이 에디션이 값지게 다가오는 것은 천재 바

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의 협연 영상이 담겼기 때문이다. 1968년 스무살이

던 그는 번스타인의 지휘와 함께 생상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사한다. 요

요마, 엠마누엘 액스와 함께 트리오 활동은 물론 국내에 들어와 김봄소

리, 김계희 등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를 육성한 그의 젊은 날의 초상이 

담겨 있는 귀한 자료다. 어른이 보아도 재밌고, 아이들이 보면 유익하다. 

‘젊은이들의 콘서트’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유명 작품을 통해 음악의 

원리를 알 수 있기에 클래식 초심자에게도 좋은 교재로 추천한다. 특히 

파울 힌데미트(BD1), 찰스 아이브스·베토벤·바흐·리하르트 슈트라우

스(BD2), 코플랜드·리하르트 슈트라우스·리스트·홀스트(BD3) 등에 

대한 번스타인의 해설은 마니아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싶은 ‘명품 해설’

이다. 해설지(25쪽 분량/영·독·일어)에는 번스타인의 해설과 연주가 

소제목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이를 참조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음악해설

과 정보를 선택하며 보아도 좋다.

Key Issue | 번스타인의 '젊은이들의 콘서트' 3집 1962-72 실황 DVD +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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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ajor 800704 [4B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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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ajor 800504 [4B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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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

2018 베르비에 페스티벌 25주년 

하이라이트 공연 (7/25)

1994년부터 시작된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이 25주년을 맞은 2018년, 스타 음악가들이 참여한 축하 공연 중 하이

라이트인 7월 25일 실황(the Salle des Combins)이다.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현악주자들이 일군 앙상블이 바흐, 사

라사테로 막을 연다. 공연의 메인디시는 ‘피아노의 향연’이다. 조성진을 비롯하여 오늘날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이 독

주를 제외한 4~8hands의 항연을 이어간다. 19트랙 중 10트랙이 피아노 작품. 그리고 마지막에 한 자리에 모여 ‘윌

리엄 텔’ 서곡을 입으로 열창하며 베르비에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조성진 만나러 베르비에로!!
2018 베르비에 페스티벌 25주년 하이라이트 공연(7/25)

가보르 타카치-나기·게르기예프(지휘), 카바코스·레핀·벤게로프·주

커만·카퓌송·바티아쉬빌리·트로소프(바이올린), 노부코 이마이·타베

아 짐머만(비올라), 미샤 마이스키·에드가 모르(첼로), 브렌단 케인(더블

베이스), 조성진·키신·쉬프·유자왕·리차드 구드·플레트네프·트리

포노프·로디온 셰드린·바바얀(피아노), 마르틴 프뢰스트(클라리넷)

[보조자료]

스위스의 발레 주 베르비에에는 1994년부터 7월이 되면 8월 초까지 2주 

동안 베르비에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2018년, 25주년을 맞이한 축제

는 스타급 음악가들이 함께 하는 여러 생일 잔치를 준비했는데, 본 영상

물은 그중 하이라이트인 7월 25일 실황(the Salle des Combins)이다. 

카바코스·레핀·벤게로프·주커만·카퓌송·바티아쉬빌리·트로소프

(바이올린), 노부코 이마이·타베아 짐머만(비올라), 미샤 마이스키·에

드가 모르(첼로), 브렌단 케인(더블베이스) 등 세계적인 현악 주자들이 함께 [1]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BWV1048, [2]사라사테(드미트

리 시트코베트스키 편곡)의 ‘나바라 환상곡’을 선보인다. 이들이 함께 하는 [3]페테르 하이드리치의 ‘해피 버스데이 변주곡’은 흥미로운 작품

이자, 25주년의 축제를 기념하는 스페셜 작품이다. 

이번 기념 공연의 메인 디시는 ‘피아노의 향연’이다. [4]스메타나 소나타 B.70(2piano 8hands:조성진·키신·쉬프·유자왕), [5]브람스 ‘러

시아 추억’(4hands:조성진·리차드 구드), [6]바흐 ‘예수는 나의 기쁨’ BWV147(4hands:플레트네프·트리포노프), [7]라흐마니노프의 ‘여섯 

손을 위한 두 개의 소품’ 중 ‘로맨스’(6hands:키신·로디온 셰드린·트리포노프), [8]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Op.72(4hands:쉬프·유자

왕), [9]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Op.46(4hands:쉬프·유자왕), [10]라흐마니노프 ‘이탈리아 폴카’(2piano:키신·트리포노프), [11]라흐마니노

프 모음곡 1번 Op.5 중 ‘바카롤레’(2piano:트리포노프·세르게이 바바얀), [12]루토스와프스키 ‘파가니니 변주곡’(2piano:유자왕·데니스 코

츠킨), [13]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4piano:조성진·바바얀·키신·코츠킨·플레트네프·쉬프·트리포노프·유자왕)이 펼쳐진다. 

피아노의 향연이 끝나면 베르비에 챔버 오케스트라의 무대가 펼쳐진다. 가보르 타카치-나기의 지휘로 [14]모차르트 ‘아베 베룸 코르푸스’ 

K.618, [15]헨델 ‘메시아’ 중 ‘할렐루야’(RIAS합창단), [16]슈트라우스 2세 ‘헝가리 만세 폴카’를 선보인다. [17]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를 

편곡(스테판 콘츠)한 ‘샴페인 메들리’는 마르틴 프뢰스트의 신들린 클라리넷이 함께 한다. 공연 전반부에서 현악곡을 선보인 솔리스트들이 

함께 하여 게르기예프의 지휘로 [18]‘박쥐’ 서곡을 선보인 후, 이번 공연에 출현한 솔리스트 전원이 [19]‘윌리엄 텔’ 서곡의 선율을 입으로 흥

겹게 부르며 베르비에에서의 값진 추억을 만들어준다.

NAXOS 2.110636 [DVD]

NAXOS NBD0098V [BD]

키릴 페트렌코와 베를린 필의 첫 신호탄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2019년 8월부터 베를린 필의 수석지휘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키릴 페트렌코와 베를린 필의 첫 공연 CD가 공식적

으로 발매되었다. 이 공연은 2015년 여름 키릴 페트렌코가 차기 베를린 필 수석지휘자로 선출된 이후 첫 객원 지휘

의 공연 실황(2017년 3월 공연)을 녹음한 것이다. 러시아 옴스크지방에서 태어난 키릴 페트렌코는 18세때 바이올린 

연주자인 아버지와 음악학 연구가인 어머니를 따라 가족 전부가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하였고 빈에서 체계적인 음

악과 지휘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그를 러시아와 서방세계 양쪽의 전통을 모두 흡수한 음악가라고 

부를 수 있다.

BPHR190261 [Hybrid SACD]

키릴 페트렌코와 베를린 필의 첫 신호탄!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베를린 필하모닉 교향악단/ 키릴 페트렌코(지휘)

* 2019년 8월 베를린 필 상임지휘자로의 발걸음을 내딛을 키릴 페트렌코와의 첫 공연

* 음반 발매가 희귀한 ‘환상의 지휘자’의 핵심 레퍼토리 그 첫 번째 발매 타이틀

* 2017년 3월 상임지휘자로 선출된 이후 첫 공연실황

* Hybrid SACD 

* 풍성한 북클릿에는 차이콥스키 교향곡과 이번 녹음에 대한 키릴 페트렌코의 견해가 실린 에세이포함

* 고해상도 다운로드 코드 24bit/48 [FLAC / WAV]) / 디지털 콘서트홀 7일 무료이용바우처포함

빈 시민오페라, 마이닝겐 극장, 코미쉐 오퍼 베를린에서 활약한 그는 2013년부터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극장의 음악 총감독으로 재직하였

고 2006년 베를린 필 지휘 첫 데뷔 이후 단 3회 객원 지휘 공연(2006년, 2009년, 2012년)만으로 차기 지휘자로 선출된 것이다. 그의 음악성

의 특징이라고 하면 CD를 거의 발매하지 않는 지휘자로서 그의 레퍼토리는 특정한 희귀 곡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자신의 연주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녹음된 연주가 출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밀도가 높은 리허설과 철저하고 엄밀한 곡에 대한 해석으로 알려

져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매력은 그런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공연에서는 들끓는 감정의 변화로 변한다는 점이다. 키릴 페트렌코 본인은 ‘리

허설 내내 억제해온 감정 변화의 순간들을 연주회에서 최대로 남김없이 분출하게 된다’ 라고 표현한다. 이번 앨범의 비창에서도 그런 감정

의 범람을 어김없이 나타내었는데 그의 표현력이 베를린 필이 가진 강력한 음악성과 일치하여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었다.

Cover Story | 키릴 페트렌코와 베를린 필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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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릴 페트렌코의 약력:

2019년 8월부터 베를린 필의 상임지휘자를 맡게될 키릴 페트

렌코는 1972년 러시아 시베리아지방의 옴스크에서 태어났다. 

18세에 온 가족이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하여  펠트키르히-

포랄베르크 주립음악원에서 피아노를 공부하였고 빈 음악 대

학에서 지휘를 배웠다. 졸업 후에는 1997년 비엔나 폭스오퍼의 

조수 겸 카펠마이스터로 경력을 시작하여 1999년부터 2002년

까지 독일 마이닝겐 극장의 음악 총 감독을 맡았다. 2001년 동 

극장에서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를 통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2001년 빈 국립오페라에서 드레스덴 젬퍼오페라, 파리 국립오페라, 로열오페라하우스 코벤트가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2005년 프랑

크푸르트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유수 극장에서의 지휘로 짧은 시간에 경력과 명성을 쌓았다.  2013년부터 3년간 바이로이트 축제에

서는 새로운 프로덕션의 ‘니벨룽의 반지’를 지휘하였다

베를린 필과는 2006년 바르톡과 라흐마니노프의 프로그램으로 데뷔 연주회를 가졌으며 2015년 치뤄진 차기 음악 감독 선출 투표에서 차기 

수석 지휘자로 선출되었다.

[음반내용]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1악장 : Adagio 17:51

*2악장 : Allegro con grazia 7:38

*3악장 : Allegro molto vivace 8:46

*4악장 : Adagio lamentoso 9:41

  Total : 44:07

 (녹음 : 2017년 3월 22-23일 베를린 필하모닉/ 라이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lzZoiookSg

Accentus       www.accentus.com

Alba       www.alba.fi

ACC30476	

바인베르크: 24개의 전주곡 (바이올린 편곡)	

기돈 크레머(바이올린)

현악기의 다양한 표현과 인상을 수록한 현악 음악의 팔레트

최근 바인베르크의 음악을 집중 소개하고 있는 기돈 크레머는 무반주 첼로를 위한 ‘24개의 전주곡’을 바이올린으로 편곡하여 녹음하고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연주하고 있다. 이 곡은 다양한 작곡법과 연주법을 망라한 현악 음악의 팔레트와 같은 작품으로, 

로스트로포비치가 초연했던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과 ‘첼로 소나타’, 보리스 차이코프스키의 협주곡, 그리고 

그의 레퍼토리였던 슈만의 협주곡을 인용하는 등, 로스트로포비치를 염두에 두고 작곡되었다. 현악기가 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과 

인상을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훌륭한 보고이다.

ABCD439

MOMENTUM

에리카 뉘고르(플루트), 닐스 부르그만(오르간)

오르간이 함께하여 더욱 빛나는 프랑스와 핀란드 작곡가들의 플루트 음악

에리카 뉘고르는 바사 시립 관현악단의 수석 플루티스트이며, 닐스 부르그만은 헬싱키 성 마태 교회의 오르가니스트이다. 

두 핀란드의 정상급 음악가들이 참여한 이 음반에서는 풀렝크의 ‘플루트 소나타’와 비도르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이 

눈길을 끈다. 풀렝크는 성가에 애정을 가졌던 작곡가로서, 비도르는 중요한 오르가니스트로서, 오르간 편곡은 원곡보다도 

작품 깊이 감춰져 있던 종교적 뉘앙스와 화성적 신비감을 이끌어낸다. 세 명의 핀란드 작곡가의 소품들의 매우 아름다운 멜로디에 

매료되며, 요절한 천재 주앙 앙랭의 ‘아리아’도 반갑다.

New Releases |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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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eleases | CD

APR       www.aprrecordings.co.uk

APR 7311 [3CDs] 

베토벤의 여사제 피아니스트 엘리 나이(Elly Ney)

엘리 나이 – 브론스윅 & 엘렉트롤라 78rpm 

(히스토릭 컴플리트 레코딩)

베토벤의 여사제로 평생을 바친 독일 피아니즘의 화신, 엘리 나이

피아노 전문 복각 레이블인 APR에서 발매한 엘리 나이의 두 장짜리 음반은 실로 레어 아이템이 아닐 수 없는데, 78rpm 시대인 1934년부터 

38년까지의 엘렉트롤라 레코딩과 1922/24년 브론스윅 레코딩 전체가 수록되어 있다. 현대에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강인한 터치와 이글거

리는 에너지, 당대의 그 어떤 독일 피아니스트도 따라갈 수 없었을 정도의 구조적 완결성과 압도적인 음악적 논리가 빛을 발한다. 베토벤 피

아노 소나타 4번과 8번, 32번,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리고 슈베르트를 비롯한 다양한 작곡가들의 여러 소품들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보조자료]

베토벤을 위해 태어난 듯한 피아니스트 엘리 나이(Elly Ney, 1882~1968)는 많은 레코딩을 남기거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지 않

았지만, 그녀가 말년에 Colosseum 레이블에서 남긴 12CD 분량의 녹음들과 Deutsche Grammophon에서 50년대 초에 남긴 베토벤 피아

노 소나타 8,14,23,31번 레코딩을 접해본다면 그 범접하기 힘든 음악적 강렬함과 위대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초인적인 음악혼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녀의 일대기를 재구성한 영상물과 1961년 독일 투트칭 음악 축제에서 그녀의 음악적 파트너인 첼리스트 루드비히 횔셔와 함께 한 실황음

원이 수록된 ArtHaus DVD/CD 박스물에서 이미 알려주었듯이, 그녀는 베토벤에 대한 철두철미한 일체감과 사명감을 숙명으로 여기고 살았

던 피아니스트였다. 빈의 명교수 테오도르 레셰티츠키와 리스트의 애제자 에밀 폰 자우어를 사사한 그녀는 독일 피아니즘의 전통을 모두 습

득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외향적인 비르투오소들과는 달리 내향적인 비르투오시티를 추구하며 베토벤의 정신성과 독일만의 고유한 음악

성을 체계적으로 구현한 선구자이기도 했다. 그렇게 베토벤의 여사제로 일컬어질 정도로 베토벤 음악에 헌신했던 그녀는 2차세계대전을 거

치며 정치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었지만, 이후 독일 총리에 의해 본에서 열리는 베토벤 페스티벌을 맡게 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비록 독일 내에 국한한 활동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탓에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는 힘들었지만 베토벤 음악을 향한 그 불멸의 정

신성과 불굴의 피아니즘은 지금까지도 애호가들 사이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다. 

여기 수록된 음원들은 2차세계대전 이전 시기의 녹음들로서 1934년부터 1938년 사이의 엘렉트롤라 레코딩과 1922년부터 24년 사이의 브론

스윅 레코딩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다. 78rpm 시대의 SP 음질이지만 나이의 엄격하면서도 기민한 터치와 당시로서는 대단히 현대적이고 논

리적인 해석은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다. 

엘렉트롤라 레코딩에서는 그녀의 남편인 빌렘 반 호그스트라텐의 지휘로 녹음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5번과 R.슈트라우스의 부를레스

케, 프란츠 자운 지휘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번과 같은 협주곡 녹음이 가장 눈에 띄고, 솔로로는 저 유명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4번과 

8번 32번을 비롯하여 슈만의 어린이 정경 및 슈베르트, 브람스의 소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선 1920년대 브론스윅 레코딩은 보다 파퓰러한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베토벤의 에코세이즈와 슈베르트 악흥의 순간, 멘

델스존 무언가 가운데 물레의 노래, 쇼팽의 연습곡과 야상곡을 비롯하여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9번,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2번 등등이 수

록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전 Biddulph와 Pearl 레이블의 발매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향상된 복각음질 덕분에 엘리 나이의 연주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APR 발매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Arco Diva       www.arcodiva.cz

UP0212-2131

마르티누: 세 개의 첼로 소나타	

페트르 누조프스키(첼로), 제라르 위스(피아노)

체코의 리듬, 프랑스의 세련됨, 미국의 높은 접근성이 더해진 삶의 노래

마르티누의 음악에는 그의 일생이 녹아있다. 체코 음악에 기반을 둔 독특한 리듬과 멜로디, 프랑스에서 갈고 닦은 

화려하고 산뜻한 화음, 그리고 재즈의 리듬과 자유로운 표현 등, 마르티누의 자서전과 같다. 

이 음반에 수록된 세 개의 첼로 소나타는 파리와 뉴욕에서 작곡된 작품으로, 유럽적인 진지함에서 미국적인 투명함으로 

이동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체코 출신으로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명성을 얻은 첼리스트 누조프스키와 

스위스 출신의 제라르 위스는 마르티누의 독특한 리듬을 돋보이게 하며 선율의 낭만성과 효과적으로 조화시켰다.

UP0194-2131	

베토벤: 소나타 3번 & 라흐마니노프: 코렐리 변주곡  & 야나체크: 소나타 1.X.1905 

요한나 하니코바(피아노)

섬세한 표현 속에 깃들어있는 균형 잡힌 해석과 자연스러운 기교

요한나 하니코바는 국제 스메타나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이자 베드르지히 스메타나 상 수상자로, 체코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세대 피아니스트이다. 베토벤 <소나타 3번>은 고전의 유산과 함께 베토벤의 감각적인 표현이 엿보이는 작품으로, 하니코바는 

이 둘이 최적의 위치에서 절충점을 찾아냈다. 스메타나의 피아노곡들은 19세기의 보석들로서 낭만음악의 서정미가 가득하며, 

야냐체크의 소나타는 그만의 독특한 리듬과 제스쳐들을 선명하게 그린다. 라흐마니노프의 <코렐리 변주곡>와 

아담 스코우말의 <곡예사>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기교가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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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n Gramophone       www.austriangramophone.com

AG0016

WALTZIN: 플루트, 첼로,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곡

트리오 프리찬테

작곡가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목관, 현악, 건반의 하모니

플루트, 첼로, 피아노의 서로 다른 종류의 악기의 조합은 풍부한 음색의 향연을 만들어내기에 작곡가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드뷔시의 ‘피아노 삼중주’는 본래의 바이올린을 플루트로 연주하면서 근대 프랑스 음악의 뉘앙스를 보다 살려내었으며, 

파리에서 공부한 마르티누 역시 음색의 조화를 맘껏 활용하면서 특유의 리듬으로 활기찬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하이든의 ‘삼중주 17번’은 세 악기의 균형 잡인 조화를 들려주고, 타이틀곡인 게오르규의 ‘왈친’은 재즈와 집시, 왈츠를 교묘하게 결하여 

순간적으로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다.

Berliner Philharmoniker       www.berliner-philharmoniker.de

BPHR190261 [Hybrid SACD]

키릴 페트렌코와 베를린 필의 첫 신호탄!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베를린 필하모닉 교향악단, 키릴 페트렌코(지휘)

* 2019년 8월 베를린 필 상임지휘자로의 발걸음을 내딛을 키릴 페트렌코와의 첫 공연

* 음반 발매가 희귀한 ‘환상의 지휘자’의 핵심 레퍼토리 그 첫 번째 발매 타이틀

* 2017년 3월 상임지휘자로 선출된 이후 첫 공연실황

* 풍성한 북클릿에는 차이콥스키 교향곡과 이번 녹음에 대한 키릴 페트렌코의 견해가 실린 에세이 포함

* 고해상도 다운로드 코드 24bit/48 [FLAC/ WAV])/ 디지털 콘서트홀 7일 무료이용 바우처 포함

[음반내용]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 1악장 : Adagio 17:51
* 2악장 : Allegro con grazia 7:38
* 3악장 : Allegro molto vivace 8:46
* 4악장 : Adagio lamentoso 9:41
   Total : 44:07

  (녹음 : 2017년 3월 22-23일 베를린 필하모닉/ 라이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lzZoiookSg 

키릴 페트렌코의 진가가 발휘된 ‘비창’

2019년 8월부터 베를린 필의 수석지휘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키릴 페트렌코와 베를린 필의 첫 공연 CD가 공식적으로 발매되었다. 이 공

연은 2015년 여름 키릴 페트렌코가 차기 베를린 필 수석지휘자로 선출된 이후 첫 객원 지휘의 공연 실황(2017년 3월 공연)을 녹음한 것이다. 

러시아 옴스크지방에서 태어난 키릴 페트렌코는 18세때 바이올린 연주자인 아버지와 음악학 연구가인 어머니를 따라 가족 전부가 오스트리

아 빈으로 이주하였고 빈에서 체계적인 음악과 지휘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그를 러시아와 서방세계 양쪽의 전통을 모두 

흡수한 음악가라고 부를 수 있다. 

빈 시민오페라, 마이닝겐 극장, 코미쉐 오퍼 베를린에서 활약한 그는 2013년부터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극장의 음악 총감독으로 재직하였고 

2006년 베를린 필 지휘 첫 데뷔 이후 단 3회 객원 지휘 공연(2006년, 2009년, 2012년)만으로 차기 지휘자로 선출된 것이다. 그의 음악성의 

특징이라고 하면 CD를 거의 발매하지 않는 지휘자로서 그의 레퍼토리는 특정한 희귀 곡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자신의 연주에 대해 매우 엄

격하고 녹음된 연주가 출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밀도가 높은 리허설과 철저하고 엄밀한 곡에 대한 해석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매력은 그런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공연에서

는 들끓는 감정의 변화로 변한다는 점이다. 키릴 페트렌코 본인은 ‘리허설 내내 억제해온 감정 변화의 순간들을 연주회에서 최대로 남김없

이 분출하게 된다’ 라고 표현한다. 이번 앨범의 비창에서도 그런 감정의 범람을 어김없이 나타내었는데 그의 표현력이 베를린 필이 가진 강

력한 음악성과 일치하여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었다.

키릴 페트렌코의 약력

2019년 8월부터 베를린 필의 상임지휘자를 맡게될 키릴 페트렌코는 1972년 러시아 시베리아지방의 옴스크에서 태어났다. 18세에 온 가족이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하여 펠트키르히-포랄베르크 주립음악원에서 피아노를 공부하였고 빈 음악 대학에서 지휘를 배웠다. 졸업 후에는 

1997년 비엔나 폭스오퍼의 조수 겸 카펠마이스터로 경력을 시작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독일 마이닝겐 극장의 음악 총 감독을 맡았다. 

2001년 동 극장에서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를 통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2001년 빈 국립오페라에서 드레스덴 젬퍼오페라, 파리 국립오페라, 로열오페라하우스 코벤트가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2005년 프랑

크푸르트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유수 극장에서의 지휘로 짧은 시간에 경력과 명성을 쌓았다. 2013년부터 3년간 바이로이트 축제에

서는 새로운 프로덕션의 ‘니벨룽의 반지’를 지휘하였다

베를린 필과는 2006년 바르톡과 라흐마니노프의 프로그램으로 데뷔 연주회를 가졌으며 2015년 치뤄진 차기 음악 감독 선출 투표에서 차기 

수석 지휘자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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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Klassik       www.br-klassik.de

900716 [9CDs] [SPECIAL PRICE]

브루크너 스페셜리스트가 지휘하는 

브루크너 교향곡의 정수

브루크너: 교향곡 1-9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마젤, 얀손스, 하이팅크, 블롬슈테트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이 연주한 브루크너의 아홉 개의 교향곡을 수록한 이 앨범은, 이 관현악단을 맡았던 전설적

인 로린 마젤과 현재 수석지휘자인 얀손스, 그리고 하이팅크와 블롬슈테트 등 이 관현악단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지휘자들과 함께하여 더

욱 의미가 크다. 또한 이들은 모두 세계 최고의 브루크너 전문가로서, 네 지휘자의 공통적인 특징과 함께 매혹적인 차이점을 발견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얀손스가 지휘하는 교향곡 3번과 4번, 블롬슈타트가 지휘하는 교향곡 9번은 이번에 처음으로 음반으로 발매되었다.

[보조자료]

아홉 장의 음반으로 구성된 BR KLASSIK의 이 특별한 박스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이 연주한 브루크너의 아홉 

개의 교향곡을 수록했다. 브루크너의 교향곡은 후기 낭만주의 교향곡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베토벤의 획기적인 교향곡 이후 리스트나 바

그너도 접근하지 못했던 이 장르를, 브루크너는 절정에 이른 낭만주의 어법으로 교향곡을 재발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브루크너와 함께 

교향곡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작곡가에는 브람스도 있지만, 브루크너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오

케스트라의 장대한 소리를 활용했다. 개별적인 악기들을 다양하게 섞기보다는 오르간 작품처럼 서로 분리하거나 함께 연주하는 경향을 보

였다. 그는 오르간 연주자로서 이러한 방식에 매우 익숙했다. 서서히 변하기보다는 피아노(piano)와 포르테(forte)를 병치하여 계단식으로 바

뀌는 다이나믹도 분명 오르간에서 온 것이었다. 그리고 교회 음악가로서 바로크적인 요소에 능숙했는데, 그의 교향곡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녹아있다. 음악적 전개는 슈베르트와 유사점이 많다. 그의 교향곡의 길이가 긴 것은 슈베르트의 작품으로부터 익힌 주제의 유기적 연속성이

나 상호연결성과 관계가 있다.

이 작품들은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정규 레퍼토리로서, 이 박스에서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베르나르드 하이팅크, 마리스 얀손스, 로린 

마젤 등 네 명의 지휘자들과의 녹음을 수록했다. 이들은 모두 이 관현악단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지휘자로서, 브루크너에 일가견을 가진 

브루크너 전문가이다. 이 박스에서 이 네 명의 지휘자가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물론, 각 지휘자의 다양한 해석적 접근에서 나타나는 매혹적

인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이 녹음에서 이 네 명의 지휘자가 브루크너의 교향곡에 수십 년 동안 기여한 공로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얀손스가 지휘하는 교향곡 3, 4번과 블롬슈타트가 지휘하는 교향곡 9번은 이번에 처음으로 음반으로 발매되었다.

[수록곡 내용]

[CD 1] Symphonie Nr. 1 c-Moll, WAB101
[CD 2] Symphonie Nr. 2 c-Moll, WAB102 - Lorin Maazel, conductor
[CD 3] Symphonie Nr. 3 d-Moll, WQB103
[CD 4] Symphonie Nr. 4 Es-Dur, Romantische WAB104 - Mariss Jansons, conductor
[CD 5] Symphonie Nr. 5 B-Dur, WAB105
[CD 6] Symphonie Nr. 6 A-Dur, WAB106 - Bernard Haitink, conductor
[CD 7] Symphonie Nr. 7 E-Dur, WAB107
[CD 8] Symphonie Nr. 8 c-Moll, WAB108 - Mariss Jansons, conductor
[CD 9] Symphonie Nr. 9 d-Moll, WAB109 - Berbert Blomstedt, conductor

900140

브람스: 교향곡 1~4번	

마리스 얀손스(지휘) &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가장 독일적이며 가장 현대적인 브람스의 새로운 기준

2007년(1번), 2006년(2번), 2010년(3번), 2012년(4번)에 걸쳐 완성한 마리스 얀손스와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브람스 교향곡 전곡녹음. 

얀손스로서는 생의 두 번째 녹음이자 BRSO로서도 라파엘 쿠벨릭 이후 완성된 두 번째 전집이다. 

3번은 무지크페라인 잘 녹음으로서 나머지 뮌션 헤르쿨레스 잘 실황과는 살짝 음향특성이 다른 것이 특징인데, 

전체적으로 악단의 개성적인 밸런스와 기량이 얀손스의 원숙한 테크닉과 현대적인 설계도 하에 완벽하게 통제되면서 거장적인 풍모를 

발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900176 

독일 고전에 대한 얀손스의 준엄한 기준

* 슈만: 교향곡 1번

* 슈베르트: 교향곡 3번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마리스 얀손스(지휘)

독일 고전에 대한 얀손스의 준엄한 기준

자신의 분신인 BRSO와 함께 얀손스는 슈만의 많은 작품들을 연주해왔는데, 이 가운데 2018년 3월 21일과 22일 헤르쿨레스잘에서의 

실황으로 1번 교향곡이 가장 먼저 BR Klassik을 통해 선보였다. 그의 슈만은 카펠마에스터 경향의 지휘자들과는 정반대의 스타일로서, 

강건한 구축력과 소나타로서의 엄격한 발전을 토대로 완벽한 입방체로서의 교향악적 구조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 

2015년 1월에 녹음된 슈베르트 교향곡 3번 또한 이러한 얀손스의 고전적인 스타일이 잘 드러나는 연주로서 

동곡 최강의 음악적 완성도를 맛볼 수 있다. 19세기 초중반 독일 교향곡 해석에 대한 냉철한 기준으로 삼기에 모자람이 없는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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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riccio       www.capriccio.at

Capriccio C7317 [7CDs]

[SPECIAL PRICE]

빈 소년 합창단이 노래하는 종교합창음악

빈 소년 합창단

빈 소년 합창단이 노래하는 종교합창음악

그 영롱한 앙상블과 화음으로 세계 최고(最高)로 일컬어지는 동시에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最古)의 소년 합창단으로 일컬어

지는 빈 소년 합창단이 부르는 종교합창음악 박스로서 Capriccio 레이블에서 발매된 것들을 하나의 모은 것이다. 성격이 보다 인터내셔널하

게 변화하기 전으로서 아직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던 1993년부터 95년 사이에 녹음된 이들 고전 종교합창음악에서 만날 수 있

는 빈 소년 합창단의 예술성은 더없이 고매하기만 하다.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와 레퀴엠, 바흐의 칸타

타들,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곡]

[CD 1, 2] 

헨델: 메시아 전곡

막스 에마누엘 첸칙(보이 소프라노)/ 찰스 훔피리에스(카운터테너)/ 이반 샤르페(테너)/ 로버트 톨데이(바리톤)/ 빈 소년 합창단과 빈 합창단/ 

아카데미 어브 런던/ 페터 마르쉭(지휘)

[CD 3, 4] 

하이든: 천지창조 전곡

막스 에마누엘 첸칙(보이 소프라노)/ 크리스티안 바우어(테너)/ 에른스트 얀코비치(베이스)/ 게르트루트 슈미트(소프라노)/ 빈 소년 합창단과 

빈 합창단/ 빈 폭스오퍼 심포니 오케스트라/ 페터 마르쉭(지휘)

[CD 5]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

바흐: 칸타타 BWV21 ‘내 마음에 근심이 많도다’

베냐민 슈미딩거, 슈테판 프레여(보이 소프라노)/ 알빈 렌처(보이 알토)/ 미카엘 크나프(테너)/ 에른스트 얀코비치(베이스)/ 빈 소년 합창단과 

빈 합창단/ 슈트트가르트 필하모닉/ 페터 마르쉭(지휘)

[CD 6] 

모차르트: 레퀴엠 K.626, 아베 베룸 코르푸스 K.618

브루크너: 모테트 Christus factus est, Ave Maria, Licus iste

막스 에마누엘 첸칙(보이 소프라노)/ 데렉 리 라긴(알토)/ 미카엘 크나프(테너)/ 고트홀트 슈바르츠(베이스)/ 빈 소년 합창단과 빈 합창단/ 빈 

폭스오퍼 심포니 오케스트라/ 페터 마르쉭(지휘)

[Bonus CD Famous Christmas Songs]

빈 소년 합창단/ 스튜디오 앙상블/ 페터 마르쉭(지휘)

C5365	

칼 바이글: 교향곡 1번, 그림과 동화

도이체 슈타츠필하모니 라인란트-팔츠, 위르겐 브룬스(지휘)

패기와 과감한 표현이 돋보이는 젊은이의 첫 교향곡

칼 바이글은 빈 출생으로, 쳄린스키의 개인 제자였으며, 후에 빈 음악원에서 공부했다. 오페라 등을 무대에 올리며 주목을 받았던 그는,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여 보스턴 음악원, 필라델피아 음악원 등에서 가르치며 작품 활동을 했다. 

그의 작품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는 단연 여섯 개의 교향곡으로, 이 음반에는 그 첫 작품이 담겨있다. 

바그너적인 두터운 화음과 극적인 전개, 브루크너를 떠올리게 하는 진지함, 말러 스타일의 실내악적 접근 등 다양한 모습이 

고루 조화를 이룬다, 이와 함께 27세의 젊은이의 패기와 과감한 표현은 단연 돋보인다.

C5363	

슐츠: 여섯 개의 다양한 작품, 건반 소나타/바이제: 주제와 변주

크리스티네 쇼른스하임(포르테피아노)

매순간 변화하는 악상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고전시대 건반 작품

시대악기로 하이든 건반 전집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얻은 쇼른스하임이 독일 출신으로 덴마크에서 활약한 작곡가이자 

사제지간인 요한 아브라함 페터 슐츠(1747-1800)와 크리스토프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바이제(1774-1842)의 건반음악을 수록했다. 

슐츠는 오늘날 노래로 잘 알려져 있지만, 생전에는 건반음악과 오페라 등으로도 명성을 얻었다. 

그의 건반 음악은 질풍노도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감정들이 가득하며, 매순간 새로운 악상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바이제의 ‘주제와 변주’는 매우 모범적인 작품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변주가 큰 흥미를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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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D 247-2

바인베르크, 탄스만, 안드르제이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삼중주곡

바인베르크 삼중주단

폴란드인의 삶과 역사가 담겨져 있는 폴란드 작곡가들의 음악적 증언

폴란드를 떠나 타지에서 활동했던 폴란드 작곡가들의 삼중주곡을 수록했다. 나치에 의해 가족이 몰살당했던 바인베르크는 

홀로 소련으로 탈출했다. 그래서인지 급한 리듬과 거친 멜로디를 들을 수 있으며, 또한 삶에 대한 절망과 깊은 슬픔이 녹아있다. 

전쟁 직후에 작곡된 ‘피아노 삼중주’는 세계 최초 녹음으로서 처절한 역사의 증언이다. 20대 초에 파리로 건너간 알렉산더 탄스만의 

‘삼중주’에는 우아한 선율과 세련된 화음이 어우러져 있으며, 런던에서 활동했던 안드르제이 차이코프스키의 ‘트리오 노트루노’는 

세 악기의 인터플레이가 빛난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ACD250-2	

바인베르크: 현악사중주 11~13번

실레지안 사중주단

심리적 표현과 음향적 조화를 동시에 구

현한 명연

폴란드를 대표하는 유럽 정상의 실레지

안 사중주단이 바인베르크의 현악사중주 

11~13번을 녹음했다. 이 곡이 작곡된 시

기인 1960~70년대는 모스크바에서 안정

적인 활동을 하던 시기로, 그의 음악이 한 

차원 성숙하진 시기였다. 그래서 거친 표

현은 보다 음악적으로 다듬어져 있으며, 

다양한 표정을 통해 심미적 가치를 추구

한다. 실레지안 사중주단은 이러한 바인

베르크의 사중주곡들을 각 장면의 심리적 

표현과 함께 음향적 조화를 추구한다. 이

들의 연주를 통해 그가 ‘소련의 3대 작곡

가’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데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ACD252-2	

시마노프스키: 현악사중주 2번 & 파누프

니크: 현악사중주 3번 & 펜데레츠키: 현

악사중주 3번

아트마 사중주단

동유럽 음악의 중심, 폴란드 음악의 과거

와 오늘

폴란드에서 공부한 연주자로 구성된 아트

마 사중주단은 ‘카롤 시마노프스키 현악

사중주 콩쿠르’ 우승으로 그 실력을 입증

했다. 폴란드 작곡가의 작품에 남다른 열

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시마노프스키

와 파누프니크, 펜데레츠키 등 최근 100

년에 걸친 폴란드 음악을 수록했다. 시마

노프스키의 ‘현악사중주 2번’은 특유의 농

염한 선율과 신비로운 화음으로 환상적인 

세계를 그리며, 파누프니크의 ‘현악사중주 

3번’은 짧은 길이에 과감하고 집중도 높은 

이미지를 보여준다. 펜데레츠키의 ‘현악사

중주 3번’은 그의 신낭만주의적인 사운드

로 가득하다.

ACD255-2	

회크: 바이올린 소나타

미코와이 즈고우카(바이올린), 야로스와프 

틸(첼로), 알렉산드라 루포친스카(쳄발로)

18세기 독일의 바이올린 음악을 이끌었던 

거장의 시대 전환기 기록

카를 회크는 18세기 독일 바이올린 음악의 

부흥에 큰 역할을 했던 바이올리니스트였

다. 그는 프란츠 벤다 등 당대의 거장들과 

바르샤바 통치자의 음악가로 활동한 전력

이 있으며, 말년에는 독일 북동부에 위치

한 체르프스트에서 음악감독으로 활동했

다. 그는 다수의 교향곡, 협주곡과 함께 27

곡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남겼는데, 이 음

반에서는 이중 일곱 작품이 수록되었다. 

모두 세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양식

적으로 통일되어있지 않다. 회크의 자유로

운 음악적 시도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작품들로서, 시대 전환기 예술가의 창의적 

고민이 담겨있다. [세계 최초 녹음]

Dacapo       www.dacapo-records.dk

Cedille Records       www.cedillerecords.org

CDR 90000185	

다양한 여성 작곡가의 작품들	

시카고 신포니에타, 천메이안(지휘)

뉴욕, 인디언, 아프리카, 남미 등 다양한 표정을 가진 아메리카 대

륙의 음악

아메리카 대륙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 북미의 원주민인 인디

언,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주민들, 그리고 남미의 독특한 

혼혈 문화 등, 우리에게 여전히 낯설고 흥미롭다. 이 앨범은 이러한 

아메리카 대륙의 표정을 여성 작곡가를 통해 보여준다. 현재 미국 

정상의 작곡가로 칭송받고 있는 제니퍼 히그던을 비롯하여, 뉴요커 

제시 몽고메리, 미국의 첫 아프리카계 작곡가인 플로렌스 프라이

스, 인디언계인 리나 이스마일, 브라질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클

라리스 아사드 등, 이 한 장의 음반에 그들의 출신을 대변하는 다

양한 음악들이 펼쳐진다. [세계 최초 녹음]

6220591 [SACD]

쿨라우: 피아노 사중주 3번/ 말링: 피아노 사중주

코펜하겐 피아노 사중주단

덴마크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쿨라우와 말링의 드라마틱한 음악 

세계

프리드리히 쿨라우는 독일 출신으로 덴마크에서 활동했던 베토벤

의 동시대 인물로,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만큼 피아노 음악에 남

다른 표현력을 보여준다. ‘피아노 사중주 3번’은 작은 피아노 협주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아노의 다양한 표정을 들려

주며, 현악기 또한 강렬한 표현을 추구한다. 함께 수록된 오토 말링

은 덴마크의 생상스라고 불리던 인물로, 덴마크 후기 낭만을 대표

하는 작곡가이다. 그의 ‘피아노 사중주’는 생상스나 브람스와 같이 

투명한 화음과 고전적인 형식을 들려주어. 클래식 음악 애호가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CDR90000186	

20세기 오보에 소나타	

알렉스 클라인(오보에), 필립 부시(피아노)

그래미 수상자가 연주하는 우리시대의 감상적인 오보에 소나타

오보이스트 알렉스 클라인은 2002년 그래미상 수상자이며, 

1995~2004년에 시카고 심포니의 수석 오보이스트였던 정상급 연

주자이다. 그는 낭만적인 아름다움에 우리시대의 감성을 덧입힌 여

섯 곡의 오보에 소나타들을 녹음했다. 요크 보웬은 영국의 신사적

인 여유와 인상주의적인 화음이 돋보이며, 페트르 에벤에는 활기찬 

리듬에 생명력이 전달된다. 앙리 뒤티외는 특유의 신비적 분위기를 

만들며, 외젠 보자에는 현대인의 바쁜 삶과 여유가 녹아 있다. 풀렝

크는 요염하면서도 재치 있는 표현이 흥미로우며, 생상스에는 고전

에 대한 향수가 새겨져 있다.

8226083

쿨라우: 바이올린 소나타 F단조, 세 개의 화려한 이중주

크리스티나 옹스트란(바이올린), 페르 살로(피아노)

고전에 대한 향수와 낭만의 극적 표현이 조화를 이루는 전반기 낭

만음악의 정점

쿨라우는 독일 출신이지만 코펜하겐에서 활동하여 ‘덴마크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다. 그는 베토벤을 존경하여 코펜하겐에 베토벤의 

음악을 소개했으며, 그의 음악 또한 베토벤의 영향을 받았다. ‘바이

올린 소나타 F단조’는 총 네 곡이 전해지는 쿨라우의 바이올린 소

나타 중 첫 곡으로, 고전에 대한 향수와 낭만의 극적 표현이 조화

를 이루고 있다. 2악장의 아름다운 선율은 인상적이며, 3악장은 무

곡 리듬으로 극적 감흥을 고조시킨다. ‘세 개의 화려한 이중주’는 

세 개의 소나타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으며, 초기 쇼팽을 연상시키

는 화려한 표현들이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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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www.dynamic.it

EOS       www.guitarquartet.ch

CDS7818

롤라: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위한 여섯 개의 이중주

마리오 카르보나타(플루트), 마리오 호센(바이올린)

수준 높은 기교와 청명한 선율로 다양한 표정을 만드는 사랑스러운 음악

알레산드로 롤라는 모차르트, 베토벤과 동시대에 활약했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파가니니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뛰어난 기교뿐만 아니라, 청명한 선율을 만드는 데에 일가견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파가니니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으며, 

더 나아가 이탈리아 낭만 기악음악의 토대가 되었다. 19세기 초에 작곡된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위한 여섯 개의 이중주’ dp는 

이러한 롤라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있다. 때로는 대위적으로, 때로는 낭만적으로, 때로는 기교적으로, 때로는 우아하게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는 사랑스러운 음악들이다.

EOS234200-14

PASSAGE WEST –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발라드

안드레아스 빙클러(보컬), 미하엘 빙클러(기타), 니나 울리(피들), 톰 켈러(보란) 등

벗어날 수 없는 숙명 속에 행복한 오늘을 노래하는 서쪽 끝 섬나라의 노래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음악은 우리들의 정서와 맞닿아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끝이 감성을 공유한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리릭 테너인 안드레아스 빙클러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음악에 정평이 높은 가수로, ‘애니 로니’ 등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음악을 녹음했다. 그의 꾸밈없이 담백한 음성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체념어린 정서 속에 

삶의 기쁨과 행복을 진솔하게 표현하여 잔잔한 감동을 전달한다. 

또한 미하엘 빙클러의 심플한 기타 반주와 피들, 아일랜드 전통 타악기인 보란의 반주는 우리를 

어느덧 서쪽 끝 섬마을로 인도한다.

B108103	

풀렝크: 목관을 위한 실내악	

앙상블 아라베스크, 파울 리비니우스(피아노)

경쾌하고 위트가 가득한 풀렝크 음악 세계의 모든 것

풀렝크는 가볍고 산뜻하며 대중성 있는 고전적 작품을 추구했다. 그래서 그는 음색으로 유머와 위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목관악기를 선호했으며, 곡의 제목과 형식도 고전적인 이름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 음반에 수록된 세 곡의 목관 소나타와 ‘목관삼중주’, 

‘목관육중주’는 풀렝크 음악의 진면목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1920년대 청년시절부터 만년의 1960년대까지 

풀렝크의 음악 여정이 담겨있다. 프랑스와 독일 출신의 정상급 연주자로 구성된 아라베스크 앙상블의 연주는 

풀렝크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 완벽한 도움을 준다.

99187

모차르트: 샤크 변주곡 K613 & 베토벤: 디아벨리 변주곡 & 프로코피에프: 빈정거림

한나 바흐만(피아노)

투명하고 깔끔한 터치와 깊이 있는 소리로 만들어내는 거대한 뮤직 드라마

“뛰어난 음악성과 창의적이며 기교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녀의 훌륭한 소리와 해석은 피아노를 통해 성숙한 인간성을 보여준다.” 

피아니스트 한나 바흐만에 대한 키릴 페트렌코의 찬사는 결코 과언이 아니다. 유럽과 북중미를 중심으로 바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녀의 연주는 모차르트의 ‘베네딕트 샤크에 의한 변주곡’에서 깊이 있는 소리를 들려주며, 프로코피에프의 거칠고 과격한 ‘빈정거림’에서는 

더욱 투명하고 깔끔하게 빛난다. 그리고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에서는 33개의 장면을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로 승화시키는 

마법을 보여준다.

Gramola       www.gramola.at

Farao       www.farao-classic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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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90

매혹적인 목관악기의 세계

트리오 미뇽 빈

서로 다른 음색을 지닌 세 개의 리드 목관

악기의 유쾌한 향연

대부분 클래식 애호가에게는 낯설 수 있

지만, 누구보다도 목관악기에 대해 잘 알

고 그 발전에 한 몫 했던 작곡가들의 작

품들이 이 음반에 수록되어있다. 앙리 토

마시의 ‘전원 협주곡’은 춤곡 리듬과 민요

조의 선율 등이 인상적이며, 외젠 보자의 

‘작은 모음곡’은 아기자기하면서도 성격

이 분명한 작품으로서 강렬한 인상을 준

다. 장 프랑세의 ‘디베르티스망’은 다양한 

음색과 표현으로 유머러스한 면모를 한껏 

보여준다. 토마스 하이니시의 ‘지워진 흔

적’은 음색의 혼합으로 환상적인 세계로 

이끌며, 헬무트 회들의 ‘폴리스위트’는 유

쾌한 리듬의 향연이 펼쳐진다.

99191

한도쉬킨: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1~3

번/ 이자이: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2번 

등

엘레나 데니소바(바이올린)

고전 시대의 거장 한도쉬킨의 무반주 바

이올린 음악의 새로운 발견, 그리고 그 이

후

“절대적으로 독보적이다!”(르 쿠리에 피카

르) “데니소바는 놀랍다!”(디 차이트) “진

지하게 탐구할 가치가 있다.”(더 스트라

드) 엘레나 데니소바는 올레그 카간의 제

자로, 소련의 여러 콩쿠르를 석권했으며, 

현재 오스트리아에 거주하고 있다. 이 음

반은 18세기 후반 러시아 작곡가인 이반 

한도쉬킨의 세 개의 무반주 소나타를 중

심에 두고 있다. 바흐를 한 차원 발전시킨 

이 작품은 흥분되는 발견이다. 그리고 이

자이의 ‘무반주 소나타 2번’으로 무반주 

소나타의 현주소로 이어진다. 크라이슬러

와 파가니니의 무반주 작품은 그녀의 놀

라운 실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99186 	

히스토리컬 하프로 연주하는 비엔나의 메

아리

엘리자베트 플랑크(하프)

1825년에 제작된 하프로 새롭게 듣는 하

프를 위한 낭만시대의 명곡

하피스트인 엘리자베트 플랑크는 여러 콩

쿠르에 우승한 경력이 있으며, 빈 콘체르

트하우스의 2019/20 시즌 ‘뛰어난 재능’ 

시리즈의 상주예술가로 임명되었다. 그녀

는 여러 음반을 통해 호평을 받아왔는데, 

이 음반은 에라르가 1825년에 제작한 하

프로 연주하여 매우 특별하다. 플랑크는 

당대 하프의 거장이었던 엘리아스 파리시 

알바스와 프란츠 레흐너를 비롯하여. 슈포

어, 로시니, 베토벤 등 대표적인 클래식 거

장들의 작품들을 연주했다. 이 작품들은 

고상하고 명징하게 울리는 낭만시대 하프

와 어울려 감춰져 있던 본연의 모습을 드

러낸다.

99192 	

리스트: 소나타 B단조, 파가니니 대연습곡, 두 개의 연주회용 연습곡

마르틴 이바노프(피아노)

강력한 타건과 출중한 표현력으로 압도하는 낭만의 환상적인 세계

불가리아 출신의 마르틴 이바노프는 불가리아와 모스크바, 그리고 빈에서 피아노를 

공부했으며, 상트페테르스부르크 마리아 유디나 콩쿠르 등 유수한 콩쿠르에서 우승

하고, 빈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앨범에서 리스트의 작품으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했다. 흔히 연주되지 않는 난기교의 작품인 ‘두 개의 연주회용 연습곡’을 시작으로, 리스트 피아노 음악의 정수인 ‘피아노 

소나타 B단조’에서 강력한 타건과 출중한 표현력으로 낭만시대의 환상적인 세계를 그려낸다. ‘파가니니 대연습곡’에서는 압도하는 피아노 

사운드를 들려준다.

Grand Piano       www.grandpianorecords.com

GP803

바라사: 컴플리트 피아노 음악 Vol.1

이스트반 커서이(피아노)

헝가리 피아노 음악의 아름다움에 바치는 

헌사

1935년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 산도르 바

사라는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헝가리 

작곡가로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대부분 

그다지 어렵지 않은 기법과 아름답고 풍

부한 색채를 사용하여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피아노 음악 전집 

가운데 1권인 이 음반에는 ‘5형제’, ‘침발

롬을 위한 예약 편지’, 2개의 피아노 작품

들, ‘낡은 궤짝으로부터’ 1권과 2권, 소나

티나 1번 등등 헝가리의 리듬과 색채로 가

득 찬 아름다운 작품들이 헝가리를 대표

하는 피아니스트 이스트반 커서이의 연주

와 뛰어난 레코딩 퀄리티에 의해 담겨 있

다.

GP808	

발 하수람: 지상의 멜로디

미카엘 아이라페티안(피아노)

피아노로 감상하는 유대교 랍비의 신비주

의적 음악

신비주의자로 명성이 높았던 폴란드 출신

(이후 이스라엘로 이주)의 랍비 예후다 라

이브 할레비 아슬랑(1885~1954), 우리에

게는 발 하수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가 1926년부터 28년 사이 런던에 거주

할 때 ‘지상의 멜로디’라는 제목 하에 성

가곡 스타일에 의한 일련의 노래들을 작

곡했다. 이 음반은 아르메니아 출신으로

서 모스크바 콘서바토리에서 수학한 피아

니스트 미카엘 아이라페티안(1984년생)이 

피아노를 위해 편곡을 한 뒤 직접 연주, 

녹음한 것으로서, 신비주의적인 분위기와 

유대교의 색채가 물씬 풍기는 이채로운 

음악이 단편적으로 이어진다.

GP810	

발라키레프: 컴플리트 피아노 작품집 

Vol.4	

니콜라스 워커(피아노)

러시아 피아노 음악의 아버지, 발라키레프

의 피아노 음악

러시아 초창기 음악계를 이끌며 국민악파 

형성에 영향을 끼친 바 있는 밀리 발라키

레프(1837~1910)의 피아노 작품 전집 가

운데 4권. 1850년대부터 1900년 사이 작

곡된 스케르초 1,2,3번, 노벨레테, 왈츠-카

프리스 1,2번, 판당고 연습곡, 스페인 세레

나데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슈만 혹은 쇼

팽의 영향이 느껴지는 가운데 러시아만의 

독특한 감수성과 작곡가의 남다른 개성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로열 아카데미와 

모스크바 콘서바토리에서 수학, 뉴포트 국

제콩쿨에서 우승한 경력의 소유자 니콜라

스 워커의 피아노 연주.

GP792

Travels in my homeland – 포르투갈 피아노 음악

호아나 가마(피아노)

포르투갈의 정경을 건반 위로 옮겨온 풍경화가들

두 명의 20세기 포르투갈 태생의 작곡가, 1945년생 아밀카 바스케스-디아스와 1906년생 페르난도 로페스-그라시아(~1994)의 

피아노 음악을 담고 있는 음반. 그들의 음악에는 시대에 따른 음악적 어법의 차이만 있을 뿐 포르투갈의 정서와 문화를 

드러내려는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 바스케스-디아스의 2004년작 ‘벽난로: 추억과 애정으로 만들어진’으로서 보다 현대화된 

몸푸의 음악을 연상케 하는 상상력 풍부한 작품이고, 로페스-그라시아의 1954년작 ‘포르투갈 전통 멜로디에 의한 19개의 장면들, 

조국을 여행하며’는 버르톡을 연상시키는 수채화적인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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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 Classics       www.icaclassics.com

[Richard Itter Archive Series]

ICAC 5158 [3CDs]

음반으로 처음 발매되는 토머스 비첨의 새로운 기록

토머스 비첨 BBC Recordings : 샤브리에, 프랑크, 랄로, 슈트라우스, 생상스 외

로열 필하모닉, BBC 심포니/ 토머스 비첨(지휘)

음반으로 처음 발매되는 토머스 비첨의 새로운 기록

1952년부터 1959년 사이 토머스 비첨이 로열 필하모닉과 BBC 심포니를 지휘한 BBC 방송녹음들이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샤브리에의 그웬

돌린 서곡과 프랑크의 저주받은 사냥꾼, 그레트리의 데미레와 아조르 발레 모음곡, 랄로의 교향곡, 발라키레프의 교향곡 1번과 R.슈트라우스

의 평민귀족 모음곡,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 발레 모음곡, 들리브의 북구의 스케치 등이 수록된 박스로서, 잘 알려지지 않은 레퍼토리 중심

이지만 비첨의 매력과 노련함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곡들이다. 특히 우아함과 유머러스함의 조화, 매혹적인 리듬에 힘입은 아름다운 멜

로디의 향연, 마법적인 스케일의 조탁과 스펙타클한 음향효과는 가히 으뜸이다.

[수록곡]

[CD1]

Chabrier: Gwendoline Overture
Franck: Le Chasseur maudit
Gretry: Zemire et Azor-Ballet Suite
Lalo: Symphony in G minor

[CD2]

Mehul: Symphony No.2 in D major
Saint-Saens: Samson et Dalila-Ballet Music
Delius: North Country Sketches

[CD3]

Balakirev: Symphony No.1 in C major
R.Strauss: Le Bourgeois Gentilhomme-Suite

[Richard Itter Archive Series]

ICAC 5159 [4CDs]

20세기의 위대한 솔리스트들이 펼친 마법의 순간들

*위대한 솔리스트들: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이다 핸델, 지오콘다 데 비토, 알프레도 캄폴리. 앙드레 나바라, 자라 넬소바, 

데니스 브레인, 모니크 드 라 브루쇼르리

20세기의 위대한 솔리스트들이 펼친 마법의 순간들

당대 최고의 거장들이 남긴 불꽃 튀기는 초절명연이 담긴 이 감격적인 순간들은 1953년부터 56년 사이의 BBC 실황녹음들로서 리차드 이터

의 콜렉션을 폴 베일 리가 정성스럽게 리마스터링한 만큼 보다 생생한 감동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오이스트라흐의 차이콥스키 협주

곡은 그의 동곡 녹음 중 최상의 연주를 담고 있고 데 비토의 비오티 협주곡 22번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레어 아이템. 브레인의 모

차르트와 슈트라우스 혼 협주곡도 스튜디오 레코딩 이상의 열기가 발군이며 캄폴리의 랄로 및 핸델의 시벨리우스는 라이브에서만 전달받을 

수 있는 아찔함이 돋보인다. 나바라와 넬소바의 첼로 협주곡 또한 눈이 부시다.

[수록곡]

[CD 1]

*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35 -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말콤 서전트 (1954년)

*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 이다 핸델/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실 카메론 (1955년)

[CD 2]

* 비오티: 바이올린 협주곡 22번 A단조 - 지오콘다 데 비토/ RAI 로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페르난도 프레비탈리 (1953년)

* 랄로: 스페인 교향곡 D단조 Op.21 - 알프레도 캄폴리/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알프레드 월렌스타인 (1955년)

[CD 3]

* 차이콥스키: 로코코 변주곡 Op.33 - 앙드레 나바라/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한스 슈미트-이세르슈테트 (1955년)

* 랄로: 첼로 협주곡 D단조 - 앙드레 나바라/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장 마르티농 (1954년)

*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B단조 Op.104 - 자라 넬소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말콤 서전트 (1955년)

[CD 4]

*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43 - 모니크 드 라 브루쇼르리/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유진 구센스 (1955년)

* 모차르트: 혼 협주곡 2번 E플랫 장조 K.417 - 데니스 브레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발터 괴어 (1954년)

* 모차르트: 혼 협주곡 4번 E플랫 장조 K.495 - 데니스 브레인/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파울 자허 (1953년)

* R.슈트라우스: 혼 협주곡 1번 E플랫 장조 Op.11 - 데니스 브레인/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드리안 볼트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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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a       www.resonusclassics.com/inventa-records-launched

INV001 [2 for 1.5]

H. 프레토리우스: 8, 10, 12, 16, 20성부 모테트	

알라미레(보컬앙상블), ‘히즈 마제스티’ 색벗 & 코넷, 스티븐 파(오르간), 데이빗 스키너(지휘)

16~17세기 최고조에 이르렀던 다성 음악의 걸작

히에로뉘무스 프레토리우스는 르네상스 후기와 바로크 초기에 함부르크에서 활동했던 작곡가이다. 

당시는 다성 음악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로, 이 음반에 수록된 모테트는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교회 선법으로 만들어진 멜로디는 중세로부터 유래한 종교적 경건함이 깃들어있으며, 8~20성부로 구현된 두터운 화음은 

인간적 감성을 압도하여 초월적 신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색벗(트롬본)과 코넷(마우스피스가 있는 목관악기)으로 

이루어진 앙상블이 고풍스러운 위엄을 더하고, 스티븐 파의 오르간 사운드는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듯 생생하다.

MD&G       www.mdg.de

303 2116-2 

베른하르트 모리크: 피아노 트리오 Op.27, Op.52

파르나수스 트리오

독일 낭만주의 실내악의 새로운 발견

베른하르트 모리크(Bernhard Molique, 1802~1869)는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 뉘른베르크에서 태어난 뒤 

뮌헨 궁정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슈투트가르트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독학으로 작곡을 공부하여 다양한 실내악 작품들과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을 남겼고 MDG 레이블에서는 그의 일련의 실내악 작품들을 발매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발매된 1집에는 두 곡의 피아노 트리오가 수록되어 있는데, 모차르트, 베토벤, 슈포어로부터 영향받은 구성미와 

풍부한 선율미가 돋보이는 신선한 아름다움이 놀라움을 안겨준다.

Naxos       www.naxos.com

8573772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 이중 협주곡

티안와 양(바이올린), 가브리엘 슈바베(첼로),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안토니 비트(지휘)

기대했던 만남, 기대 이상의 호흡

최근 낙소스 레이블에서 가장 기대되는 연주자 3인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보리스 길트부르크, 티안와 양, 가브리엘 슈바베의 이름은 

반드시 언급되지 않을까 싶다. 이 중 생상스 관현악 작품 시리즈에서 ‘엇갈림에서 어울림으로’ 나아가는 

‘뮤즈와 시인’의 인상을 탁월하게 표현한 티안와 양과 가브리엘 슈바베가 진정한 어울림의 향연, 

브람스의 ‘이중협주곡’에서 호흡을 맞췄다. 

안토니 비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탄탄한 뒷받침 속에서 기대했던 만남, 

기대 이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두 사람의 연주는 신의 섭리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되는 남녀의 인상 - <창세기> 한 장면을 떠올릴 만하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에서 보여준 티안와 양의 카리스마는 여전하다.

8559809 

조너선 레쉬노프: 교향곡 4번(‘헤켈로스’) & 기타 협주곡 & 스타버스트

제이슨 비오(기타), 내쉬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지안카를로 게레로(지휘)

우주의 신비로운 인상, 강렬하고 독보적인 반향

미국 유수의 공연장과 오케스트라의 위촉을 받은 조너선 레쉬노프의 작품 세계, 본 음반에는 그의 관현악 작품이 수록되었다. 

홀로코스트 비극과 극복을 위한 ‘희망의 바이올린 프로젝트’ 일환으로 탄생한 ‘교향곡 4번’ - 유태교 신비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헤켈로트’의 영적인 색채, 로드리고의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색채를 닮아있는 ‘기타 협주곡’, 연주자의 기교를 극대화하고 있는 

‘스타버스트’. <뉴욕타임즈>로 부터 ‘현대 미국 음악 서정의 정점’에 올라있다는 평을 받은 조너선 레쉬노프 특유의 강력한 테마와 

복합적인 구조, 재기 넘치는 하모니를 세계 최초 녹음으로 만나볼 수 있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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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3081

한스 피츠너: 가곡 작품 3집

브리타 스털마이스터(소프라노), 타냐 아리안느 바움가르트너(메조 소프

라노), 프라이부르크 그리스도 교회 성가대(합창), 클라우스 심슨(피아노)

방황과 망설임의 인상, 자연과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이 배인 

피츠너의 가곡 작품들

독일 낭만주의 중요한 작곡가 중 한 사람인 한스 피츠너의 가곡 작

품 시리즈 세 번째 음반이다. 본 음반의 작품들은 지나간 사랑의 

행복한 기억, 자연의 멜랑콜리, 인간의 유한함과 나약함에 기인한 

방황과 망설임의 인상이 담긴 작품 및 이와는 약간 대조를 이루는 

성격의 작품들(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 펼쳐지는 정교하면서도 

열정적인 표현, 대담한 기교가 담긴 작품, Op.35 & 40)으로 구분된

다. 슈만과 말러의 색채, 행간의 무상함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호

흡이 특히 인상적인 음반. 세계 최초로 수록된 ‘크리스마스 노래’는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크리스마스 노래’(23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714

프란츠 리스트: 피아노 작품 52집

와이 인 웡(피아노)

오베르와 베르디 오페라 편곡 작품들

리스트 피아노 전곡 작품 52집. 리스트가 편곡한 오페라 작품 그 

중에서도 오베르와 베르디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포르티치의 벙

어리 처녀> 주제에 의한 브라부라풍의 타란텔라’(1 & 2버전)에서의 

민첩함 돋보이는 기교, ‘<롬마르디아의 첫 십자군> 중 예루살렘의 

마리아 찬가’에서의 섬세한 전개도 인상 깊지만, ‘<에르나니> 주제

에 의한 연주회용 페러프레이즈’의 폭발적인 터치, ‘<약혼녀> 중 타

롤리앵(타롤 지방 농민 무곡)에 의한 대 환상곡’(1 & 3버전)의 멜로

디가 선사하는 화려한 인상은 감상자에게 연주자의 면모를 충분히 

각인시킬 만하다.

8573713 

도메니코 스카를라티: 건반 소나타 22집

에일람 케셰트(피아노)

짧지만 강렬한 반향, 포르테피아노의 질감을 살린 연주

제자이자 후원자였던 마리라 바르바라. 그녀와 도메니코 스카를

라티의 인연은 그를 리스본과 마드리드로 이끌었고, 작곡가 인생

의 절반을 헌신한 결과 오늘날 그는 아버지를 뛰어넘는 명성을 전

하게 되었다. 마리아 바르바라에 대한 헌신의 결과물인 555여곡에 

이르는 스카를라티의 건반소나타, 시리즈 22집에는 단악장의 18곡

이 수록되었다. 이스라엘 출신의 피아니스트 에일람 케셰트는 포르

테피아노의 질감을 살린 연주로 작품 특유의 짧지만 강렬한 반향

을 살리고 있다. ‘g단조 소나타(K.97/P.5)’(7번 트랙)과 ‘c단조 소나

타(K.56/L.356/P.50)’(18번 트랙)이 특히 인상 깊다.

8573816

기타 이중협주곡 작품집

미구엘 트라파가 & 테레사 폴기에라(기타), 앙헬 루이스 카스타노

(아코디언), 페르난도 아리아스(비브라폰), 오비에도 필라모니아(연

주), 올리버 디아즈(지휘)

두 대의 기타 그리고 다양한 악기의 결합으로 탄생한 스페인의 인상

현대 스페인 기타 음악을 이끌고 있는 3인의 기타 이중주 협주곡 

작품이 수록된 음반. 바이아(만)의 환영, 말라가 민속 음악, 피카소

의 투우 그림을 주제로 작곡된 안톤 가르시아 아브릴의 ‘히브랄파

로 협주곡’, 피아졸라에 대한 경의(아코디언)가 담긴 다비드 델 푸

에르토의 ‘미스트랄’, 비브라폰과 기타의 상큼하고 산뜻한 색채가 

인상적인 하비에르 로페즈 데 게레나의 ‘에쿠아니메 협주곡’이 수

록되었다. 두 대의 기타 그리고 다양한 악기의 경합으로 탄생한 스

페인의 인상, 레오 브라우어의 ‘베니카심 협주곡’과 로드리고 ‘아랑

훼즈 협주곡’이 수록된 음반8.573542)에서 활약한 미구엘 트라파가

의 민첩한 터치가 인상 깊다. 적극 추천한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858

뱅상 당디: 메데아 & 카라덱 모음곡 & 교향시 ‘소제플뢰리’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대럴 앙(지휘)

프랑스 민속 음악과 그레고리오 성가 그리고 바그너의 결합으로 

탄생한 독창적인 우아함

뱅상 단디의 이름은 오늘날 알베르 루셀 등을 길러낸 탁월한 교육

가로서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그의 본령은 비제와 마스네 그리고 

프랑크로 부터 인정받았던 작곡가로서의 면모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음반은 가브리엘 포레로 부터 ‘음악의 삼손’으로 인정받은 뱅상 

단디, 특히 관현악 작품에 뛰어났던 작곡가 영감의 근원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손의 모험(황금양털)에 등장하

는 메데아를 주제로 한 ‘메데아’, 프랑스 민속음악과 그레고리오 성

가의 결합으로 탄생한 ‘카라덱 모음곡’, <지그프리트>의 인상 - 바

그너에 열광했던 작곡가의 모습이 담긴 ‘소제플뢰리’. 뱅상 단디의 

독창적이고 화려한 우아함을 탁월하게 표현하는 대럴 앙의 해석이 

인상적이다.

8573939

베토벤: 피아노 변주곡(WoO. 65 & 69 & 72 & 75), 피아노 소나타

(WoO. 51)

레리 웡(피아노)

다른 작품들에 가려진 베토벤의 피아노 작품 모음집

오늘날 ‘악성’의 현신으로 불리는 베토벤, 그가 작곡한 수많은 작

품들 중에서도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작품들이 있었다. 본 음반은 

그의 명곡들 사이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의외의’ 작품들로 구

성되었다. 본 시절 후반부터 오페라를 통해 음악의 신세계를 접하

고 있던 흔적이 담긴 오페라 주제에 의한 변주곡(앙드레 그레트리, 

지오반니 파이지엘로, 페터 빈터), 생전에 출판되지 못한 ‘피아노 

소나타’에 담긴 페르디난트 리스의 흔적, 모차르트의 작품을 연상

케 하는 왈츠는 베토벤에 보다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선사 한다.

8573890

파야: 사랑은 마술사(1915년 오리지널 버전) & 미스터 피터의 인형극

에스페란차 페르난데즈(칸토라), 제니퍼 제틀란(소프라노), 호르헤 

가르차(테너), 알프레도 가르시아(바리톤), 퍼스펙티브스 앙상블(연

주), 앙헬 힐-오르도네즈(지휘)

고색창연한 반향, 파야 음악 언어의 원형을 되살린 호연

7년간의 파리 생활 후 귀국한 파야는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해 야

심작 ‘사랑은 마술사’를 작곡했다. 성악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무용

이 결합한 작품의 면모는 스트라빈스키의 ‘병사 이야기’와 견줄 만

큼 파격적이었다. 오늘날에는 개정판이 유명하지만, 고색창연한 반

향과 스페인의 풍광, 플라멩코 리듬의 향수는 오리지널 버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앙헬 힐-오르도네즈가 지휘하는 

퍼스펙티브스 앙상블은 오리지널 버전의 특징 그 중에서도 리듬과 

반향이 도드라지는 해석으로 파야 음악 언어의 원형을 되살리고 

있다. 같이 수록된 <두목 페드로의 인형극> 역시 매력적인 연주, 적

극 추천한다.

8573959 

하버갈 브라이언: 교향곡 7 & 16번, <땜장이의 결혼> 서곡

국립 뉴 러시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알렉산더 워커(지휘)

문학에 대한 지극한 관심으로 탄생한 작품들, 예측불허의 변화무

쌍한 색채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했음에도 20여 년 동안 25개의 교향곡을 작

곡하는 기염을 토한 영국의 작곡가 하버갈 브라이언의 작품 세계

는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뒷받침되지 않았더라면 이루어 낼 

수 없는 거대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 영감을 주었던 것

은 문학 작품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괴테는 하버갈 브라이언의 대

표작 ‘고딕 교향곡’의 모티브가 되었을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작곡가의 다른 작품들과는 구분되는 장대한 스케일로 괴

테의 일생을 풀어낸 ‘교향곡 7번’은 이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교향곡 16번’)과 아일랜드의 작가 존 밀링톤 

싱의 작품(‘<땜장이의 결혼> 서곡’)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교항곡 7

번’과 더불어 문학에 대한 지극한 관심으로 탄생한 변화무쌍한 색

채 속으로 감상자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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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3972

알레한드로 코르도바: 기타 리사이틀

알레한드로 코르도바(기타)

2017 베니카심 타레가 국제 기타 콩쿠르 

우승 기념 음반

2017년 타레가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우

승을 차지한 알레한드로 코르도바의 우승 

기념 음반이다. 기타의 전통 한 복판에 자

리하고 있는 5명의 작곡가들, 그 중에서도 

스페인(혹은 세고비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4명의 작곡가들의 작품은 이

베리아 반도의 음악 유산에 대한 연주자

의 각별한 경의가 담겨 있다. 마누엘 퐁세

의 따뜻하면서도 순수한 영감, 라벨로 부

터 극찬을 받았던 안토니오 호세 그리고 

스페인의 기타 유산을 대표하는 타레가와 

타로바의 작품에 묻어나는 기교와 서정은 

메르츠의 ‘우수’와 훌륭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8574011

호세 페레르: 기타 이중주 전곡

요르겐 스코그모 & 옌스 프랑케(기타)

아스라이 스러지는 달빛의 기억

카탈로니아 출신 작곡가이자 기타연주자

인 호세 페레르가 남긴 기타 이중주 작품 

전곡이 수록된 음반이다. 낭만주의 마지

막 자락에 걸쳐있는 그의 작품들은 파스

텔 질감의 색채와 우아한 뉘앙스로 지어

내는 동화 속 아련한 풍경을 닮아있다. 이

베리아 반도 혹은 파리 살롱의 저녁 풍경

을 연상시키는 품위 있는 분위기, 특히 베

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와 도니제티의 ‘루

크레치아 보르지아’ 등 두 대의 기타만으

로 이탈리아 오페라의 매력을 오롯이 살

려내는 대목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

다. 아스라이 스러지는 달빛의 기억, 봄꽃 

향기 아른거리는 저녁 풍경과 함께할 만

한 음반이다.

8574035

영국 작곡가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품집

제럴드 페레그린(첼로), 안토니 잉엄(피아노)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전원의 태피스트리,  

첼로와 피아노가 짜 내려가는 민화의 인

상

유럽과 스칸디나비아의 영향과 전통의 혼

합으로 탄생한 영국 음악의 새로운 스타

일을 만끽할 수 있는 음반이다. 본 윌리엄

스를 비롯해 엘가, 딜리어스, 벡스 등이 작

곡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품’이 수록

되어 있다. 켈트족과 들장미의 인상, 잉글

랜드와 아일랜드 전원을 태피스트리로 표

현하듯 피아노와 첼로가 짜 내려가는 ‘민

화’의 인상을 닮은 작품의 색채는 하이쿠 

한 대목처럼 짧지만 강렬하다. 사랑과 우

수, 염세와 환희를 오가는 흐름 속에서 떠

오르는 이졸데의 독백. 영국 음악의 고유

한 분위기를 짧지만 강렬하게 느낄 수 있

는 작품으로 손색없다.

*엘가, ‘로망스’(9번 트랙), 세계 최초 녹

음.

8573896

피아졸라: 아코디언과 피아노를 위한 편곡 작품집

게이르 드라우스볼(아코디언), 메테 라스무센(피아노)

아코디언과 피아노로 담은 피아졸라 인생의 편린

클래식과 탱고 그리고 재즈의 경계를 넘어선 피아졸라의 지평, 나디아 블랑제와 알

베르토 히나스테라로 부터 얻은 새로운 영감 그리고 전통과 혁신의 산물. ‘누에보 탱

고’는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분신으로서 ‘불멸의 탱고’란 찬사와 함께 오늘날에도 진

화를 거듭하고 있다. 피아졸라의 작품들을 러시아의 민속 악기 바얀(bayan)으로 각

색했던 게이르 드라우스볼은 메테 라스무센과 함께 아코디언과 피아노 버전으로 피아졸라의 영감을 재현한다. 영화 <헨리 4세>의 ost로 사

용된 ‘아주 오래 전에’와 ‘망각’이 보여주듯 아코디언과 피아노에 담긴 피아졸라 인생의 편린이 흑백영화 한 장면처럼 아련하게 흘려간다. 강

력 추천한다.

8579041

뉴질랜드 작곡가들의 두 대의 기타를 위한 작품집

제인 커리 & 오언 모리아티(기타)

상상력 넘치는 색채감을 갖고 있는 뉴질랜드 작곡가들의 기타 작품집

뉴질랜드 작곡가들의 기타 작품들은 상상력 가득한 흐름과 풍부한 색채감으로 감상자를 매료시킨다. 마다가스카르 민속악기인 

발리하 튜브 치터와 서아프리카 민속 악기인 코라 하프의 질감을 매혹적으로 표현한 잭 바디의 ‘아프리칸 스트링스’(1990)와 

치브차족(현재 콜럼비아)의 생기와 리듬을 담고 있는 존 사사스의 ‘무지카’(2017)는 현대 뉴질랜드 기타 음악을 대표할 만한 작품들이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마오리족의 민요 ‘포카레카레 아나’(연가, 마렉 파시에츠니 편곡 버전)와 앤서니 리치의 ‘파드되(Pas de Deux)’에 담긴 

아련하고도 아기자기한 연인의 서정은 상상력 이면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잭 바디, ‘아프리칸 스트링스’(5-7번 트랙) 제외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4023-24

드보르작: 오라토리오 성녀 루드밀라

아드리아나 코흐트코바(소프라노), 카를라 비트나로바(알토), 토마스 체르니 & 온드레이 잘링(테너), 페터 미쿨라스(베이스),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레오스 스바로프스키(지휘)

세계를 향한 드보르작의 야심작, 보헤미안과 영국 색채의 압도적인 결합

‘슬라브 무곡’의 성공에 힘입어 유럽에서 명성을 얻고 있던 드보르작은 드디어 영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1884년 첫 방문 때 지휘했던 ‘스타바트 마테르’가 보여주듯 영국과 드보르작은 영국 합창 음악의 유구한 전통 속에서 접점을 찾고 있었다. 

그가 5번째 영국을 방문했을 때 ‘리즈 페스티벌’을 위해 선보인 ‘성녀 루드밀라’는 보헤미안과 영국 색채의 압도적인 결합을 상징하는 

작품이자 세계를 향한 드보르작의 야심작이기도 했다. 보헤미안의 수호성인으로 추앙된 루드밀라의 삶을 담고 있는 

작품의 극적인 스케일과 서정적인 선율, 따뜻한 분위기를 아우른 연주가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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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ine       www.ondine.net

ODE1318-2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K.280, 281, 310, 333

라르스 포그트(피아노)

라르스 포그트가 선보인 모차르트를 향한 진일보한 비전

현대의 독일 피아니스트들 또한 예전처럼 비르투로소로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는 본래의 진중함과 

본연의 진지함을 견지하며 묵묵하게 자신의 예술세계를 걸어가는 경향이 짙은데, 그 가운데 라르스 포그트의 행보가 가장 돋보인다. 

메이저 음반사를 거쳐 현재 Ondine 레이블에서 자신의 디스코그래피를 쌓아하고 있는 그는 모차르트 소나타들을 대하며 보다 

농도 깊은 음영의 대조와 격조 높은 리듬의 구성, 투명함과 에너지 사이의 절묘한 조절을 통해 이들 소나타에 

새로운 생명력과 진일보한 음악적 컨셉을 보여주는 데에 성공을 거두었다.

ODE1309-2	

사리아호: 진정한 불, 겨울 하늘, 트랜스	

제럴드 핀리(베이스바리톤), 자비에르 드 매스트르(하프),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한누 린투(지휘)

빛나는 색채와 환상적이고 오묘한 이미지로 명성이 높은 사리아호의 최신작

카이야 사리아호는 핀란드의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사색적이고 감각적인 접근으로 명성이 높다. 

이 앨범의 최신작들은 이러한 그녀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들려주고 있다. 

바리톤과 관현악을 위한 <진정한 불>은 초월주의 사상가이자 작가로 유명한 에머슨을 비롯한 여러 텍스트와 어우러져 

이상적인 세계를 그린다. 

관현악곡 <겨울 하늘>은 옛 그리스 신화의 오리온을 소제로 한 작품으로, 겨울의 찬 기운과 신비한 음향으로 가득하다. 

하프 협주곡 <트랜스>는 하프의 고상한 음색과 사리아호 특유의 화사한 관현악 음색과 최적의 조화를 이룬다.

Reddress       www.reddress.it

34-011906 [2 for 1.5]	

비발디: 12개의 협주곡집 ‘조화의 영감, Op. 3'

아르모니오사

바로크 음악을 바로크 음악답게 편곡하여 연주한 새로운 비발디와의 만남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연주할 때에는 악보에 없는 음을 넣기도 하고 다른 악기로 바꾸기도 한다. 

이러한 자유로운 연주는 연주자의 실력이기도 했다. 그래서 아르모니오사의 연주에 주목해야한다. 하프시코디스트인 미켈레 바르키는 

여러 독주 현악기와 현을 위한 비발디의 협주곡집인 ‘조화의 영감’을 바이올린과 5현 첼로, 첼로, 하프시코드, 오르간의 다섯 악기를 위해 

완벽하게 편곡한 것이다. 이 한 음반에서 비발디의 새로운 바이올린 협주곡과 첼로 협주곡, 하프시코드 협주곡, 혹은 기악 합주곡 등 

다양한 스타일의 바로크 음악을 즐길 수 있다.

Rondeau       www.rondeau.de

ROP6162-63 [2 for 1.5]

바흐: 요한 수난곡

마르틴 페촐트(에반겔리스트), 작센 실내합창단, 미텔도이치 비르투오젠, 페터 슈라이어(지휘)

바흐 스페셜리스트의 남다른 통찰력으로 펼쳐진 한 편의 음악 드라마

최고의 리릭 테너로 유명했던 페터 슈라이어는 2005년에 가수를 은퇴하면서 지휘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바흐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져 왔던 만큼, ‘요한 수난곡’ 지휘에서 바흐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을 들려주고 있다. 

템포를 대조적으로 설정하여 매우 극적으로 이끌어가며, 섬세한 음악적 표현으로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다. 

또한 각 곡의 장면이 갖고 있는 심상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어 공감도가 높다. 여기에는 독일 최고의 바흐 스페셜리스트인 

마르틴 페촐트를 비롯한 수준 높은 독창자들과 바로크 음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앙상블의 덕택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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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nus Classics       www.resonusclassics.com

RES10174

포레: 종교음악 작품집	

뉴욕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연주), 뉴욕 (5번가) 세인트 토마스 남성 & 소년 합창단(합창), 존 스콧(지휘)

존 루터의 편곡으로 재탄생한 피안의 시선

온전한 믿음이 생동하는 티 없이 맑은 반향으로 미국 합창 음악 70년을 되돌아 보았던 존 스콧과 그가 이끄는 뉴욕 (5번가) 

세인트 토마스 남성 & 소년 합창단은 뉴욕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와 함께 포레의 걸작 ‘레퀴엠’을 비롯한 종교 음악 작품들을 연주했다. 

존 루터의 편곡으로 재탄생한 ‘레퀴엠’과 ‘장 라신느 찬가’는 피안의 세계를 향해 이동하는 포레의 시선을 탁월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본 음반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달관의 미소를 머금은 듯한 부드럽고 우아한 톤, 중용의 미를 갖춘 전개는 죽음의 공포보다는 

천상의 평안에 집중하고 있는 작곡가의 속내를 닮은 듯하다.

RES10227

제임스 프렌시스 브라운: 합창음악 & 관현악 작품집

벤자민 나바로(바이올린), 레이첼 로버츠(비올

라), 젬마 로즈필드(첼로), 카트리오나 스콧(클라

리넷), 로열 할로웨이 합창단(합창), 오케스트라 

노바(연주), 조지 베이스(지휘)

하늘과 땅, 자연의 인상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하

는 탁월한 작법

영국의 작곡가 제임스 프렌시스 브라운의 작품

들은 마이클 티페트와 벤자민 브리튼의 작법을 

기반으로 본 윌리엄스의 인상, 닐센과 시벨리우

스의 질감을 더하고 있다. 대상의 인상뿐만 아

니라 질감까지 짐작케 하는 그의 독창적인 작

법은 특히 자연의 공감각적인 인상을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다. 영국 전원 풍경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트리오 콘체르탄테’와 ‘클라리넷 

협주곡’에 이어 시편을 주제로 작곡한 합창음악 

‘하늘과 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땅을 아우

른 장대한 풍경과 그 속에서 신의 섭리를 발견

하는 명상의 순간 그리고 작곡가의 세련된 필

치를 두루 느낄 수 있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RES10239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권(BWV 846-869)

스티븐 디바인(연주)

음악의 기쁨을 빚어내는 정교한 기교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

티븐 디바인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과 

장 필립 라모의 건반 악기 작품집(RES10214)

으로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이제 그는 건반

악기의 구약성서 ‘평균율 클라비어 작품집’으

로 바로크 건반 악기의 정점을 찍으려 한다. 

총 2집으로 발매될 시리즈 첫 번째 음반에는 

‘평균율 클라비어 1권’이 수록되었다. 본 음반

에는 요한 크리스토프 플라이셔의 하프시코

드(1710년도 제작, 1단)를 참고로 제작된 콜린 

부스의 하프시코드(2000년 제작, 2단)가 사

용되었는데, 이는 작품을 통해 현재까지 거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통의 영감과 

변용 그리고 ‘음악의 기쁨’으로 빚는 정교한 

기교를 드러내고자 애쓰는 연주자의 지향점

과 닿아있다. 바흐와 연주자의 감미롭고 그

윽한 대화, 흡입력이 압권이다.

RES10240 [2 for 1.5]

쿠프랭: 클라브생 작품집 4권	

길레르모 브라케타(하프시코드)

브라케타의 선천적인 감각으로 표현한 프

랑스 바로크 음악의 우아함과 농염함

길레르모 브라케타는 네덜란드를 중심으

로 활동하고 있는 하프시코드 연주자로, 

학구적이고 창의적인 연주자로 큰 활약

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수아 쿠프랭의 ‘클

라브생 작품집 4권’을 두 장의 음반에 담

은 이 앨범은, 그의 안정적이면서도 흡인

력 있는 그의 연주를 확인하는데 부족함

이 없다. 20번부터 27번까지의 모음곡으

로서 46곡의 작품들이 가진 저마다의 특

징을 들려주면서, 자연스러운 장식으로 프

랑스 바로크 음악이 가진 우아함과 농염

함을 동시에 구현해낸다. 선천적으로 타고

난 감각을 가졌다고 평가한 BBC매거진의 

평가는 전적으로 옳다.

RES10242

하이든: 소나타 Hob. XVI:52/ 모차르트: 소나타 15번/ 베토벤: 폭풍 소나

발레베인 비턴(포르테피아노)

1805년 발터 피아노를 복제한 포르테피아노로 듣는 빈 악파 세 거장의 소나타

발레베인 비턴은 네덜란드 출신의 건반연주자로서, 헤이그 왕립 음악원에서 고음악의 거장인 톤 코프만, 자크 오흐 등에게서 배웠으며, 

유럽 전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1805년 발터 피아노를 복제한 포르테피아노로 빈 악파의 고전 소나타를 녹음했다. 

하이든의 마지막 소나타인 ‘소나타 Hob. XVI:52’는 완숙한 기품에 과감한 제스쳐가 돋보이며, 

모차르트의 만년의 작품 ‘소나타 15번’은 명료한 타건으로 음 하나 하나가 투명하게 빛난다. 베토벤의 ‘소나타 17번 폭풍’은 

고요함과 격렬함을 대조시켜 폭풍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287	

뮐러-취리히: 현악사중주 2, 4번, 현악삼중주	

카잘콰르텟

스위스의 20세기를 대변하는 작곡가 뮐러-취리히의 농밀한 후기낭만의 실내악

파울 뮐러-취리히는 1953년에 취리히 음악상과 1958년에 스위스 악우회 작곡상을 받았으며, 1960년에 스위스 악우회 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취리히 음악원에서 40여년을 가르치며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그의 이름은 오늘날 거의 잊혔지만, 이 음반을 들으면 

대단히 부당한 처사임을 곧 알 수 있다. 그의 작품은 고전의 전통적인 형식과 후기 낭만의 어법을 이어받아, 

농밀한 음향과 탄탄한 음악적 시나리오를 갖추고 있다. 두 곡의 초기 사중주곡들은 젊은 패기와 과감한 표현이 돋보이며, 

52세 때의 작품인 <현악삼중주>는 거장의 완숙한 경지를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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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307

베토벤: 첼로 소나타 5번/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 R. 슈트라우

스: 첼로 소나타

에스텔레 라바레스(첼로), 프랑수아 킬리앙(피아노)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라바레스와 킬리앙이 들려주는 완벽한 푸

가토

에스텔레 라바레스는 주요 페스티벌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으며, 

2017/18 시즌부터 3년간 제네바 챔버 오케스트라의 상주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은 ‘푸가’라는 공통점이 있

다.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5번’ 3악장은 푸가이며,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 1악장은 바흐의 ‘푸가의 예술’의 오마주이자, 3악장은 

푸가로 진행한다. 그리고 바흐를 존경했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그의 ‘첼로 소나타’에서 푸가를 들려준다. 2011년부터 호흡을 맞춰

온 라바레스의 밀도 높은 첼로와 킬리앙의 피아노는 하나가 된 듯 

생동감 있게 율동한다.

SM311	

베토벤: 소나타 14번 ‘월광’, 20번, 23번 ‘열정’, 30번

필리프 앙트르몽(피아노)

데뷔 70주년을 맞은 피아노의 거장 앙트르몽이 새롭게 녹음한 베

토벤 소나타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활발히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 피아니스트 필리프 앙트르몽은 2019년에 데뷔 70주년을 맞아 

자신이 즐겨 연주하는 베토벤의 소나타 네 곡을 음반으로 제작했

다. 첫 곡으로 수록된 ‘소나타 20번’은 당차고 활기 있는 연주로 시

작하며, ‘월광 소나타’는 한껏 감상적인 어조로 분위기를 전환한다. 

이어지는 ‘소나타 30번’은 서사적이고 감상적인 표현으로 슈베르

트를 연상시키며, 마지막 ‘열정 소나타’는 엄숙하면서도 위안을 준

다. 이 앨범을 통해 거장으로서 변함없는 앙트르몽의 예술적 감각

과 연주력에 감탄하게 된다.

DSL-92231

THE GUITAR

루퍼트 보이드(기타)

진정으로 산뜻하다”(워싱턴포스트), “훌륭한 기타리스트”(그라모폰)

루퍼트 보이드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타리스트로, “들을 가치가 있는 연주자”(클래시컬 기타 매거진) 등 여러 매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는 소르의 ‘모차르트 주제에 의한 서주와 변주곡’과 브라우어의 ‘간단한 연습곡’ 등 오리지널 기타곡과, 

바흐의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을 비롯하여 비틀즈의 ‘줄리아’, 피아졸라, 조빔, 쾨네 등의 편곡을 녹음했다. 

보이드의 연주는 오리지널 작품은 물론이고, 편곡 역시 본래 기타 음악인 듯 완벽한 기타의 이디엄을 들려준다. 

특히 라틴 음악의 날선 리듬과 슬픔의 정서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Sono Liminus       www.sonoluminus.com

Steinway & Sons       www.steinway.com

30096

EVOCATION: 모차르트, 스크리아빈, 메시앙의 피아노 음악

클라라 민(피아노)

피아노 음악이 이끄는 환상의 세계로의 여행

예술이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준다면, 그 경험은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환상의 세계로부터 온 것임이 분명하다. 

뉴욕 연주자 협회의 설립자이자 음악감독인 클라라 민의 이 앨범은 음악 또한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메시앙이 새의 소리를 음악으로 옮긴 ‘새의 카탈로그’는 천국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환상 화음’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든 

스크리아빈은 ‘소나타 9번 검은 미사’를 통해 관능적인 미지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 앨범의 가운데에 자리한 모차르트의 ‘환상곡’은 

그가 홀로 꿈꾸었던 낭만의 세계를 마음껏 펼쳐놓는다.

30109

드뷔시: 첼로 소나타/ 브람스: 클라리넷 삼중주

브라이언 손튼(첼로), 스펜서 마이어(피아노), 아펜디 유수프(클라리넷)

작곡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이상에 접근한 연주

브라이언 손튼은 클리블랜드 음악원 교수이자, 25년 동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해오고 있는 저명한 첼리스트이다. 

그는 뉴올리언스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이자 바드 칼리지의 교수인 피아니스트 스펜서 마이어, 그리고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수석 클라리네티스트인 아펜디 유수프와 함께 녹음했다. 

선명한 음색과 중성적인 감성을 가진 손튼의 첼로와 명징한 터치를 들려주는 마이어의 피아노는 ‘간단하고 명료한’ 음악을 추구한 

드뷔시의 이상에 접근하며, 여기에 따뜻한 음색을 지닌 클라리넷이 더해져 브람스의 애틋한 감성이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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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의 위대한 솔리스트들이 펼친 

마법의 순간들 [4CDs]

당대 최고의 거장들이 남긴 불꽃 튀기는 초절명연이 담긴 이 감격적인 순간들은 1953년부터 56년 사이의 BBC 실황

녹음들로서 리차드 이터의 콜렉션을 폴 베일 리가 정성스럽게 리마스터링한 만큼 보다 생생한 감동을 만끽할 수 있

는 것이 장점. 오이스트라흐의 차이콥스키 협주곡은 그의 동곡 녹음 중 최상의 연주를 담고 있고 데 비토의 비오티 

협주곡 22번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레어 아이템. 브레인의 모차르트와 슈트라우스 혼 협주곡도 스튜디오 

레코딩 이상의 열기가 발군이며 캄폴리의 랄로 및 핸델의 시벨리우스는 라이브에서만 전달받을 수 있는 아찔함이 

돋보인다. 나바라와 넬소바의 첼로 협주곡 또한 눈이 부시다.

[수록곡]

[CD 1]

*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35 

  -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말콤 서전트 (1954년)

*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 이다 핸델/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실 카메론 (1955년)

[CD 2]

* 비오티: 바이올린 협주곡 22번 A단조 

  - 지오콘다 데 비토/ RAI 로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페르난도 프레비탈리 (1953년)

* 랄로: 스페인 교향곡 D단조 Op.21 

  - 알프레도 캄폴리/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알프레드 월렌스타인 (1955년)

[CD 3]

* 차이콥스키: 로코코 변주곡 Op.33 

  - 앙드레 나바라/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한스 슈미트-이세르슈테트 (1955년)

* 랄로: 첼로 협주곡 D단조 

  - 앙드레 나바라/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장 마르티농 (1954년)

*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B단조 Op.104 

  - 자라 넬소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말콤 서전트 (1955년)

[CD 4]

*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43 

  - 모니크 드 라 브루쇼르리/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유진 구센스 (1955년)

* 모차르트: 혼 협주곡 2번 E플랫 장조 K.417 

  - 데니스 브레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발터 괴어 (1954년)

* 모차르트: 혼 협주곡 4번 E플랫 장조 K.495 

  - 데니스 브레인/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파울 자허 (1953년)

* R.슈트라우스: 혼 협주곡 1번 E플랫 장조 Op.11 

  - 데니스 브레인/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드리안 볼트 (1956년)

[Richard Itter Archive Series]

ICAC 5159 [4CDs]

20세기의 위대한 솔리스트들이 펼친 

마법의 순간들

*위대한 솔리스트들: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이다 핸델, 

지오콘다 데 비토, 알프레도 캄폴리, 

앙드레 나바라, 자라 넬소바, 

데니스 브레인, 모니크 드 라 브루쇼르리

New Releases | 4K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베버: 마탄의 사수
아드리안 에뢰드(오토카르)/ 알버트 도멘(쿠노)/ 사라 야쿠비아크(아가테)/ 작센 국립 오페

라/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20세기 라 스칼라를 이끌었던 주역들의 공연과 함께 육성 인터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2015년 5월에 드레스덴의 젬퍼오퍼에서 공연된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를 수록했다. 

서곡의 시작과 함께 혼이 연주하는 선율이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에 사용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오페라는, 독일의 전설을 소재로 하는 극 중심의 진행으로 진정한 독일 낭만 오

페라의 첫 발걸음으로서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영상물에 수록된 공연은 악

셀 쾰러의 프로덕션으로, ‘디 프레세’로부터 “드레스덴의 작은 기적”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쾰러는 ‘잘츠부르거 나흐리히텐’에서 “과녁의 중앙을 맞췄다”로 말했다. 그는 이 공연에서 

침울하고 사악한 드라마로 해석하면서 사랑과 유혹, 악마에게 팔린 영혼, 집착, 믿음 등 다

양한 키워드를 살렸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오케스트라 피트로부터 죽음의 테러를 

감행했다. 틸레만은 모든 상세한 부분을 지시했다, 그래서 더욱 눈을 뗄 수 없었다.”고 절

찬했다. 쾰러는 무대를 전쟁 직후의 혼란의 시대로 설정했다. 1945년 2월 드레스덴 폭격 

70주년과 이로 인한 젬퍼오퍼의 파괴 후 재개관 3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당시 드레스

덴이 처했던 암울한 상황을 연상케 한다.

[보도자료]

- 드레스덴 국립 오페라가 제작한 <마탄의 사수>의 어떤 프로덕션도 특별한 의미를 새기

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베버가 드레스덴에서 카펠마이스터로 있었으며, 또한 이곳

에서 <마탄의 사수>에 대한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 이 곡은 드레스덴에서만 1500번 공연되었으며, 드레스덴 국립 오페라는 세계의 어떤 오

페라단보다도 이 곡을 가장 많이 무대에 올렸다. <마탄의 사수>는 드레스덴 국립 오페라가 

1945년 2월 연합군의 폭격으로 도시가 파괴되기 전 마지막으로 공연된 작품이기도 하다. 

- 폭격으로 파괴된 오페라 극장은 1985년이 되어서야 재개관이 되었으며, 그 첫 작품 역

시 <마탄의 사수>였다.

- 폭격 70주년과 젬퍼오퍼의 재개관 30주년을 맞아 2015년 5월 1일에 <마탄의 사수>의 새

로운 프로덕션을 선보였다. 연출은 악셀 쾰러로, 유명한 카운터네너이자 현재는 할레 오페

라의 감독이기도 하다. 

- 지휘자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2012년부터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수석지휘자로 활동

하고 있으며, 또한 베버가 있었던 직책의 후임이기도 하다

C major 742907 [4K Ultra HD]

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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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도, 그의 마지막 해
루체른. 잘츠부르크 실황
- 말러·브루크너·모차르트·베토벤 등 13곡 실황 모음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바이에른·

스웨덴·아놀드쇤베르크 합창단 

아바도, 그의 마지막 해

클라우디오 아바도(1933~2014)는 베를린 필(1989~2002), 2003년 창단한 루체른 페스티

벌 오케스트라(LFO), 2004년 창단한 오케스트라 모차르트(OM)와 함께 하는 동안 영상물

을 굉장히 아끼면서 내놓았다. 오히려 만년을 지나 고인이 된 지금, 그의 기념비적인 공연

을 담은 영상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영상물에는 그가 마지막 해에 남긴 

13곡의 명작이 수록되어 있다.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LFO)의 말러·브루크너·모

차르트·베토벤·쇤베르크, 모차르트 오케스트라(OM)의 모차르트·슈베르트·브람스이

다. OM은 잘츠부르크는 물론 루체른페스티벌 기간 중 LFO의 주요 진영을 이루며 아바도

와 함께 명연을 만들기도 했다. LFO의 브람스 ‘비극적 서곡’를 비롯한 베토벤과 쇤베르크 

연주는 아바도 생애 ‘최후의 영상’이기에 본 영상물의 소장가치를 높인다. 공연장은 KKL

홀(루체른)과 모차르트 하우스(잘츠부르크)이다. 

ACC10214 [Blu-ray]

1) 말러: 교향곡 9번  클라우디오 아바도/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노거장의 손끝으로 정성껏 빚어낸 감동의 말러 교향곡 9번

말러 애호가들이 학수고대했던 클라우디오 아바도/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말러 교향곡 9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었다. 아바도가 

로마에서 말러 유겐트오케스터를 지휘했던 2004년의 동곡 실황도 호평을 받긴 했지만, 많은 아바도의 팬들과 말러리안 들은 이 시대 최고

의 솔리스트들이 포함된 명실상부한 슈퍼올스타 오케스트라인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이 감동적인 말러의 마지막 완

성작을 감상하길 소망했을 것이다. 2010년 8월 루체른 KKL에서의 실황을 편집 수록한 본 영상물은 기대에 부응하는 감동적인 연주를 담고 

있다. 달관의 경지를 보여주는 아바도의 얼굴과 손끝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며, 이 시대 최고의 관악 테크니션들이 정성껏 빚어낸 투

명한 텍스처와 정교한 초절기교는 이 걸작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ACC10243 [Blu-ray]

2) 브루크너: 교향곡 5번  클라우디오 아바도/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가장 최근 모습을 최고의 화질로 담은 영상물

자신을 위해 결성된 스페셜 오케스트라인 루체른 페스티벌과 더불어 만년의 예술혼을 완전히 불사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거

장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가장 최근의 모습이 클래식 영상물의 새로운 명품 레이블인 Accentus의 뛰어난 화질과 사운드로 선보인다. 2011

년 8월 루체른 페스티벌 기간 중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브루크너가 완성한 가장 장대한 스케일의 작품 중 하나인 교향곡 5번을 연

주한 것이다. 아바도가 1990년대에 빈 필과 더불어 선보였었던 몇 편의 브루크너 교향곡 음반들은 자신의 말러 레코딩에 비해 저평가되었

지만, 최근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던 교향곡 7번(2005년)과 이번에 등장한 교향곡 5번의 실황연주들은 과거의 연주에 비해 

더 한층 따뜻한 색조와 유려한 흐름으로 이 작곡가 특유의 고고한 음악세계를 담담하게 그려내었다. 현재 독일 화단의 큰 주목을 받고 있

는 화가인 미카엘 트리겔의 미스터리한 작품 ‘Anthropishces Prinzip’을 사용한 커버아트워크도 이 영상물의 격조를 한층 더 돋보이게 만                                         

든다.

ACC10258 [Blu-ray]

3) 2012년 루체른 페스티벌 실황 - 모차르트: 레퀴엠(바이어 에디션)  안나 프로하스카(sop)/ 사라 밍가르도(alt)/ 막시밀리안 슈미트(te)/ 르

네 파페(bass)/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스웨덴 방송합창단/ 클라우디오 아바도/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달관의 경지에 도달한 듯한 아바도의 모습만으로도 감동적인 영상물

위대한 마에스트로의 80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클래식 영상물의 새로운 명가 Accentus에서 그의 최근 모습을 담은 소중한 영상물을 출시

Accentus ACC60461 [6 Blu-rays]

[Special Price]

New Releases | DVD & Blu-ray Disc

Accentus       www.accentus.com

2018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실황

- 라벨의 대표적 관현악 모음
리카르도 샤이(지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밝고 화려하며, 매혹적이기까지 한 라벨! 

2003~14년에 아바도가 이끌었고, 2016년부터 샤이가 그 뒤를 잇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

스트라(LFO)는 스타 단원이 모인 초호화오케스트라이다. 영상물은 2018년 8월 루체른문

화컨벤션센터(KKL) 콘서트홀 실황. 1·2부를 협주곡보단 관현악으로 채워 화합과 단결을 

보여주는 LFO는 라벨의 ①우아하고 감상적인 왈츠 ②라 발스 ③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

곡 1번·2번 ④볼레로를 선보인다. 샤이의 지휘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화려하며 신선하고 매혹적이기까지 하다. 해설지(38쪽 분량/독·불·영어)에 작품 해설과 

단원 명단이 실려 있다. 2018 시즌 악장은 그레고리 아쉬(세르비아 베오그라드 필)과 라파

엘 크리스트(오케스트라 모차르트)였다. 

[보조자료]

-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LFO)는 전세계 메이저급 오케스트라의 수석과 단원들이 

한데 모인 슈퍼 오케스트라이자 드림팀이다. 2003년 아바도가 음악감독에 취임하면서 전

대미문의 초호화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했고, 2014년 아바도 타계 이후 2016년에 리카르

도 샤이가 음악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아바도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영상물은 2018년 8

월, 루체른 페스티벌이 열리는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KL) 콘서트홀 실황이다. 

- 협연자를 내세운 기존 오케스트라와 달리 많은 공연의 1부와 2부를 굵직한 관현악 작

품으로 채워 화합과 단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만의 특징이

다. 2017년 10월 내한공연 당시에도 그렇고(베토벤 교향곡 8번,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스타급 지휘자와 음악계의 슈퍼맨들과 슈퍼우먼이 모인 슈퍼 오케

스트라는 라벨의 작품으로 일관한다. 곡목은 ①우아하고 감상적인 왈츠(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 ②라 발스, ③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1번·2번, ④볼레로. 

-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필하모닉의 악장 그레고리 아쉬,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악장 라

파엘 크리스트가 이번 시즌의 악장으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 

- ‘우아하고 감상적인 왈츠’와 ‘라 발스’가 수놓는 초입부터 샤이의 지휘는 밝고 화려하다.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은 신선하고 매혹적이다. 세계 메이저오케스트라에서 활약하

는 슈퍼 단원들이 모인 프로젝트 악단인만큼 ‘볼레로’의 각 선율과 성부를 채색하는 관악

주자들의 음색은 개성적이고, 샤이는 이러한 호흡을 잘 이끌어간다. 

- 해설지(38쪽 분량/영·불·독)에는 작품 해설이 수록.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인만큼 영상

물의 해설지마다 누가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명단이 수록

되어 있다.

[함께 추천해요] 

2017 샤이/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실황(Accentus Music ACC10438) :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차이콥스키 ‘만프레드’ 수록. 

Accentus ACC20451 [DVD]

Accentus ACC10451 [Blu-ray]

39www.aulosmedia.co.kr38 아울로스뉴스 제 80호



빈 국립오페라극장 150주년 기념물 

[1978~2013 전설적인 8개의 오페라실황 BEST/ 한정반]

[2010 헨델 ‘알치나’/ 한국어 자막]
카라얀/클라이버/무티/마젤/민코프스키/아바도/틸레만(지휘), 플라시도 도밍고·호세 카레라스·요한 보타(테너), 에바 마르튼·라비나 카

바이반스카·아냐 하르테로스(소프라노), 안젤리카 키르흐슐라거·엘레나 오브라초바(메조소프라노) 외 

빈 오페라의 위대한 역사와 미래를 한 손에!

1869년 5월 25일 모차르트 ‘돈 지오반니’로 개관한 빈 국립오페라극장이 2019년 개관 150주년을 맞았다. 제2차 세계대전 시 외관은 복원

했지만 내부는 최신식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오페라를 위한 꿈의 무대. 아트하우스 레이블이 전세계적으로 발매한 150주년 기념박스물은 

1978년 카라얀의 ‘일 트로바토레’부터 2012/13 시즌을 장식한 틸레만의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까지 전설적인 8개 오페라실황을 엄선했다. 

최다 출연자인 도밍고, 카나리아를 연상시키는 레지에로 소프라노 에바 마르튼, 바그너·슈트라우스의 전문가수 셰릴 스투더가 최대 출연

자다. 자막은 영·독·불·이·에스파냐어·중국어(두 작품)로 되었다. 한국어 자막: 2010년 헨델 ‘알치나’에만 들어 있다.

[보조자료]

- 2019년, 개관 150주년을 맞은 빈 국립오페라극장은 이를 기념하기 위한 여러 공연과 사업으로 분주하다. 9개의 새로운 프리미어 공연을 

진행 중이며, 개관일인 5월 25일에는 크리스티안 틸레만 지휘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을 올릴 예정이다. 

- 빈 국립오페라극장은 1869년 5월 25일 모차르트 ‘돈 지오반니’를 첫 상연하며 개관을 성대히 알렸다. 제2차 세계대전에 손상되었으나 외

관은 옛 모습대로 복원했지만 내부는 최신식으로 탈바꿈하며 빠른 장면 전환 등을 가능케 했다. 이후 이곳은 유럽과 전세계 오페라계의 별

의 무대로 자리매김했으며, 연출가중심의 오페라 기법(레지테아터)에 의한 프로덕션을 선보이며 프랑코 제피렐리 등 세계적인 연출가들의 

무대이기도 했다. 

- 극장이 개관한 2019년 5월, 아트하우스 레이블이 전세계적으로 발매할 빈 국립오페라극장 150주년 기념박스물 ‘위대한 오페라의 저녁’은 

1978년 카라얀의 ‘일 트로바토레’를 시작으로 2012/13년 시즌을 장식했던 틸레만의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까지 전설적인 8개의 오페라 실

황을 엄선한 박스물(11DVD)이다. 

- 최다 출연자인 도밍고의 중후함(일 트로바토레·카르멘·로엔그린), 카나리아처럼 경쾌하고 노래하는 레지에로 소프라노 에바 마르튼(투

란도트·엘렉트라)의 전성기는 물론 바그너와 슈트라우스의 전문가수 셰릴 스투더(엘렉트라·로엔그린)도 만날 수 있는 구성이기도 하다. 

Arthaus 109395 [8Title/ 11DV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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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aus       www.arthaus-musik.com

하였다. 2012년 루체른 페스티벌에서의 실황이 그것으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담고 있다. 아

바도의 모차르트 레퀴엠은 베를린 필과 함께 했었던 1999년 잘츠부르크대성당 콘서트실황 또한 영상물로 발매된 바 있는데, 두 영상물에 

등장하는 아바도의 모습을 비교해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겪었던 13년 동안의 격랑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안나 프로하스카, 사라 

밍가르도, 막시밀리안 슈미트, 르네 파페로 이어지는 정상급 솔리스트들의 안정된 가창과 바이에른 방송합창단과 스웨덴 방송합창단의 단

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빼어난 앙상블도 훌륭하지만, 달관의 경지에 오른 듯한 담담함 모습으로 이 걸작의 감동을 한 올 한 올 이어나가

는 노거장의 모습만으로도 큰 감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는 프란츠 바이어의 판본을 선택했으며, 상투스는 로버트 

레빈의 판본을 사용하였다.

ACC10261 [Blu-ray]

4) 모차르트: 미사 c단조 KV.139 “고아원미사”/ 슈베르트: 미사 Eb장조 D.950 [한글자막]  라헬 하르니슈(sop)/ 로베르타 인베르니치(ms)/ 

사라 밍가르도(alt)/ 하비에르 카메레나(te)/ 파올로 파날레(te)/ 알렉스 에스포시토(bass)/ 아놀드 쇤베르크 합창단/ 클라우디오 아바도/ 오

케스트라 모차르트         

10년 만에 잘츠부르크에 나타난 이 시대 최고의 거장 클라우디오 아바도

명실상부한 이 시대 최고의 거장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10년 만에 잘츠부르크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아바도는 1965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에 데뷔한 이래 4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이 세계최고의 음악축제에 단골 게스트로 초대되었었지만, 2002년의 콘서트 이후 10

년 동안은 루체른 페스티벌 쪽에 보다 치중하면서 자연스레 이 도시의 음악축제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음악적 이상

을 실현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젊은 음악도들을 중심으로 창립한 악단인 오케스트라 모차르트를 이끌고 10년 만에 이 도시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바도는 로베르타 인베르니치, 사라 밍가르도, 알렉스 에스포시토와 같은 실력파 가수들과 유럽

을 대표하는 최고의 합창단의 하나인 아놀드 쇤베르크 합창단과 더불어 모차르트가 13세 때 완성한 미사 c단조(일명 고아원미사)와 슈베르

트가 세상을 떠나던 해에 완성했던 미사 Eb장조를 함께 무대에 올렸다. 

“합창단, 오케스트라, 솔리스트의 보기 드문 완벽한 앙상블” - Salzburger Nachricheten

ACC10282 [Blu-ray]

5) 아바도의 마지막 공식 콘서트 실황/ 베토벤: 교향곡 3번 ‘에로이카’, 브람스: 비극적 서곡, 쇤베르크: 산비둘기의 노래 [한글자막]

미호코 후지무라(ms)/ 클라우디오 아바도/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위대한 마에스트로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마지막 공식 콘서트실황

2014년 1월 20일 81번째 생일을 몇 달 앞두고 유명을 달리했던 우리 시대의 위대한 거장 클라우디오 아바도. 그가 지휘하는 모습을 담은 마

지막 오피셜 영상물인 2013년 8월 16/17일 루체른 페스티벌의 오프닝 콘서트실황이 Accentus 레이블을 통해서 출시되었다. 마지막을 예감

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아바도는 이날 연주회의 프로그램을 모두 ‘죽음’과 관련된 어두운 작품들로 채워 넣었다. 브람스의 ‘비극적 서곡’으로 

시작된 콘서트는 쇤베르크의 ‘구레의 노래’ 중에서 관현악간주곡과 여주인공 토베의 죽음을 알리는 ‘산비둘기의 노래’로 이어진다. 일본 출

신의 정상급 메조소프라노 미호코 후지무라가 절절한 감성을 담아서 이를 노래하였다. 연주회의 후반부를 마무리한 작품은 2악장 ‘장송행

진곡’을 담고 있는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에로이카’이다. 콘서트가 모두 끝난 뒤에 객석의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만년의 음악여정을 

긴밀하게 함께 나누었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핵심단원들과 노거장이 깊은 애정을 담아서 함께 인사를 주고받는 장면도 이 마지

막 영상물의 감동을 더욱 진하게 만들어준다.   

ACC10244 [Blu-ray]

6) 모차르트: 콘서트아리아, 교향곡 35번 ‘하프너’/ 베토벤: 극부수음악 “에그몬트” [한글자막]  크리스티네 섀퍼 & 율리아네 반제(sop)/ 브

루노 간츠(narr) 클라우디오 아바도/ 루체른 페스티벌

만년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정성껏 빚어낸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걸작들

2014년 1월 20일 81번째 생일을 몇 달 앞두고 유명을 달리했던 우리 시대의 위대한 거장 클라우디오 아바도. 거장의 서거 1주년을 기리기 

위하여 Accentus에서는 고인이 남겼던 루체른 페스티벌의 미출시 실황 영상들을 최고 사양의 영상물로 출시하였다. 정상급 소프라노 크

리스티안 섀퍼가 독창을 맡은 모차르트의 콘서트아리아 3편(KV.369, 272, 418)과 교향곡 35번 ‘하프너’는 2011년의 실황이며, 괴테의 희곡

을 바탕으로 베토벤이 작곡한 극부수음악 ‘에그몬트’는 2012년의 실황이다. 섀퍼의 노련하고도 정교한 가창은 모차르트 아리아들의 화려함

을 더욱 빛나게 만들며, 아바도의 군더더기 없는 지휘와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뛰어난 개인기량이 멋진 시너지를 드러내

는 ‘하프너’ 교향곡의 감동도 각별하다. 리트와 독일 오페라 쪽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소프라노 율리안 반제의 독창과 영화 ‘몰락’에

서 히틀러 역을 열연했던 스위스 출신의 대배우 브루느 간츠의 나레이션은 ‘에그몬트’의 극적인 감동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낸다. 모차르트

의 아리아들과 ‘에그몬트’에는 한글자막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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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중국어(카르멘·일트로바토레)

를 갖추었고, 한국어 자막은 2010년 프로덕션인 헨델 ‘알치나’에만 들어있다.

[타이틀별 안내]

(1) 베르디 ‘일 트로바토레’  

카라얀(지휘·연출), 플라시도 도밍고, 라비나 카바이반스카, 호세 반 담, 피에로 카푸칠리 

(1978년)

(2) 비제 ‘카르멘’  

카를로스 클라이버, 플라시도 도밍고, 엘레나 오브라초바, 프랑코 제피렐리(연출) (1978년)

(3) 모차르트 ‘돈 지오반니’  

리카르도 무티(지휘), 카를로스 알바레츠, 아드리아네 피에촌카, 안젤리카 키르흐슐라거, 

로베르트 드 시몬느(연출) (1999년)

(4) 푸치니 ‘투란도트’  

로린 마젤, 에바 마르튼, 호세 카레라스, 카티아 리치아넬리, 해롤드 프린스(연출) (1983년)

(5) 헨델 ‘알치나’ [한글자막]  
마르크 민코프스키, 아냐 하르테로스, 베셀리나 카사로바, 아드리안 노블(연출) (2011년)

(6)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엘렉트라’  

클라우디오 아바도, 셰릴 스투더, 브리기테 파스밴더, 에바 마르튼, 해리 쿠퍼(연출) (1989

년)

(7) 바그너 ‘로엔그린’  

클라우디오 아바도, 셰릴 스투더, 플라시도 도밍고, 볼프강 베버(연출) (1990년)

(8)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낙소스섬의 아드리아네’ 

크리스티안 틸레만, 요한 보타, 소피아 코흐, 솔리에 이소코스키, 스벤-에릭 베히톨프(연

출) (2014년) ㅡ첫발매

2017 할레 극장 초연실황

- 오라토리오 ‘루터’
미첼 베데베르크(지휘), 할레 슈타츠카펠레 오케스트라, 

베를린 에른스트 센프 합창단, 미쉘 프플럼(루터), 조세핀 

르넬트(천사), 나디아 스테인하르트(카예탄), 요하네스 엘

루어(교황 레오 10세), 안드레아스 모렐(연출) 외 

재밌고 흥미로운 현대음악과 함께 루터가 돌아왔다! 

2017년,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아 독일 할레극장에서 초

연된 기념비적 오라토리오 ‘루터’ 실황물(10월 22~23일)

이다. 오스카 스트라스노이(1970~)가 작곡하고, 크리스토

프 헤인이 가사를 썼다. 1517년(95개조 반박문)부터 1529

년(소교리문답 작성)까지 다룬다. 무대와 합창석으로 성악

가들이 등퇴장하며 한편의 음악극처럼 진행된다. 천사는 합창석을 지키고, 카운터테너가 연기하는 레오 10세의 목소리는 불안감을 자아낸

다. 음악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천천히 흐른다. 현대음악 특유의 무조성과 과다한 소리 정보가 아니라, 차분하게 정돈된 어법으로 고전의 인

용과 전통적 기법을 통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대음악이다. 루터가 작곡하고, 국내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가사로 알려

진 주선율도 흥미롭게 반복된다. 음반(Arthaus Musik 109349)도 동시 발매되었다. 

[보조자료] 

- 2017년,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아 유럽은 마르틴 루터(1483~1546)와 그 혁명적 정신을 기리는 예술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라이프

치히 인근 도시 할레에는 기념비적인 오라토리오가 올랐다. 바로 오라토리오 ‘루터’다. 

- ‘루터’는 오스카 스트라스노이가 작곡했고, 크리스토프 헤인이 가사를 썼다. 같은 해 10월 22~23일에 공연장 ‘헨델 할레(Händel Halle)’

에서 초연되었다. 이 영상물은 초연의 현장을 담고 있다. 영상물은 2018년 음반(Arthaus Musik 109349)과 동시 발매되었다. 

- ‘루터’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쓴 1517년부터 ‘소교리문답’을 만든 1529년까지를 주로 다룬다. 길이는 80분. 오라토리오도 오페라처럼 

연출하는 영향 때문에 심심하지 않게 연출되었다. 무대 정중앙에 루터가 위치하고, 여러 인물들이 무대와 합창석으로 등퇴장하며 노래한

다. 소리의 길과 향방이 입체적이다.

- 루터에 대해 몰라도, 유럽쪽 현대음악의 최신 흐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행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자료다. 끊임없이 이어지며 천천히 흐

르는 음악. 작곡가는 무조성의 음악과 소리들의 다양한 정보를 한 순간에 집적하지 않고, 소리의 정보를 아껴가며 작품을 썼다. 그래서 그 

위로 진행되는 성악가들의 낭송과 노래도 정리된 느낌이다. 대화조의 노래는 한편의 음악극을 그려내는 듯하다. 루터가 작곡하고, 국내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가사로 알려진 주선율이 차용되어 반복되기도 한다. 고전의 인용과 전통적 기법을 통해 대중쪽으로 많이 접근하

는 오스카 스트라스노이(1970~)의 특색이 잘 살아 있다. 

- 루터 역에 미쉘 프플럼 외 천사 역의 조세핀 르넬트, 도미니쿠스 수도회의 카예탄 역의 나디아 스테인하르트, 교황 레오 10세에 카운터테

너 요하네스 엘루어 등이 함께 한다. 천사는 합창석을 지키고, 카운터테너가 연기하는 레오 10세의 목소리는 불안감을 자아낸다.  

Arthaus 109385 [DVD] Arthaus 109349 [CD]

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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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오슬로 국립극장 실황

- 노르웨이 국립발레단의 입센 ‘유령’
노르웨이 국립발레단, 마리트 모운 아누(총연출), 시나 에스테조르트(안무), 닐스 페터 몰베

르(음악) 

입센 최초의 비극을 발레로 만나다

노르웨이 국립발레단이 2017년에 공연한 입센의 ‘유령’과 ‘헤다 가블러’는 많은 인기를 끌

었는데, 나란히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2017년 2월 오슬로국립극장 실황물로 약 70분 분

량이다. ‘유령’의 주인공 알빙 부인은 ‘인형의 집’에서 가정에 남아 있도록 설득 당한 노라

를 상징한다. 죽은 남편은 그녀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다. 남편과 하녀가 몰래 낳

은 딸 레지네, 병을 물려받은 아들 오스왈드. 그녀가 운영하는 고아원도 불탄다. 알빙 부인

이 고통에 괴로워하는 아들의 죽음을 돕는 순간 막이 내려온다. 안무는 줄거리 전개보다

는 주인공들의 내면에 집중한다. 닐스의 음악은 공포와 두려움을 자극한다. 색다른 무용음

악의 남다른 현주소가 궁금한 이에게 적극 추천. 해설지(18쪽 구성/영·불어·노르웨이어)

에는 2014년 초연시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2017년 노르웨이 국립발레단은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유

령’(BAC566)과 ‘헤다 가블러(BAC567)’를 발레화한 두 작품을 선보였다. 두 공연은 벨에어 

클라시크(BelAir Classiques) 레이블을 통해 영상물로 나란히 출시하여 화제를 낳았다. 

- 두 작품 모두 마리트 모운 아누와 닐스 페터 몰베르가 각각 총연출·안무와 음악을 맡

았다. 마리트는 그동안 ‘페르귄트(2013)과 ‘유령(2014)’ 등 입센의 원작을 토대로 한 창작

발레를 전문적으로 선보여 왔다.

- 본 영상물은 ‘유령’을 2017년 2월 오슬로국립극장 실황물로 약 70분 분량이다. 마리트가 

총제작자로 참여했고, 시나 에스테조르트가 새로운 안무로 원작을 다듬었다. 

- ‘유령’의 주인공 알빙 부인은 ‘인형의 집’에서 가정에 계속 남아 있도록 설득 당한 노라

를 상징한다. 알빙은 고인이 된 남편의 뜻에 따라 자선사업을 이어간다. 아들 오스왈드는 

그녀의 고아원 개원을 위해 돌아온다. 근처에는 목수 엥스트란드와 딸로 여겨지는 하녀 

레지네가 살고 있다. 엥스트란드는 레지네가 거친 선원들을 상대로 돈 모으길 원한다. 그

러던 어느 날 알빙 부인의 집에 유령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된다. 알빙 부인은 레지네가 남

편과 하녀가 관계하여 낳은 딸이라는 사실과, 남편의 명성은 그녀의 선행으로 인해 덤으

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괴로워한다. 엥스트란드의 부주의로 고아원도 불타 버린다. 오

스왈드는 아버지로부터 유전된 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알빙 부인은 병이 심해지면 독

약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결국 오스왈드는 무너지고 알빙 부인은 약을 줄지 고민을 한다. 

그리고 그녀가 결심을 하려는 순간 막이 내려온다. 

- 안무는 줄거리 전개보다는 주인공들의 내면에 집중한다. 특히 발레만큼 뛰어난 것은 닐스 페테르 몰베르의 음악이다. 공포와 두려움을 

자극하는 묘한 음향에,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트럼페터인만큼 자신이 직접 연주한 트럼펫 선율로 주인공들의 불안한 내면을 그려내고 있다. 

- 해설지(18쪽 구성, 영·불어·노르웨이어)에는 이 작품이 초연되던 2014년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BelAir BAC166 [DVD]

BelAir BAC566 [Blu-ray]

BelAir       www.belairclassiques.com

2017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 미쉘 레비나스 오라토리오 ‘마크에 의한 수난곡’
마르크 키소치(지휘), 로잔 샐니오케스트라, 로잔 보컬 앙상블, 마갈리 뢰거·마리오 그랑

제(소프라노), 길렘 테레일(카운터테너), 마티유 듀보라크(바리톤), 

아우슈비츠의 아픔을 사유하게 하는 음악철학 

국내에도 여러 권의 대표작들이 번역되어 있는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

(1906~1995). 그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아우슈비츠와 홀로코스트를 사유한 대표적인 지식

인이다. 이 오라토리오는 그의 아들 미쉘 레비나스가 루터 종교혁명 500주년을 맞아 2017

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바흐 수난곡의 형식을 현대음악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축했으며, 13

세기 마크의 찬송가, 15세기 종교적 텍스트, 폴 셀란의 시 등에서 발췌한 고어, 이디시어, 

아랍어, 독일어 등의 다른 언어가 여러 성악진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온다. 작곡가는 “그 

역사 앞에 떨지 않고 음악을 아름답게 구성 할 수 있는 이는 누가 있을까”라며 전위적 성

격과 역사에 관한 반성의식을 촉구하는 의지를 과감히 드러낸다. 

[보조자료] 

- 철학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국내에도 수많은 저서가 번역되어 있는 에마뉘엘 레비

나스(1906~1995)를 알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인 그는 유대교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구 철

학의 전통적인 존재론을 비판하며,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설을 발전시

켰다. 그런 그의 사유적 작업들은 아우슈비츠라는 장소와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에 대한 반

성을 끊임없이 촉구한다. 

- 오라토리오 ‘마크에 의한 수난곡’은 루터의 종교혁명 500주년을 기념하고자 스위스 협

회(Musique pour un temps présent)가 미쉘 레비나스(1949~)에게 위촉한 작품이다. 이 영상물은 2017년 로잔 성 프란시스 성당 실황. 

- 미쉘은 앞서 말한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아들이다. 그는 아버지가 사유의 대상으로 삼았던 유대교,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의 철학적 문

제를 음악으로 풀어낸다. 파리음악원에서 올리비에 메시앙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그는 영국 작곡가 아

데의 작품은 물론 포레·스크랴빈·슈베르트·바흐 등의 앨범을 내놓기도 했다. 

- 레비나스는 오라토리오 ‘마크에 의한 수난곡’을 통해 서양음악의 전통과 현대사에서 일어난 비극의 역사를 한 작품 안에 나란히 놓는다. 

그는 ‘수난곡’의 형식을 빌려와 해체하고 현대음악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축한다. 바흐에 대한 작곡가의 열정과 20세기의 역사가 잊어서는 

안될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통해 수난과 고통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 가사까지 직접 손댄 레비나스는 13세기 마크의 찬송가(Gospel of Mark), 15세기 종교적 텍스트, 시인 폴 셀란의 시를 토대로 했다. 작곡

가의 전위적인 성격과 역사에 관한 반성의식을 촉구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음악은 이러한 텍스트들을 현대음악 특유의 무조성과 불협화음

에 맞춰 읊어나간다. 합창단, 성악진들의 목소리,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겹치며 일궈내는 다성의 음향에는 고어, 이디시어, 아랍어, 독일어 

등의 다른 언어가 서로 섞이며 의미를 만들어간다. 구성은 소프라노(2), 메조소프라노, 테너, 카운터 테너(2), 바리톤, 오르간, 오케스트라가 

함께 한다. 

- 레비나스의 이 음악은 인류를 향한 거대한 물음표와도 같다. “어떤 음악, 어떤 전통, 침묵, 역사, 신학, 인간 등의 신성한 표현을 표현하기 

위해 작곡가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일까? 그런데 홀로코스트 이후 작곡가는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역사 앞에 떨지 않고 

음악을 아름답게 구성 할 수 있는 이는 누가 있을까? 그렇다고 이 작품은 분노 또는 동정심에 관한 것은 아니다.” 

- 해설지(21쪽, 불·영·독어)에 작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자막은 불어, 영어, 독일어가 제공된다. 

BelAir BAC552 [Blu-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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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오스트리아 그라페넥 미드섬머 나이트 갈라
유타카 사도(지휘), 톤퀴스틀러 오케스트라, 조셉 칼레야(테너), 프리티 옌데(소프라노), 하

리에트 크라이그(첼로)

가장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음악의 향연

오스트리아 그라페넥 성의 자연과 어우러진 현대식 공연장 ‘구름탑(Wolkenturm)’은 자연

과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미드섬머 나이트 갈라 공연 실황(2018년 6

월)으로 그라페넥 페스티벌의 감독 유타카와 칼레야, 옌데, 크라이그가 오페라 명아리아, 

협주곡, 관현악곡으로 76분의 향연을 이어간다. 어둠에 잠기기 전까지 카메라는 공연장 

인근의 성, 정원, 공원, 들판, 과수원, 숲을 부지런히 보여준다. 굳이 이곳에 가지 않아도 

이 영상물만으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어둠이 밀려들면 조명과 불빛이 공연장

과 인근 숲을 수놓는다. 마지막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은 불꽃놀이와 환상적인 밤을 만든

다. 향연이 너무 멋져 내년 휴가로 오스트리아 여행을 생각해보게 된다. 

[보조자료]

- 오스트리아 그라페넥 성에 마련된 현대식 야외공연장인 ‘구름탑(Wolkenturm)’은 아마

도 자연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성지일 것이다. 이 영상물은 이곳에서 

펼쳐진 미드섬머 나이트 갈라 공연 실황(2018년 6월)이다. 

- 과거 라티보르 공작의 저택이었던 그라페넥 성과 빈은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 2007년

부터 매 여름이면 국제적 수준의 그라페넥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구름형상의 지붕을 탑재

한 ‘구름탑(Wolkenturm)’ 야외무대가 이 축제의 주무대. 지붕은 고풍스런 성채와 대비를 

이루는 초현대적인 야외조형물 역할까지 담당한다. 굳이 페스티벌이 아니어도 이 무대에

는 굵직한 축제의 향연이 이어진다. 

- 그라페넥 페스티벌의 감독 유타카 사도(지휘)와 톤퀴스틀러 오케스트라와 함께 조셉 칼

레야(테너), 프리티 옌데(소프라노), 하리에트 크라이그(첼로)가 76분간의 향연을 이어나간

다. 

- 로시니 ‘도둑까치’ 서곡을 시작으로 칼레야가 베르디 ‘아이다’, 번스타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푸치니 ‘토스카’의 아리아를 선사한다. 옌데는 벨리니 ‘청교도’, 히메네즈 ‘세비야

의 이발사’를 노래한다. 아르디티 ‘입맞춤’에선 붉은 드레스를 늘어뜨린 채 객석을 우아하게 거닐며 노래를 부른다. 크라이그는 포퍼 ‘헝가

리 랩소디’ Op.68을 협연한다. 솔리스트들의 향연 사이마다 유카타는 베를리오즈 ‘파우스트의 겁벌’, 번스타인 ‘오케스트라를 위한 디베르

티멘토’ 중 왈츠, 베르디 ‘아이다’ 중 2막 발레 음악을 선사한다. 

- 공연(영상)이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날 즈음 무대와 주위는 어둠에 잠긴다. 그 전까지 카메라는 그라페넥의 성, 정원, 공원, 들판, 과수원, 숲

을 부지런히 보여준다.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굳이 이곳에 가지 않아도 이 영상물만으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기존에 발

매된 2016년 실황물(UNITEL CLASSICA 2072938), 페스티벌 10주년 기념 공연(Cmajor 740208) 영상물은 공연에 집중했으니, 이러한 자연 

투어 서비스는 전작에서는 볼 수 없는 매력 중 하나다. 

- 1시간이 지나 어둠이 밀려들면 조명과 불빛이 공연장과 인근 숲을 수놓는다. 어둠에 잠긴 성과 광장도 간간히 화면에 나온다. 칼레야와 

옌데가 부르는 ‘라 트라비아타’ 2중창에 이어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이 연주되면 환상적인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결국, 내년 휴가로 오스트

리아 여행을 생각해보게 된다. 

C Major 749108 [DVD]

C Major 749204 [Blu-ray]

한글
자막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2017 오슬로 국립극장 실황

- 노르웨이 국립발레단의 입센 ‘헤다 가블러’
노르웨이 국립발레단·국립발레학교, 마리트 모운 아누(안무), 닐스 페터 몰베르(음악) 

입센도 상상하지 못한 북유럽 명작발레

2017년 노르웨이 국립발레단은 입센의 ‘유령(1881)’과 ‘헤다 가블러(1890)’를 발레화한 두 

작품을 선보여 화제를 낳았다. ‘헤다 가블러’는 그간 입센의 원작을 발레로 선보여온 안무

가 마리트의 2017년 작품으로, 영상물은 10월 오슬로국립극장 실황물(약 90분)이다. 결혼 

후 인생의 지루함을 느끼는 헤다가 어느 날 다시 찾아온 옛 연인과의 잘못된 인연으로 살

인자로 몰리고, 판사로부터 그녀의 몸을 요구받자 수치심에 인생을 끝낸다는 비극적 서사

다. 줄거리 전개보단 주인공들의 내면에 집중했으며, 8명 무용수가 각자의 캐릭터를 직접 

안무 후 마리트가 전체적인 흐름을 잡았다. 닐스의 음악은 현대음악, EDM, 묘한 음향을 

넘나든다. 보너스필름(50분·영어진행·불어자막)에는 2017년 첫 무대를 준비하는 제작·

연습장면, 제작진·출연진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 

[보조자료]

- 노르웨이 국립발레단은 ‘인형의 집’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1828~1906)의 노르웨이를 대

표하는 발레단이다. 2008년에 현대식극장으로 완공된 오슬로 오페라하우스에, 그해부터 

상주 중이다. 

- 2017년 노르웨이 국립발레단은 입센의 ‘유령’(BAC566)과 ‘헤다 가블러(BAC567)’를 발

레화한 두 작품을 선보였고, 벨에어 클라시크(BelAir Classiques) 레이블을 통해 영상물로 

나란히 출시되어 화제를 낳았다. 두 작품 모두 마리트 모운 아누와 닐스 페터 몰베르가 각

각 안무와 음악을 맡은 작품. 마리트는 그동안 ‘페르귄트(2013)과 ‘유령(2014)’ 등 입센의 

원작을 토대로 한 창작발레를 전문적으로 선보여온 안무가. 2017년 발표작 발레 ‘헤다 가

블러’를 담은 이 영상물은 2017년 10월 오슬로 국립극장 실황으로, 1시간 38분 영상이다. 

- 헤다는 교수가 될 문화학자 테스만과 결혼 후 긴 신혼여행을 마치고 아름다운 저택에서

의 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고지식한 테스만과의 생활은 헤다에게는 지루하기만 하다. 그

러던 어느 날, 테스만의 친구이자 헤다의 옛 연인, 하지만 방탕한 생활을 했던 뢰브보르그

가 새 책을 출판하여 성공 후 그들 앞에 나타난다. 그의 등장으로 인해 테스만의 교수직도 

불안해지자, 헤다는 우연히 손에 넣은 뢰브보르그의 원고를 불태워 버린다. 절망에 빠진 그에겐 권총자살을 권유하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

을 듣게 된다. 그런데 판사에 의해 그 총이 헤다의 것이 밝혀지고, 판사는 이를 빌미로 내연관계를 요구하자 수치심을 느낀 헤다는 자살을 

선택한다. 

- 마리트의 안무는 줄거리 전개보다는 주인공들의 내면에 집중한다. 8명의 중심인물을 맡은 무용수(단원)들이 각자의 캐릭터를 직접 안무

했고, 마리트는 총안무를 통해 이러한 에너지를 한데 모은 것도 화제를 낳았다. 

- 음악은 내면심리 묘사에 큰 에너지원이다. 닐스 페테르 몰베르의 음악은 현대음악 같거나 EDM 같은 분위기로 묘한 음향의 세계를 펼친

다. 중간마다 우울한 트럼펫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닐스가 훌륭한 재즈 트럼페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 해설지(10쪽 구성, 영·불어·노르웨이어)에는 안무가가 직접 쓴 줄거리와 입센에 관한 글이 담겨 있다. 보너스필름(50분·영어진행·불

어자막)에는 2017년 첫 무대를 준비하는 제작·연습장면, 제작진·출연진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 

BelAir BAC167 [DVD]

BelAir BAC567 [Blu-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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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추천영상]

어른이 보아도 재밌고, 아이들에겐 유익하다.

초심자에겐 좋은 교재로 추천한다.

최고의 해설가이자 지휘자인 번스타인을 우리 집으로! 

1962~72 실황 

- 번스타인의 ‘젊은이들의 콘서트’ 3집 (18편 수록)
번스타인(지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젊은 연주자’ 편에 김영욱(바이올린) 출연)

‘명연’과 ‘명해설’이 함께 하는 살아 있는 음악교과서

1958년부터 1972년까지, 번스타인/뉴욕 필은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를 진행했

고 CBS를 통해 52편의 프로그램이 제작·방영되었다. 2018년, 탄생 10주년을 기점으

로 C Major 레이블을 통해 나온 1집(1958~63)과 2집(1960~70)년의 뒤를 잇는 3집으로 

1962~72년의 18편 영상을 담고 있다. ‘젊은이의 콘서트’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파울 힌

데미트(BD1), 찰스 아이브스·베토벤·바흐·리하르트 슈트라우스(BD2), 코플랜드·리

하르트 슈트라우스·리스트·홀스트(BD3) 등에 대한 해설은 심도 있고 정격 교과서로도 

손색이 없다. 해설지(25쪽 분량/영·독·일어)에는 번스타인의 해설과 연주가 소제목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1968년 스무살의 김영욱이 번스타인의 지휘와 함께 들려주는 생상 바

이올린 협주곡도 만날 수 있다.

[보조자료]

- 1958년부터 1972년까지, 번스타인은 뉴욕 필하모닉 및 여러 협연자들과 함께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를 진행했다. CBS를 통해 제

작·방영된 52편의 프로그램은 번스타인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지휘자’(뉴욕 타임스)로 만들고 명성을 알리는 데에 일조했다. 

한국에도 소개되어 방영되었을 정도니, TV 역사에서 이토록 예술과 미디어가 절묘하게 결합된 성공적인 사례는 또 없을 것이다.

- 번스타인 100주년이던 2018년을 기점으로 시리즈물이 C Major 레이블을 통해 하나둘 나오고 있다. 1958~63년에 진행되었던 17편의 영

상물을 담은 1집(Cmajor 800304), 1960~70년의 17편을 수록한 2집(Cmajor 800504)에 이어 2019년 5월에 출시된 이번 3집은 1962~72년

의 18편을 담고 있다. 흑백영상이 전반을 차지한 1집과 달리 컬러 텔레비전 시대로 넘어오면서 진행되었기에 2집과 3집은 대체적으로 컬러 

영상으로 현장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집·2집과 마찬가지로 BD1·2·3은 번스타인이 직접 해설과 지휘를 맡았고, BD4

는 청소년들이 협연자로 등장한다. 특히 이 에디션이 값지게 다가오는 것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의 협연 영상이 담겼기 때문이다. 

1968년 스무살이던 그는 번스타인의 지휘와 함께 생상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사한다. 요요마, 엠마누엘 액스와 함께 트리오 활동은 물론 국

내에 들어와 김봄소리, 김계희 등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를 육성한 그의 젊은 날의 초상이 담겨 있는 귀한 자료다. 

- 어른이 보아도 재밌고, 아이들이 보면 유익하다. ‘젊은이들의 콘서트’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유명 작품을 통해 음악의 원리를 알 수 있

기에 클래식 초심자에게도 좋은 교재로 추천한다. 특히 파울 힌데미트(BD1), 찰스 아이브스·베토벤·바흐·리하르트 슈트라우스(BD2), 코

플랜드·리하르트 슈트라우스·리스트·홀스트(BD3) 등에 대한 번스타인의 해설은 마니아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싶은 ‘명품 해설’이다. 해

설지(25쪽 분량/영·독·일어)에는 번스타인의 해설과 연주가 소제목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이를 참조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음악해설과 

정보를 선택하며 보아도 좋다.

[BD 1]

(1) ‘파리로 가는 길’ : 1962년 영상(흑백). 거슈윈 ‘파리의 아메리칸’, 블로흐-셸로모 첼로협주곡 ‘헤브라이 광시곡’ 등을 통해 20세기 파리

와 인상주의의 영향을 살펴본다. 

C Major 800608 [7DVDs]

C Major 800704 [4BDs]

한글
자막

2017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

-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외
안드리스 넬손스(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호칸 하르덴베리에르(트럼펫), 예카데리

나 구바노바(메조소프라노), 루시 그로웨(소프라노),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트럼펫에 매료되고, 말러의 합창 사운드에 빠져든다

넬손스(1978~)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2015~)와 보스턴 심포니(2014~)를 양손에 거

머쥔 젊은 명장이다. 영상물은 2017년 7월 28·29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으로 공

연 직후 언론의 찬사를 받은 연주이다. 말러의 ‘부활’을 보고 선택하겠지만 베른 치머만

(1918~1970)의 트럼펫 협주곡에 빠져들 것이다. 2018년 서울시향과 같은 곡을 선보이기

도 했던 협연자 호칸의 날렵하고 완벽한 기교, 비밥 재즈의 기운이 흐르는 작품성이 현대

음악의 새 풍경을 열어준다. 공연의 ‘본론’인 말러에서 넬손스는 모든 힘을 5악장 합창에 

쏟아 붓는다. 합창의 에너지가 이만큼 풍부한 연주는 없을 듯. ‘잘츠부르크 메시지’의 “높

은 찬사는 성악가 예카테리나 구바노바, 루시 크로위 바이에른 방송합창단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후기가 딱 맞아 떨어질 정도다. 

[보조자료]

- 안드리스 넬손스(1978~)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2015~)와 보스턴 심포

니(2014~)를 양손에 거머쥐고 있는 젊은 명장이다. 

- 그의 진가는 고전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에서 빛을 발한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

우스 오케스트라의 취임공연(2018년 2월 22일)에서도 19세기(멘델스존)부터, 20세기(베르

크)와 21세기(슐라이에르마허) 작품을 한 자리에 모으며 자신의 장기가 무엇인지를 과감히 

드러냈다. 

- 이 영상물은 2017년 7월 28·29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으로, 공연 직후 언론의 찬

사를 받은 연주이다. 베른 알로이 치머만(1918~1970)의 트럼펫 협주곡 ‘아무도 내가 아는 

고통을 알지 못한다’과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이다. 

- 말러의 ‘부활’ 교향곡을 보고 이 영상물을 선택하겠지만 오히려 트럼펫 협주곡에 매료된다. 협연자 호칸 하르덴베리에르는 암보로 연주

할 정도로 이 곡에 능통한 단골이다. 2018년 내한해 서울시향과 같은 곡을 연주하기도 했다. 

- 그의 연주는 정교하고 날렵하다. 맑고 유연한 플라터텅잉은 물론 약음기를 번갈아 사용하며 마법 같은 사운드를 연출한다. 현대곡이지만 

후반부로 가면 비밥 재즈의 기운이 흐른다. 현대음악에 몰두하는 빈 필 단원들의 모습이지만, 빅밴드 재즈오케스트라의 여흥이 묻어나오기

도 한다. 색소폰과 전자오르간이 함께 하기도 한다. 

- 말러 교향곡 2번은 이 무대의 본론과도 같다. 넬손스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해석으로 풍부한 사운드를 길어 올린다. 후반으로 갈수록 넬

손스와 빈 필은 점입가경을 이룬다. 폭풍 같이 흐르는 템포에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다. 

- 이 ‘본론 속의 본론’은 5악장. 5장의 서곡격인 4악장에서 예카테리나 구바노바(메조소프라노)는 ‘원광'(Urlicht)’의 가사를 그윽한 목소리

로 수놓는다. 5악장에서 넬손스는 모든 힘을 합창에 쏟아 붓는다. 지휘봉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합창의 미세한 표정을 그려나간다. 공연 

후 ‘잘츠부르크 메시지’의 “높은 찬사는 성악가 예카테리나 구바노바, 루시 크로위 바이에른 방송합창단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후기가 딱 

맞아 떨어질 정도다. 

C Major 748908 [2DVDs]

C Major 749004 [Blu-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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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홀의 사운드’ : 1962년 영상(흑백).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 코플랜드 ‘작은 말들’, 비발디 네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콘체르토, 월턴 

‘탱고’, 차이콥스키 ‘1812 서곡’ 등을 통해 홀과 음악회장에서 연주된 춤곡과 축하곡을 살펴본다. 

(3) ‘스승에게로의 헌사’ : 1963년 영상(흑백). 쿠세비츠키 ‘호반시치나’ 전주곡, 랜돌 톰슨 교향곡 2번 3악장, 월터 피스턴 ‘믿을 수 없는 플

루티스트’, 브람스 ‘대학축전서곡’ 등을 통해 번스타인에게 멘토가 되었던 음악을 살펴본다. 

(4) ‘파울 힌데미트의 천재성’ : 1964년 영상(흑백). 힌데미트의 ‘3개의 연습곡’, 피아노 소나타 2번, 현악4중주 3번 등을 통해 힌데미트의 주

요 작품을 살펴보고,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바흐의 인벤션 등도 만날 수 있다. 

(5) ‘조국과의 작별’ : 1964년(흑백). 자국의 민족적 색채를 나타내려 했던 리스트·베베른, 인터내셔날리즘을 표방했던 바흐·비발디, 19세

기 민족주의를 음악에 담았던 바그너·쇼팽·베르디·차이콥스키 등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 

[BD 2]

(1) ‘찰스 아이브스-미국의 거인’ : 1967년 영상(컬러). 찰스 아이브스의 주요작품인 ‘워싱턴에서의 생일’ ‘서커스 밴드 행진곡’ ‘링컨, 그 위

대한 시민’ ‘해답 없는 질문’ 등을 통해 20세기 미국작곡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만날 수 있다. 

(2) ‘졸업생들과의 재회’ : 1967년 영상(컬러). 번스타인의 ‘청소년음악회’를 거치고 한껏 성장한 음악가들과의 재회. 차이콥스키 ‘로코코 변

주곡’(첼로 스테판 케이트), 푸치니 ‘라보엠’과 거슈윈 ‘포기와 베스’의 아리아(소프라노 베로니카 타일러),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피아노 앙

드레 와츠)를 들려준다. 

(3) ‘영원한 베토벤’ : 1968년 영상(컬러). 교향곡 5번, 피아노 협주곡 4번(요제프 칼리슈타인), ‘레오노레’ 서곡을 통해 베토벤의 음악을 만난다. 

(4) ‘환상적인 변주’ : 1968년 영상(컬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첼로·비올라·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적 변주곡 ‘돈키호테’를 통해 작품 

속에 내재된 테마와 변주의 관계를 재미있게 파헤쳐본다. 

(5) ‘바흐를 변신시키다’ : 1969년 영상(컬러). 바흐의 여러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영상으로 번스타인의 해설에 이어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

가 바흐 ‘작은 푸가’를 직접 지휘한다. 그 외 전자악기(신디사이저)로 연주하는 바흐의 작품은 물론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번스타인이 협

연자로 나서 들려주기도 한다. 

[BD 3]

(1) ‘교향곡의 구조’ : 1970년 영상(컬러).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현악·목관·금관·타악 파트와 악기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레스피기 ‘로

마의 소나무’를 들려준다. 

(2) ‘코플랜드 찬사’ : 1970년 영상(컬러). 1970년에 70세 생일을 맞은 코플랜드를 위해 그의 대표작들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나본다. 특

히 발레모음곡 ‘빌리’가 인상적이다. 

(3)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 1971년 영상(컬러). 슈트라우스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그의 작품세

계와 예술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4) ‘리스트와 악마’ : 1972년 영상(컬러). 리스트의 대표작인 교향시 ‘파우스트’를 통해 이 작품의 중요한 문학적 모티브인 메피스토펠레를 

재미있게 풀어나간다. 번스타인의 중간마다 리스트의 유명한 피아노 테마들을 연주하며 리스트의 피아노 작품과 교향곡이 지닌 차이점을 

풀어나간다. 

(5) ‘홀스트-행성’ : 1972년 영상(컬러). ‘행성’을 한 악장씩 살펴보며 각 악장이 그리고 있는 우주 속의 행성들로 여행을 떠난다. 

[BD 4]

(1) ‘젊은 연주자들(7)’ : 1966년 영상(흑백). 파울 쇤필드·스테파니 휘먼·다비드 오외·호라치오 구티에르가 나눠 연주하는 ‘전람회의 그

림’, 제임스 드프리스트·자크 휘먼·에도 에 와트가 나눠서 지휘하는 ‘전람회의 그림’이 담겨 있다. 

(2) ‘젊은 연주자들(8)’ : 1967년 영상(컬러). 번스타인이 선택한 젊은 지휘자들의 향연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차세대 지휘자들이 총출동

한다. 후안 파블로 르츠퀴에르도·실비아 카두프가 하이든·모차르트·쇼팽의 작품을 선보인다. 그리고 스무살 청년 바이올리니스트 김영

욱이 번스타인의 지휘와 함께 생상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을 협연한다. 

(3) ‘젊은 연주자들(9)’ : 1968년 영상(컬러). 생상 첼로 협주곡(로렌스 포스터), 베버 ‘알레그로 A장조’·‘투란도트에 의한 행진곡’·‘G장조 

행진곡’(마틴&스티븐 반 피아노 듀오) 등을 선보인다.

2016 볼로냐 코뮤날레 극장 실황

- 베르디 ‘아틸라’
미첼레 마리오티(지휘), 볼로냐 극장 오케스트라·합창단, 일데브란도 다크안젤로(아틸라), 

시모네 피아졸라(에치오), 마리아 호세 시리(오다벨라), 파비오 사르토리(포레스트), 다니엘

레 아바도(연출)

베이스와 바리톤의 무게 있는 전쟁이 펼쳐지다

라 페니체·마시모·코문날레 극장이 합작한 베르디 초기작 ‘아틸라’의 실황물(2016)이다. 

유럽을 떨게 했던 훈족의 왕 아틸라, 훈족에게 정복당한 땅의 여전사인 아틸라, 아틸라를 

견제하는 에치오의 이야기이다. 오다벨라는 독살위기에 빠졌던 아틸라를 구하고 동족으

로부터 외면 받지만 결국 복수를 하며 막이 내린다. 2막 에치오와 아틸라의 ‘E gettata la 

mia sort(영원한 영광의 정상에서)’ 등 다크안젤로(아틸라)·피아졸라(에치오)가 펼치는 저

음의 대결이 빛을 발한다. 1100여석의 라 페니체 극장에 맞춘듯한 아바도(연출)는 화려한 

무대보다는 성악진과 음악에 집중하게 한다. 해설지(13p/영·독·불어)에는 작품 해설이 

수록. 

[보조자료]

- 유럽 역사에서 훈족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초래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 전성

기를 이루었던 아틸라 시대(5세기)에는 로마 제국마저 크게 위협당했다. 아틸라는 두려움

이자 전설과도 같았다. 

- 1864년 초연된 ‘아틸라’는 베르디 초기의 걸작으로 1864년 3월 17일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라 페니체 극장·마시모 극장·코문날레 극장이 공동합작 프로덕

션을 담은 영상물은 2016년 볼로냐 코뮤날레 극장 실황이다. 라 페니체 극장은 ‘아틸라’의 

초연(1864년 3월 17일)된 극장이기도 하다. 

- 오다벨라(마리아 호세 시리)는 훈족의 왕 아틸라(일데브란도 다크안젤로)가 정복한 영지

의 영주의 딸이다. 그녀는 여전사로서의 용맹스러움으로 아틸라를 놀라게 하여 사면 받는

다. 로마 사절로써 아틸라를 방문한 에치오(시모네 피아졸라)는 로마만은 그냥 두라고 제

안하지만 거절당한다. 오다벨라의 연인 포레스트(파비오 사르토리)는 아틸라를 죽이고자 

음모를 꾀한다. 하지만 연회에 뜻밖에도 독살위기의 아틸라를 구하고 새 왕비로 간택된다. 

로마군들은 오다벨라의 배신에 분노한다. 하지만 그녀는 왕비의 관을 벗고, 아틸라를 칼로 

찌른다. 

- 이 영상물에서는 베이스바리톤 일데브란도 다크안젤로(아틸라)와 바리톤 시노네 피아

졸라(에치오)가 두 주역을 맡아 남성 오페라의 진수를 남김없이 발휘한다. 특히 이탈리아 

오페라의 몇 안 되는 대표적인 바리톤 아리아인 2막 에치오와 아틸라의 ‘E gettata la mia 

sort(영원한 영광의 정상에서)’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빛을 발한다. 

- 연출은 1100여석의 라 페니체 극장 맞춤형이다. 다니엘레 아바도(연출)는 영웅의 서사에 

화려한 무대로 구현하기보다는 성악진과 음악에 집중하게 했다. 

- 해설지(13p/영·독·불어)에는 작품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C Major 748708 [DVD]

C Major 748804 [BD]

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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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차 세계대전 종전일 기념 실황

- 베토벤 ‘합창’ 
도널드 루니클즈(지휘), 평화를 위한 월드 오케스트라(World Orchestra For Peace), 뷔르

트 필하모니커,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에린 월(소프라노), 아니카 슈치트(메조소프라노), 아

틸로 그라세르(테너), 르네 파페(베이스) 

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에 노래하는 평화와 형제애

어린 시절 세계대전을 경험한 게오르그 솔티(1912~1997)는 1995년 ‘평화를 위한 월드 오

케스트라’를 창단했다. 전세계 오케스트라의 주요 단원들이 모인 이 악단을 현재 게르기

예프가 이끌고 있다. 2019년 7월 출시된 이 영상물은 2018년 11월 11일 독일 퀸첼사우의 카

르멘 뷔르트 포럼 실황이다. 1차 세계대전이 종료(1918.11.11.)를 기념하는 자리다. 독일 뷔르

트 필하모니커도 전세계에서 모인 젊은 음악가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제

2의 평화오케스트라. 솔티가 발굴한 르네 파페 등 스타급 성악진이 합류했고, 루니클즈의 

힘찬 지휘는 평화의 에너지와 형제애를 소리로써 여실히 드러낸다. 

[보조자료]

- 어린 시절, 1·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게오르그 솔티(1912~1997). 아버지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잃었다. 솔티는 1992년 런던 버킹엄 궁전에서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 

주최로 열린 80세 기념 연주회에서 평화의 사절로서 음악의 힘을 구현하는 ‘평화를 위한 

월드 오케스트라(World Orchestra For Peace)’ 구상을 발표한다. 

- 3년 넘는 준비 끝에 1995년 제네바의 유엔 50주년 기념 연주회에서 세계 각지의 오케

스트라에 소속된 40개국 81명의 연주가로 구성된 ‘평화를 위한 월드 오케스트라’ 초연이 

성공에 달한다. 솔티 사후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이 악단을 이끌고 있으며 BBC프롬스 등 

여러 공연에서 선보인 연주를 3종의 실황물로 발행하기도 했다. 

- 2019년 7월 출시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은 2018년 11월 11일 독일 퀸첼사우의 카르

멘 뷔르트 포럼 실황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18년 11월 11일로부터 정확히 100년

이 지난 날짜의 공연이다. 

- 함께 하는 뷔르트 필하모니커는 자선사업가 레인홀트 뷔르트 박사의 이름을 따서 창단

된 악단이다. 정치적 분쟁과 상관없이 전세계에서 온 재능있는 젊은 음악가들이 한 자리

에 모여 세계적인 거장의 지휘 아래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제2의 평화 오케스트라이다. 

-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럽에선 담라우와 쌍벽을 이루는 에린 월(소프라노),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 등 독일의 중요 극장

에서 맹활약 중인 아니카 슈치트(메조소프라노)와 아틸로 그라세르(테너), 그리고 솔티가 발굴하여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르네 파페(베이

스)가 마지막 대열에 함께 한다. 베토벤이 차용한 실러의 가사처럼 영상 속에는 모든 국가의 형제애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도널드 

루니클즈의 지휘는 이러한 평화의 에너지와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 해설지(21쪽 분량/영·독어)에는 단원 명단과 소속 오케스트라가 나온다. 이 화려한 스타 군단을 현직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으로 근무하

는 로라 사무엘(BBC스코티시 오케스트라) 외 7명의 악장들이 이끌었다. 

- 공연 전에 라인홀트 뷔르트 박사, 오케스트라의 공동 창립자인 찰스 케이, 그리고 솔티의 미망인으로 현재 오케스트라의 후원자로 활약

하는 발레리 솔티의 축사를 만날 수 있다. 

C Major 749508 [DVD]

C Major 749604 [BD]

한글
자막

2018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 모차르트 ‘마술피리’
콘스탄티노스 카르디슈(지휘), 빈 국립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합창단, 클라우스 마리아 

브랜다우(할아버지), 자라스트로(마티아스 괴르네), 알비나 사기무라토바(밤의 여왕), 마우

로 페터(타미노), 크리스티아네 카르크(파미나), 아담 플라체트카(파파게노), 마리아 나차로

바(파파게나), 리디아 스테이에르(연출), 카나리나 쉬리프트(무대디자인)

할아버지! 마술피리 읽어주세요

2018년 8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물로 연출가(스테이에르)의 상상력이 돋보인다.할

아버지가 세 손자에게 읽어주는 책에서 ‘마술피리’의 캐릭터들이 튀어 나와 현실과 뒤엉키

는 재미난 설정은 마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연상시킨다. 거대한 인형은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타미노 공주의 기묘한 분장은 팀 버튼의 영화를 연상시킨다. 할아버지 

역은 영화 ‘007 제임스 본드’를 거친 노장의 브랜다우. 동화 구연의 대사는 이 프로덕션을 

위해 새로 각색되었고, 자칫 징슈필 특유의 대사를 주고 받을 때의 지루함을 최대한 덜어

내어 새로운 경지의 ‘마술피리’를 보여준다. 

[보조자료] 

- 2018년 8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대축전극장 실황물인 이 프로덕션은 연출가(리디아 

스테이에르)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무대다. 발레 ‘호두까기 인형’처럼 할아버지가 세 손자

에게 읽어주는 책 속에서 ‘마술피리’의 캐릭터들이 튀어 나온다. 현실과 동화가 묘하게 얽

히는 구도다. 

- 영화배우 클라우스 마리아 브랜다우가 할아버지 역이다. 영화 ‘007 제임스 본드’를 거

친 노장의 배우다. 손자들에게 읽어주는 대사는 프로덕션을 위해 새로 각색됐다. ‘마술피

리’는 대사를 주고받는 징슈필을 대표하는 작품인데, 원본의 대사가 할아버지의 동화 구연

으로 많이 흡수된 셈이다. 다른 프로덕션에서 대사를 주고받는 ‘오페라 속의 연극’은 자칫 

지루함을 유발시킨다. 하지만 이 프로덕션의 압축되고 각색된 대사들은 그러한 틈을 주지 

않는다. 

- 배역들의 분장이 발레 ‘호두까기 인형’를 연상시킨다. 거대한 인형 탈을 쓴 캐릭터는 진

은숙의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떠올리게 한다. 타미노 공주의 기괴한 분장은 팀

버튼 영화의 기괴한 주인공을 곧바로 연상시킨다. 세 명의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책의 줄거리를 따라 이러한 원더랜드 속으로 빠져 들어가며 환상적인 체험을 한다. 

- 밤의 여왕의 시녀들에게 구출된 타미노 왕자(마우로 페터). 그는 여왕의 딸 파미나(크리

스티아네 카르크)의 초상화를 보고 반하여 자라스트로(마티아스 괴르네)로부터 그녀를 구

출하고자 한다. 새 장수 파파게노(아담 플라체트카)와 함께 자라스트로에게 가는데, 실은 

자라스트로가 학식이 높은 인물이며, 밤의 여왕(알비나 사기무라토바)이 악의 화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 왕자는 타미나 공주와 결혼하고, 파파게노도 파파

게나(마리아 나차로바)를 아내로 맞이한다. 

- 해설지(21쪽/영·독·불어)에는 트랙, 시놉시스, 캐스팅이 수록되어 있다.

C Major 749708 [DVD]

C Major 749804 [Blu-ray]

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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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베르가모 실황

- 도니제티 ‘보르고냐의 엔리코’
알레산드로 드 마치(지휘), 아카데미아 몬티스 레갈리스 오케스트라, 안나 보니타티부스

(엔리코), 소니아 가나시(엘리사), 프란세스코 카스토로(피에트로), 실비아 파올리(연출) 외 

‘사랑의 묘약’의 웃음을 예고하는 도니제티 출세작

도니제티의 고향 베르가모에 위치한 테아트로 소시알레의 실황물(2018년 11~12월). 1818

년 초연된 도니제티(1797~1848)의 ‘보르고냐의 엔리코’는 그의 출세작이다. 훗날 ‘사랑의 

묘약’을 예고라도 하듯 유머와 개그 코드가 넘쳐난다.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 애인인 엘

리사까지 넘보는 악당을 실존인물인 엔리코가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무대는 시대적 배경

을 의식한 고풍스러운 장식과 의상들로 꾸며졌다. 엔리코 역은 안나 보니타티부스(메조소

프라노)로 바지 역할(여성이 남성 역할을 맡는 것)이다. 이 공연으로 인해 “그녀는 이 세상

에서 가장 유쾌한 메조소프라노다(오페라와이어)”라는 호평을 받았다. 해설지(영·이탈리

아어)에 트랙·작품소개·크레디트가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을 세계최초로 영상화했다는 

점에서도 소장 가치가 매우 높다. 

[보조자료]

- 도니제티(1797~1848)는 1818년 테아트로 산 루카에서 초연한 오페라 ‘보르고냐의 엔리

코’가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오페라를 쓰기 시작했다. 12년 동안 31개가 넘는 오페라들을 

공연하게 된 것도 ‘보르고냐의 엔리코’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영상물은 

‘출세작’이자 ‘최초의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소장가치가 매우 높은 영상물이다. 다이나믹

(Dynamic) 레이블은 이러한 행보에 발맞추어 무대실황을 담은 ‘세계 최초 영상기록물’을 

내놓고 있다. 이 레이블은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들의 작품을 발굴하고, 오늘날의 감각이 

녹아든 연출과 무대디자인을 입혀 자국의 음악적 자산을 늘려가고 있다. 

- ‘보르고냐의 엔리코’는 도니제티의 고향 베르가모에 위치한 테아트로 소시알레의 실

황물(2018년 11~12월)이다. 주인공 엔리코는 역사에 엔히크로 기록되는 포르투갈의 백작

(1066~1112)으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 애인인 엘리사까지 넘보는 악당을 물리치는 내

용이다.

- 실비아 파올리(연출)는 두 개의 무대를 구사한다. 유머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무대 

속 무대’을 통해 극중극으로 진행하는가 하면, 일반 무대를 사용하기도 한다. 커튼이 열리

면 관객은 이 오페라가 초연되던 당시로 돌아가고 엔리코는 무대에서 복수의 움직임을 이

어간다. 시대적 배경을 의식한 고풍스러운 장식과 의상들로 꾸며졌다. 엔리코 역은 메조소

프라노 안나 보니타티부스로, 일종의 바지 역할(여성이 남성 역할을 맡는 것)이다. 

- 베레가모에는 도니제티의 잊혀진 명작들이 꾸준히 복원되고 있는데, 이만큼 호평을 받은 프로덕션은 드물 것이다. 알레산드로 드 마치

(지휘)는 “웃음을 불어넣는 즐거운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했고, 엔리코 역의 안나는 “깔끔하고도 깊은 음색, 반짝이는 콜로라투라의 표현

력을 지녔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메조소프라노다(오페라와이어)”라는 호평을 받았다. 

- 해설지(영·이탈리아어)에 트랙·작품소개·크레디트가 수록되어 있다. ‘사랑의 묘약’ ‘연대의 아가씨’ ‘라메르무어의 루치아’ 등에 가려

져 있던 도니제티의 원석을 만날 수 있는 영상물이다.

Dynamic 37833 [DVD]

Dynamic 57833 [Blu-ray]

한글
자막

2018 테아트로 소시알레 실황

- 도니제티 ‘일 카스텔로 디 커닐워스’
리카르도 프리차(지휘), 오케스트라 도니제티 오페라, 자비에르 안두아가(레이세스터), 제

시카 프랫(엘리자베타), 카멜라 레미지오(아멜리아), 스테판 팝(워네이), 마리아 필라 페레

츠 아스파(연출) 외 

카리스마 여왕의 부활!

이탈리아의 여러 극장과 페스티벌이 발굴한 자국의 오페라 유산을 발 빠르게 담아내고 있

는 다이나믹 레이블의 ‘세계 최초 영상’ 라벨이 붙은 이 영상물(2018년 테아트르 소실알레 

실황)은 궁정 내 복잡한 사건을 중재하고 마무리 짓는 엘리자베타 여왕의 카리스마적인 

캐릭터와 소프라노 제시카 프랫의 성량과 힘이 시너지를 내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엘리자

베타는 자신 몰래 결혼을 행하고 이것이 들킬까봐 아내를 감옥에 가둔 레이세스터를 용서

하고, 그런 아내를 유혹하려던 레이세스터의 시종을 벌주며 막을 내린다. 4명의 주인공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복잡다단한 하모니(23~28트랙)의 향연, 그것을 풀어나가는 프리차의 

지휘 모두 매력적이다. 한마디로 도니제티의 숨은 원석을 최고의 도니제티 전문 소프라노

의 활약으로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다. 

[보조자료] 

- 이탈리아 곳곳의 극장들과 페스티벌은 역사 속에 잊혀지고 있는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

가들의 작품을 발굴하고, 오늘날의 감각이 녹아든 연출과 무대디자인을 입혀 자국의 음악

적 자산을 늘려가고 있다. 다이나믹(Dynamic) 레이블은 이러한 행보에 발 맞추어 무대실

황을 담은 ‘세계 최초 영상기록물’을 내놓고 있다. 

- 도니제티의 오페라 ‘일 카스텔로 디 커닐워스’는 그의 고향 베르가모에 위치한 테아트로 소시알레의 실황물(2018년 11~12월)이다. 역시 

다이나믹 레이블이 자랑하는 ‘세계 최초 비디오 영상물’이라는 라벨이 달려 있다. ‘일 카스텔로 디 커닐워스’는 1829년 나폴리에서 초연되었

다. 국내에는 그 이름도 생소하여 줄거리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 레이세스터(자비에르 안두아가·테너)는 여왕 엘리자베타(제시카 프랫·소프라노) 몰래 아멜리아(카멜라 레미지오·소프라노)와 결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왕이 그의 성인 커닐워스에 들른다고 했을 때 아멜리아를 숨기기 위해 성 속의 감옥에 가둔다. 

- 하지만 레이세스터의 시종 워네이(스테판 팝·테너)는 아멜리아를 남편이 배반했다며 유혹하려 하지만, 속셈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아

멜리아에게 앙심을 품는다. 그러던 중 아멜리아는 탈출해 엘리자베타에게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한다. 여왕은 레이세스터와 워네이

를 추궁하고 결국 레이세스터는 결혼사실을 밝힌다. 아멜리아를 암살하려던 워네이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간다. 결국 여왕은 워네이를 체포

하고, 아멜리아와 레이세스터의 결혼을 축복한다. 

- 같은 극장의 전작인 도니제티 ‘영국의 로사문드’(DYNAMIC 57757)에서 타이틀롤 로사문드역으로 ‘도니제티의 명품 소프라노’임을 증명

한 제시카 프랫의 활약은 이 작품에서도 어김없이 두드러진다. 복잡한 사건을 중재하고 마무리 짓는 여왕의 카리스마적인 캐릭터와 소프라

노가 지닌 성량과 힘이 대단한 시너지를 낸다. 

- 4명의 주인공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2막 6장(23~28트랙)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4명의 성악가가 내뿜는 힘과 극적 긴장감을 리카르도 프

리차(지휘)는 엉키지 않게 깔끔하게 결구 짓고 풀어나간다. 

- 해설지(영·이탈리아어)에 트랙·작품소개·크레디트가 수록되어 있다. ‘사랑의 묘약’ ‘연대의 아가씨’ ‘라메르무어의 루치아’ 등에 가려

진 도니제티의 원석을 만날 수 있는 영상물이다. 

Dynamic 37834 [DVD]

Dynamic 57834 [Blu-ray]

한글
자막

Dynamic       www.dynam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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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월 31일 베를린 실황

- 베를린 필의 제야음악회 

모차르트 ‘대관식’·라벨 ‘볼레로’ 외
다니엘 바렌보임(지휘·피아노),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50년 전 ‘대관식’을 치룬 마에스트로의 선물

2018년 12월 31일 제야음악회의 주인공은 바렌보임(1942~)이었다. 1964년, 베를린 필

과 버르토크 피아노협주곡 1번 협연으로 데뷔했던 그는 1968년 베를린 필의 첫 지휘를 

맡았다. ①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6번 ‘대관식’은 데뷔 50주년이라는 의미를 담은 곡

이다. 이어 홀은 라벨의 향연장이 된다. ②스페인 광시곡, ③어릿광대의 아침노래, ④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그리고 ⑤볼레로가 마지막을 장식하고, ⑥비제 ‘카르멘’ 모

음곡 1번의 일부를 선사하며 베를린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마지막 밤의 추억을 선사한

다. ‘스페인 광시곡’과 ‘볼레로’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성장한 바렌보임만이 표현할 수 있

는 이국적인 향이 짙게 담겨 있다. 낱장의 해설지에는 간략한 정보 수록. 

카랴얀 시절이던 1977년, 베를린 필은 베토벤 ‘합창’으로 제야음악회의 첫 선을 보인 

이래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보조자료]

- 2019년을 코앞에 둔 2018년 12월 31일. 베를린 필하모닉 제야음악회의 지휘자는 다

니엘 바렌보임(1942~)이었다.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의 음악감독(1992~)과 종신지휘자

로 삶의 중요한 시간을 베를린에 바치고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닌 그는 베를린 필하모

닉의 오랜 친구이기도 하다. 바렌보임은 2001년 제야음악회의 지휘를 맡은 바 있다. 

- 첫 곡은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6번(①). 바렌보임은 지휘와 연주를 맡았다. 1964

년 바렌보임은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1번 협연으로 베를린 필과 처음 호흡을 맞췄

다. 그리고 1967년과 1968년에 이스라엘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의 미국 투어에서 큰 성

공을 거둔 그는 1968년 베를린 필하모닉의 지휘자로 데뷔했다. 이 제야음악회가 열린 

2018년으로부터 50년 전이다. 이것은 바렌보임이 미국과 유럽 메이저 오케스트라에게 

뜨거운 러브콜을 받는 계기가 된다. 그가 모차르트의 수많은 피아노 협주곡 중 부제 

‘대관식’이 붙은 협주곡 26번을 선곡한 이유다. 

- 2019년 새해를 목전에 둔 베를린 필하모니는 라벨의 향연장이다. ②스페인 광시곡, 

③어릿광대의 아침노래, ④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그리고 ⑤볼레로가 마지막을 장

식한다. ‘스페인 광시곡’과 ‘볼레로’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성장한 바렌보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이국적인 향이 짙게 풍긴다. 

- ‘볼레로’ 이후에 연이어 터져나오는 박수와 함성 속에서 이 날의 뜨거움과 열기가 느

껴진다. 마에스트로는 ⑥비제 ‘카르멘’ 모음곡 1번의 일부를 선사하며 베를린 시민들에

게 잊지 못할 마지막 밤의 추억을 만들어준다. 낱장의 해설지에는 간략한 정보 수록. 

2018 코펜하겐 실황

- 덴마크 국립교향악단 게임콘서트 ‘Gaming in Symphony’
에이미 눈(지휘), 덴마크 국립교향악단(방송교향악단), 투바 세밍센(메조소프라노) 

게임음악에 대한 편견 제거, 매력 발산

덴마크 국립교향악단(방송교향악단)의 게임음악 콘서트로 2018년 8월 코펜하겐 콘서트홀 

실황이다. 세계적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바이오쇼크’ 등 게임 속 배경음악, 메인테마, 

메들리로 구성되어 14곡을 들려준다. 각국의 역사와 전설을 토대로 한 음악도 많아 민속

악기·성악이 함께 한다. 음악의 새로운 지도를 들여다보는 듯하다. 시각적 디자인과 조명 

효과도 환상적이다. 여성지휘자 아이머 눈은 아일랜드 태생으로 게임음악 작곡가로도 유

명하다. 낱장의 해설지에는 간단한 트랙 소개가 수록되어 있다. 게임의 등급 연령과 상관

없이 콘서트(영상물)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으며, 각 세대를 아우르는 재미와 환상적인 연

출로 가득하다. 

[보조자료]

- 총의 난사음과 폭발음으로 시작하는 이 음악회는 매우 흥미롭다. 우리에게 덴마크 방

송교향악단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이 선사하는 게임음악 콘서트로, 

2018년 8월 코펜하겐 콘서트홀 실황이다. 

- 영상물을 보면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이 색다른 무대 연출력과 음악성을 어떻게 숨겨왔

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무대 역시 시각적 디자인과 조명 

효과가 환상적이다. 비디오 게임의 매혹적인 세계를 보는 듯하다. 종종 게임음악 콘서트나 

음반을 발매하는 런던 필하모닉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 (1)Call of Duty, (2)Uncharted II, (3)Ezio's Family, (4)A hat in Time, (5)Bioshock, (6)

Shadow of the Colossus, (7)Forgotton Anne, (8)One Winged Angel, (9)Grim Fandango, 

(10)One Winged Angel에 등장하는 음악들이며, 모음곡과 메들리로 구성한 3곡이 더해져 

총 14곡의 음악을 선보인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마니아들이 즐기는 게임들이다. 게

임의 등급 연령과 상관 없이 콘서트(영상물)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으며, 각 세대를 아우

르는 재미와 환상적인 연출이 가득하다. 

- 어드벤처 등의 장르를 표방한 이 게임들은 각국의 역사와 전설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다. 민속음악적 색채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덴마크 국립교향악단과 중동 등지의 악기와 

노래가 어우러지기도 한다. 전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월드뮤직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

는 기회이기도 하다. 기존 음악들이 풍부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빚어져 듣는 묘미와 맛을 

제공하기도 한다. 

- 지휘를 맡은 여성지휘자 아이머 눈은 아일랜드 태생으로 게임음악 작곡가로도 유명하

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로열 필하모닉, 시드니 심포니 등과 함께 여러 게임음악 프로

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 낱장의 해설지에는 간략히 트랙 소개가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월드게임의 작곡가의 

이름을 알아보고 검색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EuroArts 2067704 [Blu-ray]

EuroArts 2064308 [DVD]

EuroArts 2064304 [Blu-ray]

57www.aulosmedia.co.kr56 아울로스뉴스 제 80호



New Releases | DVD & Blu-ray Disc

1976·77 방송 영상

- ‘브렌델의 슈베르트 후기 작품 연주 & 해설’ 
알프레드 브렌델(피아노) 

브렌델의 ‘슈베르트 가라사대!’

18세에 부소니 콩쿠르 우승자 브렌델(1931~). 그가 1976~77년 독일 브레멘 라디오에

서 촬영한 슈베르트의 9개의 소나타(14·15·16·17·18·19·20·21)/ 방랑자 환상곡 D760/ 

즉흥곡 D899와 D935/ 악흥의 순간 D780/ 유작인 3개의 소품 D946, 이상 13편을 5장

의 DVD에 담은 구성물이다. 전성기인 40대의 브렌델은 슈베르트의 시적인 강렬함을 

살려내는 연주로 눈길을 끈다. 연주전마다 행하는 10~15분의 해설은 슈베르트와 낭만

주의 음악에 대한 고백이자 꼼꼼한 탐구물이다. 2019년 2월 본사에서 재출시된 영상물

은 화질과 사운드의 리터칭을 통해 최적의 감상 환경을 제공하며, 2008년 은퇴를 발

표한 브렌델 최초로 출시된 기념비적인 영상물이라는 의미가 서려 있다. 해설지(19쪽 

분량/영·불·독어)에는 트랙과 ‘브렌델과 슈베르트’, ‘슈베르트의 후기 작품’ 글이 수

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알프레드 브렌델(1931~)은 유고슬라비아 출신으로 18세에 부소니 콩쿠르에서 우승

하며 피아니스트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 그는 1976~77년에 독일 브레멘 라디오에서 13편에 달하는 슈베르트 소나타 영상

물 제작에 참여한다. 5장의 DVD로 구성되어 2019년 2월 전세계로 출시된 이 영상물에

는 당시 촬영한 13편의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화질과 사운드 모두 꼼꼼히 리터칭하

여 최적의 감상 환경을 제공한다. 브렌델은 슈베르트의 9개의 소나타, ‘방랑자 환상곡’, 

‘즉흥곡’ 전곡, 악흥의 순간, 그리고 유작인 3개의 소품을 선사한다. 슈베르트의 후기작

품들이며, 브렌델에게 있어서도 이처럼 방대한 소개는 전례 없는 것이다. 2008년 은퇴

를 공식 발표한 브렌델의 최초로 출시되는 기념비적인 영상물이라는 의미도 있다. 

- 그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유명 레이블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작품들을 녹음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자리를 확고히 다졌던 브렌델은 초기에 

프로코피예프, 무소륵스키, 스트라빈스키, 리스트, 쇤베르크, 쇼팽 등에 집중했다. 이후 그가 점점 빠져든 것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작품들

로 베토벤은 물론 모차르트, 하이든, 슈만, 슈베르트 등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슈베르트는 브렌델이 전 경력에 걸쳐 피아니스트로서뿐만 아

니라 그에 대한 저술로서도 애착을 갖고 옹호한 음악가이다. 

- 연주자로서 정점을 찍던 영상 속 40대의 브렌델은 슈베르트의 시적인 강렬함을 살려내는 연주로 눈길을 끈다. 10~15분의 해설은 낭만음

악의 걸작과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고백이라 해도 좋을 정도다. 슈베르트에 대한 생각, 곡에 대한 깊은 조사와 분석, 폭넓은 개관으로 그의 

끝없는 슈베르트에 대한 탐구를 여실히 보여준다. 해설지(19쪽 분량/영·불·독어)에는 트랙과 ‘브렌델과 슈베르트’, ‘슈베르트의 후기 작품’ 

글이 수록되어 있다. 

[1DVD]  ‘방랑자’ 환상곡 D760, 소나타 14번 D784, 소나타 15번 D840 ‘레리크’

[2DVD]  소나타 16번 D845, 소나타 17번 D850

[3DVD]  소나타 18번 D894, 즉흥곡 D899, 즉흥곡 D935

[4DVD]  소나타 19번 D958, ‘악흥의 한때’ D780, 3개의 소품 D946

[5DVD]  소나타 20번 D959, 소나타 21번 D960

1992·1996·1998·2001·2005 실황

-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외 대표작 모음 
바렌보임·조르주 프레트·아바도·얀손스·래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최고의 베를리오즈를 꼽는다면?

베를리오즈(1803~1869)의 서거 150주년인 2019년에 출시된 영상물로, 바렌보임(1992)·

조르주 프레트(1996)·아바도(1998)·얀손스(2001)·래틀(2005)이 베를린 필과 함께 한 베

를리오즈 실황 모음집이다. ‘헝가리 행진곡(파우스트의 겁벌)’을 놓고 바렌보임과 아바도

의 해석의 차이를 느껴볼 수 있으며, 얀손스의 ‘환상 교향곡’을 통해 이스타불 아야 이리니 

교회당의 신비한 음향도 체험할 수 있다. ‘로마의 사육제’는 프레트(1924~2017)가 베를린 

필과 협업을 기록한 유일한 영상이다. 래틀의 ‘해적 서곡’도 참신한 해석으로 베를리오즈

의 영혼을 깨운다. 

[보조자료]

- 2019년은 베를리오즈(1803~1869)의 서거 1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영상물은 바렌보

임(1992)·조르주 프레트(1996)·아바도(1998)·얀손스(2001)·래틀(2005)이 베를린 필과 

함께 한 베를리오즈 작품 실황을 모은 것이다. 출시는 2019년 2월.

- (1) 1992년 엘 에스코리알 실황. 바렌보임이 ‘파우스트의 겁벌’ 중 ‘헝가리 행진곡’를 지

휘한다. 같은 곡의 ‘대자연 찬미의 노래’에서는 도밍고와 함께 한다. 엘 에스코리알은 스페

인 마드리드 교외인 산 로렌소 데 엘에스코리알에 있는 궁전, 수도원, 박물관 등이 복합된 

곳이다. 

- (2) 1992년 발트뷔네 콘서트 실황. 프랑스의 명장 조르주 프레트(1924~2017)가 베를린 

필과 협업을 기록한 유일한 영상이다. ‘로마의 사육제’가 연주된다. 

- (3) 1996년과 1998년 베를린 필하모니홀 실황. 아바도(1933~2014)가 ‘파우스트의 겁벌’ 

중 ‘헝가리 행진곡’(1996)과 ‘로마의 서곡’(1998)을 지휘한다. 

- (4) 2001년 이스탄불 아야 이리니(하기아 에이리니) 교회당 실황. 얀손스가 ‘환상 교향

곡’을 지휘한다. 동방 정교회 교회당이던 아야 이리니는 1980년 이후로 매년 여름 이스탄

불 국제음악제 개최지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 음악회장을 벗어나 새로운 음향공간에서 연

주되는 ‘환상 교향곡’은 이채롭다 못해 신비하기까지 하다. 5악장 ‘악마들의 밤과 꿈’에는 

거대한 종소리가 음악의 일부로 나온다. 회당에 퍼지는 종소리가 인상적이다. 

- (5) 2005년 헝가리 국립오페라극장 실황. 래틀이 ‘해적 서곡’을 지휘한다. 

- ‘헝가리 행진곡(파우스트의 겁벌)’을 놓고 바렌보임과 아바도의 해석이 다른 시야를 열

어준다. ‘환상 교향곡’에서는 유럽을 벗어나 새로운 공연장과 만나는 재미가 있다. 이보다 

더 신비로운 ‘환상 교향곡’은 없을 것이다. 

- 낱장의 해설지에에는 실황 일자, 장소, 기존 영상물 프로필이 수록되어 있다. 

EuroArts 2056559 [5DVDs] EuroArts 2054658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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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 뒤셀도르프

- 슐랩퍼/ 발레 암 라인의 ‘백조의 호수’ 
마르틴 슐랩퍼(안무), 마르코스 멘하(지그프리트), 마를루시아 아말라(오데트), 카미유 

안드리오트(오딜), 알렉스 코베(지휘),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뒤셀도르프에 뜬 새로운 ‘백조’

독일 뒤셀도르프 도이치 오퍼 암 라인(Deutsche Oper am Rhein)에 상주하는 발레 암 

라인(Ballet am Rhein)의 2018/19 화제작으로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가 마르틴 슐랩퍼

(1959~)가 창작한 ‘백조의 호수’이다. 차이콥스키 음악은 그대로 차용하되 의상은 현

대적이고, 몸짓은 고전적이다. 43명 무용수로 이뤄진 발레단은 단원 등급이 없으며 안

무의 방향도 무용수마다의 개성을 살리는 솔리스트 앙상블로 유명하다. 이 공연(영상)

에서도 소규모 군무의 미학이 풍부하다. 보너스 영상으로 안무가 인터뷰(영어자막 제

공) 수록. 해설지(18p/영·독)에는 안무론(‘이미지들의 창고’)이 담겨 있다. 

[보조자료]

- 1877년 초연된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는 이후 수많은 버전이 낳았다. 그중 1895

년 마리우스 프티파·레프 이바노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버전은 전형으로 통한다. 

- 2018/19 시즌에 독일 뒤셀도르프 도이치 오퍼 암 라인(Deutsche Oper am Rhein)에 

상주하는 발레 암 라인(Ballet am Rhein)은 뒤셀도르프와 인근 뒤스부르크에서 마르틴 

슐랩퍼(1959~)의 ‘백조의 호수’를 발표했다. 슐랩퍼는 현재 발레 암 라인의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가. 

- 슐랩퍼의 안무 미학이 최고로 구현되었다고 평가받는 이 작품은 ‘백조의 호수’ 원작

에서 받은 영감을 재구축한 것이다. 서사를 표현하는 극적 요소보다 심리적 묘사에 치

중한다. 의상은 현대적이고, 몸짓은 고전적이다. 음악도 차이콥스키의 원작을 그대로 

사용한다. 

- 발레 암 라인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마르코스 멘하가 지그프리트 역을, 마를루시아 

아말라가 오데트 역을 맡았다. 43명의 무용수로 구성된 이 발레단은 단원 등급이 없으

며 안무의 방향도 무용수마다의 개성을 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기존 솔로/군

무라는 도식보다 여러 개의 아기자기한 소규모 군무가 더 눈길을 끈다. 

- 음악은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나 뒤스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곤 하는데, 이 공연(영상물)은 뒤셀도르프가 함께 한다. 

- 보너스 영상으로 안무가 인터뷰(영어자막 제공)가 수록되었다. 해설지(18p/영·독)에

는 ‘이미지들의 창고’라는 제목의 안무론이 담겨 있다. 

2017 빈 무지크페어라인 실황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32번, 6개의 바가텔 [PAL방식]
파울 바두라-스코다(피아노) 

현존 최고령 피아니스트의 베토벤 후기 소나타

2017년, 오스트리아 태생의 최고령 피아니스트 바두라-스코다(1927~)의 90세를 기념하

는 공연으로, 10월 15일 빈 무지크페어라인 실황물(81분, 뵈젠도르퍼 피아노)이다. 2019년 

봄에 전세계에 릴리즈되었다. 데무스, 굴다와 함께 ‘빈의 삼총사’로 불리며 그 마지막을 잇

고 있는 그가 선보인 4곡의 베토벤 작품에선 젊은 시절 주력했던 슈베르트의 낭만성이 느

껴진다. 작품도 베토벤이 낭만주의기로 접근하던 후기작인 피아노 소나타 30~32번과 ‘6

개의 바가텔’이다. 무대에서 관객석을 바라보는 카메라 액션도 많아 관객들의 감동 어린 

표정들을 통해 입체적인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보너스필름은 바두라-스코다의 인터뷰

(6:21). 종이케이스며 케이스 자체에 인쇄된 해설(영·불·독어)은 그가 직접 썼다. ※내한 

예정(2019년 10월 31일, 금호아트홀연세) 

[보조자료]

- 1927년, 오스트리아 태생의 피아니스트 파울 바두라-스코다는 2017년 90세를 맞았다. 

여전히 무대로 씩씩하게 걸어 나오는 최고령 피아니스트인 그를 기념하기 위해 그해 여러 

에디션과 박스물이 나오며 그의 젊은 날과 역사를 되짚은 바 있다. 

- 90세를 맞이한 그 해에도 그는 여전히 현역이었다. 10월 6일이 생일인 그는 그로부터 

약 1주일 뒤인 2017년 10월 15일 빈 무지크페어라인 무대에 올라 4곡의 베토벤을 선사한

다. 이 영상물(81분, 뵈젠도르퍼 피아노)은 그 역사적인 공연 실황물로 2019년 봄에 전세계

에 릴리즈되었다. 

- 빈 국립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지휘를 공부한 바두라-스코다는 외르크 데무스

(1928~2019), 프리드리히 굴다(1930~2000)와 함께 ‘빈의 삼총사’로 불리었다. 데무스가 

슈만과 브람스 해석에 정통했고, 굴다가 바흐와 베토벤에 능했다면, 바두라-스코다는 모

차르트와 슈베르트가 주요 무기였다. 2017년 90세 기념반이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집

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 베토벤 ‘6개의 바가텔’ Op.126, 피아노 소나타 30~32번으로 꾸며진 이 공연에서 바두

라-스코다는 낭만주의적 성향이 두드지는 베토벤의 후기작들을 통해 슈베르트를 통해 구

현했던 로맨틱하고 섬세한 바두라-스코다의 낭만성을 재현해낸다. 힘보다는 여유가, 넘쳐

흐르는 기품보다는 소박한 인간미가 두드러진다. 

- 카메라 액션도 무대, 연주자, 건반 터칭에만 집중하던 기존과 달리 무대쪽에서 관객석을 

바라보는 방향도 택했다. 노장의 연주를 지켜보는 이들의 감동 어린 표정들이 이 영상물

을 보는 이에게 또 다른 감동의 원인이 된다. 

- 보너스 필름은 바두라-스코다의 인터뷰(6:21). 해설지도 그가 직접 썼다. 짧지만 알찬 베

토벤 작품 소개글(영·불·독어)이다. 현역 피아니스트 가운데 최고령인 그는 올해 92세. 

올해 내한(10월 31일, 금호아트홀연세)이 예정되어 있다.

EuroArts 2055848 [DVD] Gramola 20002 [PAL 방식 DVD]

Gramola       www.gramol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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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연작 (2019.11 내한 예정)

- 프렐조카쥬의 현대무용 ‘라 프레스코’
앙쥴랭 프렐조카쥬(안무). 프렐조카쥬 발레, 니콜라스 로딘(음악), 아제디네 알라이아(의상) 

중국 설화와 프랑스 현대무용의 랑데뷰

‘라 프레스크’는 프렐조카쥬(1957~)의 2016년 초연작이다. ‘로미오와 줄리엣’ ‘백설공주’ 

등 고전 비틀기를 즐기는 그는 오래된 절을 방문한 한 남자가 벽에 그려진 긴 머리의 여

인에게 매혹되어 그림 속세계로 빨려 들어간다는 중국설화집 ‘요재지이’를 바탕으로 했다. 

프렐조카쥬 특유의 감각적 색상과 군무, 반복적 패턴을 통해 신비와 환상성을 덧대는 고

딘의 음악이 잘 맞물려있다. 2017년 라 크리에 극장을 세트로 실황의 환경에 구애 받지 않

는 카메라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공연장에선 느낄 수 없는 다양한 시점을 제공한다. 보너

스 영상(18분/영·불어자막)으로 제작 과정을 만날 수 있다. 

(※‘라 프레스크’ 2019년 11월 서울·부산·대전 내한 예정)

[보조자료]

- 클래식발레의 우아함과 현대무용의 파격이 조화를 이룬 작품들로 프랑스 무용을 대표

하는 안무가 앙쥴랭 프렐조카쥬(1957~). 1984년 안무가 데뷔 이후 1990년대부터 리옹오

페라발레, 파리오페라발레, 뉴욕시티발레, 볼쇼이발레 등 세계적인 발레단의 작품을 안무

하였다. 2006년부터는 액상 프로방스에 건설된 프랑스 최초의 무용창작센터 더 파빌론 

누아르에 자신의 무용단인 ‘프렐조카쥬 발레’와 함께 입성해 매년 파격적인 신작들을 발표 

중이다. 

- 1990년 ‘로미오와 줄리엣’은 배경을 미래의 통제된 계급 사회로 바꾸었고, 2014년 내한

작 ‘스노우 화이트’에선 백설공주를 사춘기 소녀와 성인 여성의 욕망이 대립되는 구조로 

바꾸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이처럼 고전을 비틀고 놀라운 상상력을 주입하여 30

년간 문제작과 화제작을 내놓아 왔다. 

- 제목만 보아도 그림과의 연계성을 연상시키는 ‘라 프레스크’는 중국의 설화집 ‘요재지

이’에 수록된 벽화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만든 최신작이다. 이 작품은 2016년에 초연되

었고, 본 영상물은 2017년 라 크리에 극장을 세트로 촬영되었다. 실황의 환경에 구애 받지 

않는 카메라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공연장에선 느낄 수 없는 다양한 시점을 제공한다. 보

너스 영상(18분/영·불어자막)으로 제작 과정도 만날 수 있다.

- 오래된 절을 방문한 한 남자가 벽에 그려진 긴 머리의 여인에게 매혹되어 그림 속세계

로 빨려 들어간다는 이야기로, 무용작품의 부제는 ‘벽화’이다. 우리에게 영화 ‘천녀유혼’의 

원작이기도 한 이야기다. 

- 동양의 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동양풍에 구애 받지 않는다. 프렐조카쥬 특유의 감각적

인 색상과 군무를 통해 그 어디서도 접할 수 없는 감각적인 미장센을 보여준다. 프렐조카

쥬의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니콜라스 고딘의 환상을 이끌어내며 반복하는 음악도 빼놓

을 수 없다. 음악으로 인해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미장센의 신비로움이 배가된다. (※‘라 

프레스크’ 2019년 11월 서울·부산·대전 내한 예정)

2018 슈투트가르트 오페라 실황

- 벨리니 ‘청교도’
만리오 벤지(지휘), 조슈 빌러·세르지오 모라비토(공동연출), 아나 두를로프스키(엘비라), 

르네 바베라(아르투로), 리카르도(게짐 미슈게타), 조르지오(아담 파커), 슈투트가르트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합창단 

완벽함, 풍부함, 균형감을 모두 잡은 성악진과 오케스트라

벨리니(1801~1835) 최후의 오페라 ‘청교도’의 2018년 슈투트가르트 국립오페라극장 실황

으로, 오케스트라와 중창의 사운드가 그 어떤 프로덕션보다도 잘 제련된 특징을 지녔다. 

마치 오페라의 균형 잡힌 사운드의 교과서 같다. ‘청교도’는 의회당원인 여주인공 엘비라

와 그녀가 사랑하는 왕당파 아르투로의 애정 서사다. 엘비라는 아르투로와 헨리에타 마리

아 여왕의 관계를 오해해 미쳐버린다. 바베라(아르투로)는 능숙한 고음을 자랑하고, 밤의 

여왕 역으로 명성을 떨쳤던 두를로프스키(엘비라)는 경쾌하고 우아한 콜로라투라 소프라

노임을 증명한다. 이들의 실력과 어우러지는 2~4중창의 매력이 곳곳에 널려 있따. 벤지

(지휘)의 지휘는 오페라 ‘반주’로 국한되기보다 매 순간 아름답고 유려한 오블리가토로 목

소리들과 맞물린다. 해설지(영·프·독어)에 트랙·작품해설·연출노트가 담겨 있다.

[보조자료] 

- 벨리니의 오페라 ‘청교도’는 그가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내놓은 최후

의 걸작이다. 영국 내전기를 배경으로 한 ‘청교도’는 의회당원인 여주인공 엘비라와 그녀

가 사랑하는 왕당파 아르투로가 두 주인공이다. 그런데 엘비라는 아르투로와 헨리에타 마

리아 여왕의 관계를 오해해 미쳐버린다. 타이틀롤은 없지만 누가 봐도 주인공은 엘비라이

다. 

- 2018년 7월 슈투트가르트 국립오페라극장 실황의 ‘청교도’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와 테

너의 활약도 돋보이지만, 오케스트라와 중창의 사운드가 그 어떤 프로덕션보다 잘 제련되

어 있다. 그래서 ‘오페라에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사운드 밸런스의 미학’을 곱씹으며 관

람할 수 있는 영상물이다. 

- 르네 바베라(아르투로)는 고음의 능숙함을 자랑하는 ‘벨리니 테너’이다. 엘비라에게 구애하는 ‘그대! 오, 사랑하는 이여’는 이 영상물의 백

미. 아나 두를로프스키(엘비라)는 브레겐츠 페스티벌 ‘마술피리’에서 밤의 여왕을 맡으며 화제를 낳았던 것처럼, 경쾌하면서도 우아한 목소

리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낸다. 목소리로 비극의 여주인공을 소화해낸다. 

- 앞서 말한 대로 중창이 매력이다. 특히 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르투로를 바라보며 고통 받는 엘비라, 아르투로, 리카르도(게짐 미슈게타), 

조르지오(아담 파커)가 함께 하는 4중창 ‘버림받은 줄 알고 있는 가여운 그대여’는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하모니를 보여준다. 

- 지휘자 만리오 벤지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사운드가 성악진의 ‘반주’로 국한되기보다 매 순간 아름답고 유려한 오블리가토로 맞물려 진

행된다. 소리가 풍부하고 매끄럽다. 벨리니가 작품을 내놓으며 약속한 화려함과 유려함을 잊지 않는 해석이다. 

- 무대디자인(애나 비에브로크)은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풍경으로 그려낸다. 오히려 시각적으로 시건을 빼앗기지 않아 음악과 극적 흐름

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 해설지(영·프·독어)에는 트랙, 작품해설, 연출노트가 담겨 있다.

Naxos 2.110598 [2DVD]

Naxos NBD0093V [Blu-ray]

한글
자막

Naxos 2.110600 [DVD]

Naxos NBD0094V [Blu-ray]

63www.aulosmedia.co.kr62 아울로스뉴스 제 80호



New Releases | DVD & Blu-ray Disc

2018 인스부르크 티롤극장 실황

- 메르카단테 ‘버림받은 디도네’
알레산드로 데 마르치(지휘), 아카데미아 몬티스 레갈리스(오케스트라), 코로 마그니히(합

창), 빅토리아 미수쿤에이트(디도네), 카트린 분트잠(에네아·바지역할), 유겐 필리므(연출) 

외 

인스부르크 고음악 축제의 메인디시! 

2018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고음악축제의 메인을 장식한 메르카단테(1795~1870)의 

‘버림받은 디도네’ 실황(8/8~14·티롤 주립극장)이다. 에네아 왕자가 신탁을 받아 이탈리

아로 향하던 중 카르타고에 도착하여 여왕 디도네와 사랑에 빠지지만, 신탁으로 인해 다

시 떠나며 디도네를 버린다는 비극이다. 고음악축제답게 모든 악기는 원전악기들이다. 마

르치(지휘)는 포용성과 유연성의 자세로 미수쿤에이트(디도네), 분트잠(에네아, 메조소프라

노로 일명 바지역할) 등 화려한 성악진과 함께 균형감을 유지해나간다. 플리므(연출)는 배

경을 19세기 즈음의 유럽으로 했고, 회전무대로 입체적 미장센을 만들어간다. 해설지(27쪽 

구성/영·독어)에는 본 작품에 관한 여러 내용이 수록. 

[보조자료]

-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에서 해마다 열리는 고음악축제 중 일부로 주세페 사베리오 

메르카단테(1795~1870)의 오페라 ‘버림받은 디도네’ 실황(2018년 8월 8~14일/티롤 주립

극장)이다. 

- 1823년 초연된 ‘버림받은 디도네’는 인기 극작가였던 피에트로 메타스타시오

(1698~1782)가 대본을 썼다. 에네아 왕자는 신탁을 받아 이탈리아로 향하던 도중 풍랑을 

만난다.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 도착한 그는 여왕 디도네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신탁

으로 인해 이탈리아로 떠나야 했다. 비탄에 빠진 디도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

이다. 작품의 제목을 직역하면 ‘버림 받은 디도네’이지만 ‘카르타고의 여왕’으로도 알려져 

있다.

- 세계적인 고음악축제를 장식한 오페라답게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는 메르카단테 시대

의 원전악기들로 구성되었다. 고음악의 간판스타 알레산드로 데 마르치(지휘)의 큰 특징

이라면 포용성과 유연성이 되겠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빅토리아 미수쿤에이트(디도네), 에

네아 역의 메조소프라노 카트린 분트잠(메조소프라노로 일명 바지역할) 등 현재 고음악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스타들이 몰려 있지만, 마르치는 그들의 명성과 화려함보다는 오페

라음악이 지향하는 총체적인 균형을 유지해나간다. 신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유겐 플리므

의 연출은 19세기 즈음의 유럽을 배경으로 한다. 회전무대를 적극 활용해 입체성도 발휘

한다. 

- 이탈리아 태생의 메르카단테(1795~1870)는 국내에는 오페라보다 플루트 협주곡으로 잘 

알려진 인물. 하지만 그는 도니제티(1797~1848), 로시니(1792~1868)와 한 시대를 풍미한 

오페라 작곡가이며, 베르디(1813~1901)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 해설지(27쪽 구성/영·독어)에는 트랙·프로덕션에 관한 인터뷰 해설·시놉시스·캐스

팅이 수록. 

2018 베를린 국립오페라 실황

- 코른골트 오페라 ‘헬리아네의 기적’
마크 알브레히트(지휘), 베를린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합창단, 새라 자크비악(헬리아네), 

브라이언 제이드(나그네), 요제프 바그너(독재자), 크리스토프 로이(연출) 외 

선율의 제왕, 코른골트의 감동이 오페라로

‘헬리아네의 기적’은 코른골트(1897~1957)의 1924년 작품이다. 코른골트의 오페라라는 점

에서 다소 낯설지만,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처럼 고전적인 구성미를 갖춘 감미롭고 감성적

인 아리아와 합창으로 감동을 준다. 어느 독재국가를 방문한 나그네와 독재자의 부인이 

정신적인 교감을 나눈다. 하지만 이를 의심한 독재자는 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 나그

네는 사망한다. 하지만 부활한 나그네는 독재자의 아내와 하늘나라로 향한다는 내용이다. 

다소 성서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크리스토프 로이(연출)은 동시대적인 연출 감각을 통해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려 현대인들의 ‘의심’과 ‘사랑’을 돌아보게 한다. 헬리아네 역의 자크

비악은 ‘매력적인 소프라노’로, 알브레히트의 지휘는 ‘감각적인 코른골티안’으로 우리를 유

혹한다. (1)1928년 베를린 녹음(약 8분), (2)코른콜트 사진·캐리커처 슬라이드(35장)가 보

너스 필름. 해설지(23쪽/영·독어) 수록. 

[보조자료]

- ‘헬리아네의 기적’은 코른골트(1897~1957)의 1924년 작품이다. 3막 구성의 대본은 한스 

뮐러-아이니겐(1882~1950)이 한스 칼트네커의 원작을 기본으로 작성했다. 코른골트의 오

페라라는 점에서 상당히 낯설지만, 현대음악보다는 고전적인 구성미를 갖춘 음악들로 구

성되었다. 

- 어느 독재자의 국가를 방문한 나그네.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는 이유로 그는 사

형선고를 받는다. 하지만 독재자의 부인 헬리아네가 그가 있는 감옥으로 찾아가 위로하던 

중, 동정이 사랑으로 변한다. 두 사람은 정신적 교감을 나눈다. 하지만 이를 독재자가 보

고 오해를 한다. 법정에서 아내는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를 부정하지만 독재자는 자결할 

것을 권유한다. 나그네는 먼저 자결하여 최후의 변호도 할 수 없는 상황. 독재자는 아내가 

결백하다면, 죽은 나그네를 신이 살려낼 것이라고 한다. 아내는 형집행장으로 향한다. 그

때 죽은 나그네가 서서히 일어선다. 놀란 독재자는 헬리아네를 칼로 찌르지만, 나그네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헬리아네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 이 작품은 1927년 함부르크 국립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코른골트의 첫 오페라인 ‘폴리크라테스의 반지’와 함께 공연된 이 작품은 

초연 시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다. 새 작품이기는 하되, 20세기적인 현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다. 오히려 난해하지 않은 고전적 방식이 

오늘날까지 이 오페라가 상연되는 데 큰 몫을 한 듯하다. 크리스토프 로이가 연출로 빚은 감각적인 미장센도 큰 몫을 담당한다. 

- 2018년 3·4월, 베를린 국립오페라극장 실황이다.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 ‘매력적인 소프라노’가 궁금하다면 헬리아네 역의 

새라 자크비악에 주목할 것. 아리아와 합창들은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처럼 매력적인 선율들로 다가오는데, 이를 지휘하는 마크 알브

레히트의 매력에도 빠져볼 것. “마크는 굉장한 설득력을 지닌 코른콜티안이다. 당신은 도이치 오페라에서 그처럼 희귀하고 정교하고, 애정

이 깊고, 최고 수준 인 것처럼 그의 작품과 지휘에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없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 일종의 코른골트 아카이브가 보너스 필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1)1928년 베를린 녹음(모노 레코딩·약 8분), (2)코른콜트와 관련된 사진, 

캐리커처, 신문 등 35장이 슬라이드로 진행된다. 해설지(23쪽/영·독어)에는 트랙·시놉시스·캐스팅이 수록되어 있다. 

Naxos 2.110584-85 [2DVDs]

Naxos NBD0083V [Blu-ray]

한글
자막

Naxos 2.110630 [DVD]

Naxos NBD0095V [Blu-ray]

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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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2018 베르비에 페스티벌 25주년 하이라이트 공연 (7/25)
가보르 타카치-나기·게르기예프(지휘), 카바코스·레핀·벤게로프·주커만·카퓌송·

바티아쉬빌리·트로소프(바이올린), 노부코 이마이·타베아 짐머만(비올라), 미샤 마이스

키·에드가 모르(첼로), 브렌단 케인(더블베이스), 조성진·키신·쉬프·유자왕·리차드 

구드·플레트네프·트리포노프·로디온 셰드린·바바얀(피아노), 마르틴 프뢰스트(클라리

넷) 

조성진 만나러 베르비에로!! 

1994년부터 시작된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이 25주년을 맞은 2018년, 스타 음악가들이 

참여한 축하 공연 중 하이라이트인 7월 25일 실황(the Salle des Combins)이다.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현악주자들이 일군 앙상블이 바흐, 사라사테로 막을 연다. 공연의 메인디시

는 ‘피아노의 향연’이다. 조성진을 비롯하여 오늘날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이 독주를 제외한 

4~8hands의 항연을 이어간다. 19트랙 중 10트랙이 피아노 작품. 그리고 마지막에 한 자리

에 모여 ‘윌리엄 텔’ 서곡을 입으로 열창하며 베르비에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보조자료]

- 스위스의 발레 주 베르비에에는 1994년부터 7월이 되면 8월 초까지 2주 동안 베르비에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2018년, 25주년을 맞이한 축제는 스타급 음악가들이 함께 하는 

여러 생일 잔치를 준비했는데, 본 영상물은 그중 하이라이트인 7월 25일 실황(the Salle 

des Combins)이다. 

- 카바코스·레핀·벤게로프·주커만·카퓌송·바티아쉬빌리·트로소프(바이올린), 노부

코 이마이·타베아 짐머만(비올라), 미샤 마이스키·에드가 모르(첼로), 브렌단 케인(더블

베이스) 등 세계적인 현악 주자들이 함께 [1]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BWV1048, [2]

사라사테(드미트리 시트코베트스키 편곡)의 ‘나바라 환상곡’을 선보인다. 

- 이들이 함께 하는 [3]페테르 하이드리치의 ‘해피 버스데이 변주곡’은 흥미로운 작품이자, 25주년의 축제를 기념하는 스페셜 작품이다. 

- 이번 기념 공연의 메인 디시는 ‘피아노의 향연’이다. [4]스메타나 소나타 B.70(2piano 8hands:조성진·키신·쉬프·유자왕), [5]브람스 

‘러시아 추억’(4hands:조성진·리차드 구드), [6]바흐 ‘예수는 나의 기쁨’ BWV147(4hands:플레트네프·트리포노프), [7]라흐마니노프의 ‘여

섯 손을 위한 두 개의 소품’ 중 ‘로맨스’(6hands:키신·로디온 셰드린·트리포노프), [8]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Op.72(4hands:쉬프·유

자왕), [9]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Op.46(4hands:쉬프·유자왕), [10]라흐마니노프 ‘이탈리아 폴카’(2piano:키신·트리포노프), [11]라흐마

니노프 모음곡 1번 Op.5 중 ‘바카롤레’(2piano:트리포노프·세르게이 바바얀), [12]루토스와프스키 ‘파가니니 변주곡’(2piano:유자왕·데니

스 코츠킨), [13]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4piano:조성진·바바얀·키신·코츠킨·플레트네프·쉬프·트리포노프·유자왕)이 펼쳐진다. 

- 피아노의 향연이 끝나면 베르비에 챔버 오케스트라의 무대가 펼쳐진다. 가보르 타카치-나기의 지휘로 [14]모차르트 ‘아베 베룸 코르푸스’ 

K.618, [15]헨델 ‘메시아’ 중 ‘할렐루야’(RIAS합창단), [16]슈트라우스 2세 ‘헝가리 만세 폴카’를 선보인다. [17]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를 

편곡(스테판 콘츠)한 ‘샴페인 메들리’는 마르틴 프뢰스트의 신들린 클라리넷이 함께 한다. 공연 전반부에서 현악곡을 선보인 솔리스트들이 

함께 하여 게르기예프의 지휘로 [18]‘박쥐’ 서곡을 선보인 후, 이번 공연에 출현한 솔리스트 전원이 [19]‘윌리엄 텔’ 서곡의 선율을 입으로 흥

겹게 부르며 베르비에에서의 값진 추억을 만들어준다.

Naxos 2.110636 [DVD]

Naxos NBD0098V [Blu-ray]

2016 테아트로 레지나 토리노 실황

- 카셀라의 1932년 오페라 ‘뱀 여인’
지안드레아 노세다(지휘), 테아트로 레지오 오케스트라·합창단, 카멜라 레미지오(미란다), 

피에로 프레티(알티도르), 세바스티안 칸타나(데몬고르곤), 아르투로 키릴로(연출)

베네통의 색채로 채색한 이탈리아산 현대오페라

이탈리아 카셀라(1883~1947)의 대표작 ‘뱀 여인’ 실황물(2016년 4월 12·14일/테아트로 레

지오 토리노)이 2019년 7월에 출시됐다. 국내에 한번도 소개된 적이 없지만, ‘마술피리’처

럼 환상과 희극이 뒤섞인 작품이다. 음악과 줄거리가 친근하게 다가와 고전풍의 현대작품

을 물색하는 마니아에게 추천한다. 요정공주 미란다와 알티도르의 사랑 이야기로, 미란다

가 알티도르에게 사랑의 맹세를 건 시험을 하지만 결국 이를 어겨 미란다가 200년 동안 

뱀이 된다는 게 주요 줄거리다. 노세다의 지휘는 고전풍의 음악에 충실하지만, 키릴로의 

연출은 베네통을 연상시키는 화려함 그 자체다. 무용수들의 화려한 움직임도 볼거리 중 

하나. 

[보조자료]

- 이탈리아 테아트로 레지오 토리노와 델라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이 공동제작한 카셀

라의 오페라 ‘뱀 여인’ 실황(2016년 4월 12·14일)이 2019년 7월에 출시되었다. 공연장은 

북부도시 토리노의 테아트로 레지오이다. 국내에 단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지만, 모차르

트 ‘마술피리’처럼 환상과 희극이 뒤섞인 작품으로 음악과 줄거리 모두 매력적이다. 거리

감 있는 비화성보다는 친근감을 띤 고전풍의 현대오페라를 물색하는 마니아에게 적극 추

천한다. 

- 이탈리아 작곡가 알프레도 카셀라(1883~1947)은 제1·2차 세계대전 시 이탈리아의 현

대오페라를 이끌던 기수였다. 1915년 로마 산타체칠리아음악원 피아노교수이기도 했던 그

는 라벨이나 스트라빈스키 등 20세기 작품을 자국에 소개하는 데 노력했다. 현대음악협회

를 결성했고, 1930년 베니스현대음악제를 주관하기도 했다. 

- ‘뱀 여인’은 그의 첫 오페라이다. 1932년 로마 국립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카를로 고치(1720~1806)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3막 구

성이며 러닝 타임은 140분이다. 

- 요정공주 미란다(카멜라 레미지오)는 알티도르(피에로 프레티)와 사랑에 빠진다. 그녀를 다스리는 왕 데모고르곤(세바스티안 칸타나)은 

그녀에게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사랑을 허락한다. 미란다도 알티도르에게 몇 개의 힘겨운 테스트를 행한다. 만약 이 

실험을 통해 알티도르가 미란다에게 실망하게 되면, 미란다는 200년 동안 뱀이 되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알티도르는 그런 맹세를 등지고 

결국 미란다를 저주하게 된다. 미란다는 결국 뱀이 된다. 

- 카셀라는 현대음악의 기수였지만, 스트라빈스키가 ‘풀치넬라’로 대변되는 신고전주의를 추종했다. 원작 소설의 판타지를 잘 살린 비극이

다. 16~18세기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희극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전통과 원작 소설의 판타지가 잘 녹아 있다. 환상과 희극이 잘 결합

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연상시킨다. 

- 이탈리아의 현대오페라를 듣는 재미보다 눈으로 보는 재미가 더 크다. 지안드레아 노세다의 지휘는 신고전주의를 지탱하는 고전적 기법

에 충실하지만, 아르투로 키릴로의 연출은 화려한 색채의 조화로 펼쳐진다. 이탈리아 산 베네통의 색깔을 무대에 고스란히 입힌 듯 하다. 

중간마다 무용수들의 화려한 움직임과 무용도 볼거리 중 하나. 

Naxos 2.110631 [DVD]

Naxos NBD0096V [Blu-ray]

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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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로열발레 실황

- 막스 리히터·이완 맥그리거 ‘울프 워크스’
이완 맥그리거(안무), 막스 리히터(음악), 코헨 카젤스(지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

라, 알레산드라 페리 외 

이 공연 하나로 우리는 ‘버니지아 울프’의 모든 걸 읽는다

웨인 맥그리거가 버지니아 울프의 세 소설 ‘댈러웨이 부인’ ‘올랜도’ ‘파도’를 발레로 그리

고, 막스 리히터가 음악을 맡은 ‘울프 워크스’는 2015년 초연 후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지

만 리히터의 음반으로만 발매되어 그 무대에 대한 궁금증은 갈수록 높아졌다. 이 영상물

은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실황물(2018년 2월). 울프가 1937년 육성으로 시작하는 ‘댈러웨

이 부인’, 올랜도의 삶과 ‘변화’가 무용과 음악의 ‘변주’로 맞물리는 ‘올랜도’, 바다와 오케

스트라가 노래하는 ‘파도’ 모두 매력적이다. 여전히 현역인 50대 발레리나 알레산드라 페

리의 캐스팅도 화제를 모았다. 해설지(19쪽/영·독·불어)에는 작품론이 수록. 

①버지니아 울프 소개 ②리히터가 소개하는 음악 ③소설 ‘파도’ 낭송영상이 부록이다. 

[보조자료]

- 비발디 ‘사계’를 편곡한 ‘막스 리히터가 편곡한 사계’(DG), 현대인을 불면증을 위한 자장

가 ‘슬립’(DG) 등으로 화제를 낳은 막스 리히터(1966~)의 음악에 매료된 이라면 2017년 릴

리즈된 ‘쓰리 월드-뮤직 프롬 울프(Woolf) 워크’(DG 4797158)를 기억할 것이다. 

- BBC 뮤직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이 앨범은 영국 로열발레단이 2015년 5월 초연한 창작

발레 ‘울프 워크스(Woolf Works)’에 사용된 리히터의 발레음악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 하지만 아쉽게도 그간 음반에 담긴 음악으로만 그 역사적인 공연 현장을 접할 수 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영상물이 출시되었다. 이 영상물은 로열 발레단이 코번트 가든에서 선보

인 2018년 2월 공연 실황을 담고 있다. 

- 발레 ‘울프 워크스’는 버지니아 울프(1882~1941)의 세 소설 ‘댈러웨이 부인’ ‘올랜도’ ‘파도’를 담은 일종의 발레 트립틱(삼면으로 이루어

진 회화)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무용가 웨인 맥그리거(1970~)와 리히터는 울프가 평생을 싸웠던 문제와 그가 찾은 답을 시각적 무용과 

청각적 음향으로 구현해낸다. 

- 맥그리거로부터 ‘울프 워크스’의 음악 작업을 제안 받은 리히터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번 앨범을 계획하고 조사, 실험, 이론화 과정

을 걸쳐 음악을 완성했다. 

- 버지니아 울프가 1937년 BBC 라디오에서 에세이를 암송한 육성으로 시작하는 1막(댈러웨이 부인)에는 소설 속 피터, 샐리, 셉티머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막(올랜도)에서 올랜도의 삶과 ‘변화’는 무용과 음악의 ‘변주’ 형식으로 세밀하게 묘사된다. 3막(파도)는 바다와 오케스

트라가 노래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1막과 3막에는 50대에도 여전히 현역인 발레리나 알레산드라 페리의 캐스팅도 화제를 모았다. 

- 해설지(19쪽 분량/영·독·불어)에는 트랙, 작품론이 수록되어 있다. 부록 영상에는 ①버지니아 울프 소개(5분), ②막스 리히터가 소개하

는 음악(5분). ③매기 스미스가 낭송하는 소설 ‘파도’(5분)가 수록되어 있다. 

- 이 작품은 영국의 문학적 국보인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을 모티프로 했다는 점, 최근 붐을 이루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2015년 초연 이후 

2017년과 2018년에 꾸준히 무대에 오르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은 바 있다.

OpusArte OA1282D [DVD]

OpusArte OABD7247 [Blu-ray]

2018 로열발레 실황

-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리알 스칼렛(재안무), 코엔 케슬리스(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마리아넬라 누

에즈(오데트/오딜), 바림 문타기로프(지크프리트), 벤네트 가르트사이드(로트바르트), 엘리

자베스 맥고리안(여왕) 등 

‘백조의 호수’를 둘러싼 세대교체와 감각교체

2018년 6월 로열 오페라하우스 실황으로, 2018년 로열발레의 공연 중 이보다 많은 호평

을 받은 프로덕션은 없을 것이다. 1985년 태생의 리암 스칼렛이 프티파 버전을 재안무하

여 세대교체를 예고한다. 그는 “자신의 마크를 붙이면서도 로열발레만의 전통을 존중했다

(더 타임즈)”는 평을 받은 바 있다. 간판급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1인 2역과 훌륭한 내면 연

기를 통해 주인공들의 이중적 자화상들을 그려낸다. 존 맥팔래인의 디자인은 “극적인 디

테일이 눈에 띈다(가디언)”는 호평처럼 사실성을 더했다. 보너스 필름은 ①작품 소개, ②존 

맥팔래인의 디자인(4분), ③백조들 속의 다르시 부셀(4분 20초)으로 구성. 부셀은 로열발레

에서 활동했던 발레리나다. 로열발레의 명프로덕션을 헤치우고 있는 코엔 케슬리스의 지

휘는 135분 동안 지치지 않는 우아한 곡조로 스피커를 울린다. 

[보조자료]

- ‘백조의 호수’는 차이콥스키가 음악을 맡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 ‘지젤’과 함께 3대 발레 

걸작 중 하나다. 최초의 안무자 줄리우스 레이싱어는 1877년 볼쇼이 극장에서 초연했고, 

프티파와 이바노프가 재구성하여 1895년 마린스키 극장에 올렸다. 오늘날 공연되는 ‘백조

의 호수’는 대부분 프티파·이바노프 버전이다.

- 영상물은 2018년 6월 로열 오페라하우스 실황으로, 2018년 로열발레의 공연 중 이보다 더 많은 호평을 받은 프로덕션은 없을 것이다. 

- 1985년 영국 태생의 안무가 리암 스칼렛이 프티파 버전을 재안무했고, 이를 통해 세대교체를 예고한다. 그는 ‘더 타임즈’로부터 “코번트

가든에 30여 년 만에 새로운 백조”를 선보였고, “대담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이 작품에 자신의 마크를 붙이면서도 로열발레만의 전통을 존

중했다”는 평을 받았다. 로열발레의 전통과 상징과도 같은 프레데릭 애쉬튼(1904~1988)의 수정과 추가된 움직임도 숨 쉬고 있다. 

- 역시 로열발레의 간판급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가련한 백조 오데트와 욕망의 흑조 오딜을 1인 2역으로 소화하는 마리아넬라 누에즈는 로

열발레의 프리마돈나답다. 지그프리트 왕자역을 맡은 바딤 문타기로프는 물론, 지그프리트의 또 다른 내면을 연기하는 로트바르트역의 베

네트 가르트사이드 등이 이중적 자화상들을 매력적으로 그려낸다. 

- 궁중무도회 장면은 물론, 달빛 아래 호숫가에서 춤추는 24마리 백조의 발레블랑(백색발레)은 어둠과 하얀 백조들의 대비로 회화미를 드

러낸다. 존 맥팔래인의 디자인은 거대한 스케일과 사실성을 추구한다. 조각 같은 무대가 아니라, 실제 조각으로 구성된 장식들로 사실성을 

더했다. ‘가디언’지는 “극적인 디테일이 눈에 띈다. 맥팔레인은 무대를 가득 메운 호수와 흐르는 달은 아름다움이 뭔지를 보여준다”라고 평

했다. 

- 보너스 필름에는 (1)백조의 호수 소개, (2) 존 맥팔래인의 디자인(4분), (3)백조들 속의 다르시 부셀(4분 20초)이다. 부셀은 로열발레에서 활

동한 발레리나이다. 

- 음질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 차이콥스키의 명작들을 해치운 코엔 케슬리스의 지휘로, 로열 오케스트라는 135분 동안 지치지 않는 

기색과 우아한 곡조로 스피커를 울린다. 오디오 감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OpusArte       www.opusarte.co.uk

OpusArte OA1286D [DVD]

OpusArte OABD7256D [Blu-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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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eleases | DVD & Blu-ray Disc

2018 영국 글라인드본 축제 실황

- 바버 오페라 ‘바네사’
야콥 흐루샤(지휘), 런던 필하모닉, 글라인드본 합창단, 엠마 벨(바네사), 버지니에 베레츠

(에리카), 에드가라스 몬트비다스(아나톨), 로잘린드 플로라이트(남작 부인), 케이스 와그너

(연출) 외 

두 여성을 둘러싼 위험한 삼각관계

2018년 글라인드본 축제 실황물(8월 14)로, ‘현을 위한 아다지오’의 주인공 사무엘 바버

(1910~1981)의 오페라 ‘바네사’ 세계 최초 녹화영상물이다. 아나톨로부터 버림받은 여

인 바네사는 조카 에리카(버지니에 베레츠·메조소프라노)라는 살고 있다. 이별 뒤 20년

이 흐른 어느 날, 아나톨의 아들이 청년이 되어 두 여성이 살고 있는 집에 나타나자 사랑

의 삼각관계에 빠지게 된다. 1957년 초연작으로, 바버의 동성 애인인 메노티가 대본을 썼

다. 20세기 작품이지만 푸치니·바그너·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감각과 선율이 살아 있

다. 밤베르크 심포니 지휘자 야콥 흐루샤는 고전과 현대음악의 사이에서 피어나는 매력을 

선사한다. 보너스필름에 출연진 인터뷰(약11분·한국어자막)가 담겨 있고, 해설지(27쪽 구

성·영문)에는 인터넷에선 볼 수 없는 알찬 정보들이 가득하다. 

[보조자료]

- 2018 글라인드본 오페라 페스티벌의 실황물(8월 14)로, ‘현을 위한 아다지오’로 잘 알려

져 있는 사무엘 바버(1910~1981)의 오페라 ‘바네사’이다. 

- 1957년 초연하고, 1964년에 대폭 수정한 작품이다. 바버는 동성의 애인인 카를로 메노

티에게 대본을 요청했고, 그는 덴마크 여성소설가 이자크 디네센(1885~1962)의 첫 소설집 

‘일곱 개의 고딕 이야기’를 각색했다. 

- 애인 아나톨로부터 버림 받은 여인 바네사(엠마 벨·소프라노). 그런 그녀는 조카 에리

카(버지니에 베레츠·메조소프라노)라는 살고 있다. 이별 뒤 20년이 흐른 어느 날, 아나톨

의 아들(에드가라스 몬트비다스·테너)이 청년이 되어 두 여성이 살고 있는 집에 나타나

자 사랑의 삼각관계에 빠지게 된다. 

- 20세기의 오페라지만, 오히려 푸치니, 바그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감각과 선율이 

살아 숨 쉰다. 체코 태생으로 밤베르크 심포니를 맡고 있는 야콥 흐루샤는 고전과 현대음

악의 사이에서 피어나는 매력을 선사한다. 

- ‘바네사’는 메트오페라 초연 당시 큰 호평을 받았다. 1958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작품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최초의 미국오페라로 오르기도 했다. 

- 이 영상물은 글라인드본이 세계 최초로 녹화한 영상물로, 20세기의 위대한 오페라작품 

중 하나를 고화질·고음질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 보너스필름에는 (1)지휘자·연출가·성악진 인터뷰(약11분·한국어자막), (2)캐스트 갤러

리가 수록되었고, 해설지(27쪽 구성·영문)에는 작품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인터넷에서도 

볼 수 없는 주옥같은 정보들이 가득 하다.

OpusArte OA1289D [DVD]

OpusArte OABD7258D [Blu-ray]

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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